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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늘날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전환 교육은 ‘생태시민으로서 자신과 사회의 웰빙과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과업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UNESCO, OECD에서 미래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최근 2022년에 개정한 오스트레일리아 지리교육과

정과 2023년에 개정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지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방향성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토대로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실행 방향성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생태역량 함양의 교육,

둘째, 변혁적 역량과 행위 주체성 함양 교육, 셋째,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미래 세계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

넷째, 기후변화 대응, 생물, 생태계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 교육의 강화, 다섯째,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에서 지역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현실성과 실효성 면에서 지리교육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후환경, 생태환경, 생태시민, 지속가능성, 지리교육 

Abstract : Today, in geography education, 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 can be said to be a task-oriented

role for ‘a sustainable world for the well-being and coexistence of oneself and society as an ecological citizen.’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and content of ecological environmental approach

education in the direction of education suggested by UNESCO and OECD as future education. In addition, 

I analyzed the direction of ecological approach education in geography education focusing on the Australian 

geography curriculum revised in 2022 and the Ontario geography curriculum revised in Canada in 2023. Based

on this, I suggested five directions for implementing an ecological approach to geography education. First, 

education to foster ecological capacity, second, education to foster transformative capacity and agency, third, 

expansion to education that can predict and imagine the future world based on sustainability, fourth, strengthening

of natural environment education including climate change response, biology, and ecosystem, fifth, applic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in ecological environmental approach education to present the contribution of geography

education in terms of reality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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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상의 현상들은 너무도 다

양하고 복잡해서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기후변화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

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회의주의자가 증가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

다(Mann and Toles, 2016). Giddens(2009)는 지구 온난화

의 위험은 직접 일상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서 아무리 심

각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위기 의식을 느끼기 어

렵다는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크고 복잡한 기후변화 문

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구에서 거주 불가능

성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Wallace-Wells, 2019). 

이러한 지구 환경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진전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협력적 대응력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

러한 대응 방안들 중 교육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주요한 개정 배경에 포함하였고, 

생태전환적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교

육부, 2022). 생태환경 교육을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하여 실행하려는 노력은 국외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생태환경 교육을 국가적 노력

으로 모색하고 있다(신동경, 2024).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23년 적용을 목표로 2022년에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9.0’을 만들었으며(ACARA, 2022), 캐나다의 온

타리오 주에서도 2023년에 일부 교육과정 개정을 시행하

여 미래 세대에게 미래의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교육적 사명에 토대

를 두고 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3).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초점화하고 있다. UNESCO(2015)에서는 ‘교육 

2030’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서 교육

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23년의 교육 권고에서는 ‘교육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를 포함하였으며 ‘생태계 안에서 교육’, ‘생태계

를 위한 교육’으로 생태전환적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

다(UNESCO, 2023). 이러한 생태전환적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은 OECD 교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1997년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한 핵심 역량 함양 교육에서 2015년 ‘교육 2030’ 프로젝

트에서는 ‘변혁적 역량’ 함양 교육,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다(OECD, 2018). 

TORCH(The Oxford Research Centre in the Human-

ities, https://www.torch.ox.ac.uk/about/who-we-are)

에서는 기후 위기는 그간 학문의 방법론, 개념 그리고 어

젠더의 재평가와 재방향성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그간 과학계 중심의 기후변화에 대응과 연계하여 인

문학과 사회과학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지구상의 인간 삶의 터전을 살피고, 더 살기 좋은 삶

의 터전 탐구하는 지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구상

에서 자신의 웰빙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

어 가는 상상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시대적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지리교육에서의 변화와 역할은 무엇일까? 생

태학을 연계하여 인간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서 생태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생태적 시각의 교육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연환경을 교육하는 것이 아

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생태주의에 기반

한 인간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능력을 키워주는 지리교육으로의 발전 방향성

을 말한다. 또한,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관

점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상호작용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가치와 태도 함양의 교육으로 방향성을 말

하고자 한다. 

그간 지리교육에서 이러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지리교육에

서 생태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생태시민성 함양 

교육의 함의(권상철, 2007; 김병연, 2011; 심광택, 2012; 

김병연･조철기, 2021; 김다원, 2022; 이경한 등, 2023), 생

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가혜･신재열, 2017; 

심광택, 2017), 지리교육에서 생태 문해력 교육의 의미

(진소라･남상준, 2015; 채유정･남상준, 2015) 등이 있었

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생태전환적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생태환경적 지리교육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 생태전환적 교육

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교육의 생태

환경적 접근의 필요성과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지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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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생태

환경 교육의 이론적 논의, 국제사회의 생태환경적 교육으

로 전환의 필요성 분석과 방향 분석, 국외 지리교육과정

의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으로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태환경적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리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 

1. 생태학과 생태학적 사고

독일의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은 1866년에 생

태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Takashi, 1971).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

는 존재의 관계를 논의하는 과학이다.”

생태학은 자연의 생물과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리고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

면서 생물의 분포, 서식 양상 그리고 유형 등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학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생태학이 산

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환경의 학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발간한 <침묵의 봄>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인간의 개입

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환경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였다. Takashi(1972)는 환경에 대한 인간

의 무지를 깨우치고 환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학문으로 생

태학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생태학에서는 자연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게 한다. 인간의 개입과 기술 개량은 자연의 유기적 시

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연의 생태환경 개간

으로 인위적 환경을 확대하는 일, 농경 시스템에서 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의 사용, 인위적 품종 개량,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로 덮혀지는 지구환경 등은 생

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자연 시스템의 균형과 선순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

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태학적 사고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되고 있다. 

생태학적 사고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

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적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에

는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 시스템 사고, 비판적 사고, 윤

리적 책임감, 그리고 지속가능성 이해와 이를 위한 실천 

등이 포함된다.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필

요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Takashi(1971)는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지

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서 생태학

적 사고력에 주목하였으며, 생태학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생태학의 교육으로 시스템 생태학, 적응의 생태학, 윤리

의 생태학, 생존의 생태학 교육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생

태학에서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이해를 토대로 투입

(input)과 산출(output)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지식과 실천을 강조한다. 적응의 생태학에서는 환경

의 변화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에 따른 적응하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기존의 삶의 환

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과도 관

련된 일이다. 윤리의 생태학에서는 자연과의 관계성에서 

인간의 공존적 관계성 지향이 필요함을 말한다. 특히, 자

연에의 의존성이 높은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 인간의 삶도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감, 

배려, 존중 등의 덕목을 지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의 생태학에서는 인간의 생존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구에서 사람

들과의 상생적 협업은 지구상에서 인간의 생존을 지키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2.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발달

생태학적 사고를 위한 생태환경적 접근의 교육은 19세

기 자연주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소, 로크, 페스탈

로치의 교육 철학에서 자연에 대한 지식, 인간과 자연 간

의 상호작용 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19세

기 후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와 오염 증가

로 자연보호 운동이 전개되면서 자연보호 교육으로 확산

되었다. 

1972년 UN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를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1970~80년대 전개된 환경교육은 주로 자연보호 및 환

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으로 도입되었고, 주로 현대사

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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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환경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교육의 역할이 인식되

었다(서태열, 2003; 조재준･서미숙, 2023). Huckle(1983)

은 ‘환경에 대한 교육(eduation about environment)’, ‘환

경으로부터의 교육(education from environment)’, ‘환경 

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environment)’, ‘환경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nvironment)’의 형태로 환경교육을 

제시하였다(서태열, 2003). 그러나 당시 환경교육에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 보전과 환경의 문제에 대한 사실

과 정보 제공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비판,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환경으로부터의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간 개별

적 실행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서태열, 2003). 

그리고 환경을 ‘생물물리학적 환경’으로 규정하고 환경교

육을 인간과 인간 주변의 생물물리학적 환경 간의 상호 관

련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

으로 보았다(Linke, 1980; 조재준･서미숙, 2023). 이에 서

태열(2003)은 환경문제에 비판적이고 폭넓은 시각의 반

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사회적, 정치적, 심미적 

관심의 포함, 사람들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책무성, 그리고 평등, 사회정의, 인간과 비인

간 간의 정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 변화의 원

인을 인간 활동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로움의 추구가 필요하다. 셋째, 환

경교육을 공동체 문제해결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적 참여, 행동적 실천, 공동체에서의 역할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생태적 세계관, 생태 소양, 생

태적 감수성, 생태적 책무성 등을 환경 교육의 주요한 요

소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생태적 세계관과 생

태 소양은 지구의 환경을 인간 중심적 측면의 시각이 아닌 

생태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면에서 새로

운 방향의 변혁적 환경 교육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교육의 흐름에서 1990년대에 새롭게 ‘지속

가능발전교육’이 등장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1970~ 

80년대의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경제 성장 간의 갈등을 해

결하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환경문제와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 간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 주었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으

로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협력적 실천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UN 리우 회의에서 ‘지

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을 제

시하여 국제적인 환경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으로 사회변화 방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에 학교와 학교 밖의 지속가능발전교

육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UNESCO(2023)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습자들이 문화다양성을 존중

하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 온전함,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보에 기반한 의

사결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

여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성’이며, 이

러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삶과 환경 간의 조화

로움의 추구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 공존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기존의 환경 교육을 토대로 하면서

도 환경 보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

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앞에서 

Takaschi(1971)가 강조했던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인

간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시스템과 생태

학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환경적 접근의 교육은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의 문제 발생에 따라

서 개별적 생물체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통합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이해에 관한 지식을 

융합하는 방향의 생태교육으로 부상하였다. 그래서 생태

환경적 접근의 교육은 기존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인식의 교육을 넘어서서 공

감, 배려, 정의, 포용 등의 보편적 가치, 윤리적 책무감, 생

태시민성 등을 포괄하는 교육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지

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은 생태교육, 환경교

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아우르는 범위의 교육으로 사

용하며, 특히 생태환경과 생태학적 사고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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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UNESCO, OECD의 교육 방향과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 

최근 UNESCO와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향후 교육

의 전망을 제시해 왔다. UNESCO에서는 ‘교육 2030’ 

(2015),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2021), ‘평화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글로벌 시민성, 그리고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교육’(2023)을 제시하였으며, OECD에

서는 ‘교육 2030’(2018)을 제시하여 향후 세계 교육의 새로

운 방향과 실행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다음에서는 

UNESCO와 OECD의 자료들에서 제시한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환경 교육의 필요

성과 방법을 살펴본다. 

1. UNESCO의 교육 방향과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

UNESCO의 자료로는 ‘교육 2030(Education 2030)’ 

(2015),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

하 교육 2050)’(2021),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

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2023 개정 국제이해교육)(2023)’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 2030’은 2012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글

로벌교육 우선 구상(GEFI)’(UNESCO, 2012)의 발표 그리

고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SDG 4.7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었다. ‘글로벌교

육우선구상’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교육, 양질의 교육, 

세계시민의식 함양 교육, 그리고 SDG4 의 핵심 목표인 ‘포

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의 

기회 증진’을 반영하였다. 즉,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지속

가능발전목표 실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포

함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교육의 내용은 포용적

이고 공평한 교육,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 교육을 통한 세

계시민의식 함양과 지속가능발전의 추구이다. 특히, 세

부목표 4.7에는 생태환경을 포함한 17개의 SDGs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관련 지식, 기술 습득, 학제 간 접근을 강조

하였다. 

‘교육 2050’은 2021년 UNESCO에서 교육의 미래 비전과 

변화하는 세계에서 교육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 문서이

다.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보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교육 시

스템의 재구상과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배경

에서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재구상은 ‘공유되고 상호의

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은 ‘사회계약,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는 사회 일원들의 암묵적 합의’로 보고, 인

류와 지구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동의 과제에 공

동의 대응을 위한 교육적 재구상임을 밝히고 있다

(UNESCO, 2021). 관련하여 문서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

운 사회 계약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의 

재구상, 포용, 공정, 평등, 정의, 생명존중 등의 사회적 가

치의 중요성, 평생학습의 촉진, 협력과 연대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교육의 강화와 학생들의 생태적 시

민성 함양 교육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으

로의 위치 뿐 아니라 생태적 존재로서 인간의 위치를 인식

하게 하는 교육, 손상된 지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개

인의 시민성 함양, 배려, 공감, 경청 등의 문해력 확장, 디

지털 기술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공간에

서 이뤄지는 교육으로의 방향성 등은 새로운 교육의 방향

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보여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23 개정 국제이해교육’은 1974년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에 토대를 두면서 오늘날의 글로

벌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교육의 방향을 제공한 지침

서 역할을 한다. 본 권고에서는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에

서 ‘교육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를 제시하였으며, 지

역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와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공동

체와 생태계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특별히 추가하여 UNESCO의 ‘교육 2030’의 

적극적 실행 차원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변혁적 교육’의 의미를 통해서 평화, 정의, 포용성, 평등, 

지속가능성이 구현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역

량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교육을 통해서 함양되어야 할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에서는 분석적, 비판적 사

고, 예측 기술, 지구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 등 생태환경

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였다. 

UNESCO에서 최근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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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태환경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에 제시한 

‘교육 2030’의 내용을 토대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

의 실질적 실행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주요 교육의 내용

에서는 기후환경,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생활방

식, 세계시민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교육의 목표

로는 공존과 웰빙, 조화로운 삶의 능력 함양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생태적 존재임의 인식과 생태적 사고력 

함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개인의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수준에서의 시민성 실천, 민주시민, 생태시민성 실천력 

함양을 강조한다. 넷째, 교육의 방법에서는 객관적 사실

에 기반한 과학적 탐구, 디지털 환경 활용, 협력과 연대적 

실천, 사회 다방면에 걸친 현장성에 기반한 교육을 제시

하였다. 다섯째, 본 교육의 적실한 실행을 위해서 변혁적 

교육 방법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교육은 모든 학

습자들이 지식을 토대로 비판적으로 사고 변화의 주체로

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 함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면에

서 변혁적 교육은 역량 함양의 교육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

겠다.

2. OECD의 교육 방향과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 

OECD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1997년부터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7년에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y)

를 통해 ‘핵심 역량’ 개념을 세계에 제시하였다. 이후 2015

년부터 ‘OECD Education 2030’을 추진하고 있다(OECD, 

2018; 2019). 본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제

1단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진행이며 미래 사회

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목표 설정, 2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실행 원칙과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김은

영, 2018). 기후변화와 자연자원의 고갈에 따른 대응, 기

술발달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한 대비, 사회

적,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따른 갈등 문제 해결, 사회적 불

평등 문제 해결 등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적 노

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개인

과 사회의 웰빙(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 다

른 하나는 학습자의 주도성(Learner Agency)이다. 이러

한 방향에서 행동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 그

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미래를 변혁할 수 있는 역량 

등의 교육 내용이 설정되었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

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내용 면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과 사회의 웰빙 추

구에 교육의 방향을 두고 있다. 이에 UN, UNESCO의 지속

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환경을 비롯한 관련 내용을 포

함하였다. 둘째, 학습자 주도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회에서 역할과 

협력적 참여력 함양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셋째, 핵심 기

초 능력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비판적 평가와 데이터 

활용력 등의 문해력 확장, 건강한 삶 그리고 변화하는 사

회적 환경에의 적응력 등을 포함하였다. 넷째, 변혁적 역

량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생태계 변화에 따른 문제해

결, 불확실한 변화에의 대응력,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창출, 윤리적 책임감과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식에서는 학문적 지식, 간학문적 지식, 인식론

적 지식, 절차적 지식 획득을 제시하였으며 태도와 가치

에서는 포용성, 공정성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

식, 기능, 가치와 태도는 상호의존적 상생의 학습 영역으

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방법 면에서는 OECD에서는 1997년의 DeSeCo프로젝

트를 통해서 교육에서 핵심 역량 개념을 도입하였다. 

2015년의 ‘교육 2030’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를 위한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변혁적 역량’으로 제

시하였다.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의 발현과 개인

과 사회의 웰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축을 지

향하였다. 개인의 변혁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측 

→ 행동 →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UNESCO와 OECD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개인과 사회

의 웰빙을 위한 교육, 생태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개인 주도성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수

준의 시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성은 개인의 내적 자질 함양의 계몽적 교육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성 함양의 교육

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공동재

(Common Goods)로 인식하는 것과 이의 실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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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량 중심의 교육 실행으

로, 변혁적 교육을 통한 변혁적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은 생태시민성을 포함

한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즉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

러 가지 지구적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응 

방법으로 변혁적 역량 함양 교육이 주목되고 있다. 변혁

적 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역할, 교육의 시

기, 장소, 방법 등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역할에서는 학습자에게는 주도성 학습을, 교사에

게는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웰빙, 생태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교과 지식, 학제적 지식, 절차 지식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교육과정 설계력이 요청된

다. 교육의 장소와 방법에서는 학교와 학교 밖, 실내와 실

외를 넘나들면서 주제학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특히 웰빙, 생태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에는 현

장의 토착 문화, 지식, 지혜를 탐색할 수 있는 현장에 기반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실적인 상황 

파악, 문제해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UNESCO와 OECD에서 제시한 교육의 방향은 공존과 

웰빙, 기후환경에의 대응,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한

다. 이러한 교육은 모두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이를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는 변혁

적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는 생태학적 사고력 함양, 적극

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지리교육과정의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 

다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온타리오 주의 교육과정

과 사회과 및 지리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적 접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오스트레일

리아에서는 1970년대의 환경교육 실시에서부터 1990년

대 지속가능발전교육, 2010년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

해 발생 등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학교 교육에

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범교과우선사항(Cross- 

Curriculum Priorities)에 포함하여 전학교적 접근으로 교

육을 실행해 오고 있다(남경희･조의호, 2013; 김다원, 

2022).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관련 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우선

사항’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교과에서 관련 교

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세계관, 

디자인, 미래 등 4개 개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각 영역의 

내용을 단계화하고 각 교과에서 접근할 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ACARA, 2022). 이는 

기존 오스트레일리아 버전 8.4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

성’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했던 시스템, 세계관, 미래에서 

‘디자인’을 추가하고, 각 개념을 1~3단계로 단계화하여 구

체적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학년급별로 각 교과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명시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리교육과정

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교육부에서는 2023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환경교육

은 2017년에 만들어진 온타리오 주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 1-8 and The Kindergarten Program: 

Environmental Education, Scope and Sequence of 

Expectations’,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 9-12: 

Environmental Education, Scope and Sequence of 

Expectations’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정된 교과목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다(ACARA, 2017a; 

2017b). 새로 개정된 교과목 교육에 을 모든 교과교육과

정에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지리교육에서도 환경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온타리오 주 교

육과정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

레일리아, 온타리오 주의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 교육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오스트레일리아 교육과정의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 

1)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교육과정의 일반역량과 

범교과우선사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2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교

육과정 버전 9.0을 만들었고 2023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과정은 교과 학습 영역, 일반 역

량, 범교과우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과 학습 영역은 우리나라의 교과별 교육과정 부분, 일

반역량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 범교과우

선사항은 모든 교과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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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역량과 범교과우선사항은 

각각의 교과 학습 영역에 포함되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리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인문학과 

사회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S)(이하 

HASS)’교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 분석을 토대로 오스트

레일리아 지리교육의 생태환경 내용과 교육 방법의 특성

을 찾는다. 

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반

역량과 범교과우선사항의 내용을 살펴본다. 오스트레일

리아 교육과정에 제시한 일반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

고력, 디지털 문해력, 윤리적 이해, 문화 간 상호 이해, 개

인적･사회적 역량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에는 탐구, 산출, 분석, 통찰 등의 

인지 활동을 포함하며, 건강과 웰빙을 위한 디지털 활용

력을 포함한 디지털 문해력, 배려, 존중 등의 윤리적 가치

와 시각 그리고 실천을 포함한 윤리적 이해, 개인 스스로 

성찰과 관리, 사회적 공감과 실천 등을 포함한 개인･사회

적 역량 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역량으로 제

시하였다. 개인의 웰빙, 사회의 공동체성을 위한 역량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교과우선

사항’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으로 알려진 어보리

진과 토레스 해협 섬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교류, 지속가능성의 이해와 실천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표 2). 이러한 우선사항들은 모

든 교과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주

민들과의 공생,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1~6학년의 ‘HASS’ 교과 교육과정 지리 부분

과 7~10학년 ‘지리(Geography)’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범

교과우선사항의 ‘지속가능성’ 교육이 포함된 부분을 토대

로 생태환경 내용과 방법의 특성을 탐색한다. 범교과우

선사항의 지속가능성 교육은 크게 시스템, 세계관, 디자

인, 미래의 4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1~3단

계로 단계화하여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스

템’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지원하는 지구시스템 

즉, 지질권, 생물권, 수권, 대기권과 사회적 시스템, 경제

적 시스템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인간의 삶과 지구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이며 연결되어 있음을, 2단계에서는 지구상에서 

표 1. 오스트레일리아 교육과정의 일반역량 

구분 영역 내용 

일반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탐구, 산출, 분석, 통찰(메타인지)

문해력 듣기, 상호소통하기, 말하기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활용 

윤리적 이해 윤리적 가치(배려, 존중 등)와 시각, 윤리적 실천 

문화 간 상호 이해 문화 정체성, 다양성 인식, 상호 문화존중 실천 

개인적･사회적 역량 자아 인식 및 성찰, 관리/사회적 공감, 인식, 실천

출처 : ACARA, 2022. 

표 2. 오스트레일리아 교육과정의 범교과우선사항

구분 영역 내용 

범교과 

우선사항

어보리진과 토레스 해협 섬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속성을 지닌 삶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오스트레

일리아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함.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시아와

의 교류 

-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아시아를 

배움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이웃 지역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기여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태도를 함양함.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모든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수용 용

량을 유지해 가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제한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함. 

출처 : ACAR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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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의 유지가 필요함

을, 3단계에서는 인간의 사회, 경제, 정치적 시스템이 지

구환경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계관’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생각을 형성하는 세

계관(태도, 가치, 신념)의 중요성을 말한다. 1단계에서는 

지구상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다양성, 

공정성, 사회정의 등의 가치 함양과 실천의 중요성, 2단계

에서는 세계관의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디자인’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들의 건강한 

역할 그리고 다양성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해결 방안으로 하며, 혁신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말한다. 1단계에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질과 다양성을 위한 상품, 환경, 서비스의 기획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에 

적용, 실천하는 것의 필요성 인식과 실천력을 강조한다. 

‘미래’는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

어가는 데 필요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고와 실천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1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정보화된 개인, 지역사회의 행동이 필요함 인식, 

2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개인의 역할이 중요

함을 알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지리교육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지리교육과정의 생태환경 내용 분석

은 범교과우선사항 중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

심으로 하였다. 다음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주요 개념별 

내용들 중 HASS와 지리에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표 3).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내용 구성의 특성

을 찾아 보았다. 

첫째, 시스템과 미래 영역의 내용은 1~10학년의 지리교

육에 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관과 디자인 영역은 주

로 7~10학년의 지리교육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지리를 

포함한 HASS는 지속가능성의 모든 개념들의 모든 단계

들과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지속가능성의 주요 개념들의 

학습에서 주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지리교육에서 ‘지속가능성’의 시스템 개념 학습

은 인간의 웰빙과 지구 환경 간의 관계성, 인간의 삶의 방

식과 지구 환경 시스템 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며,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간 통찰력과 전략적 실천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성 파악을 토대로 정보 기반 합리적 의사

결정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여러 사회적 현상과 사람

들의 생활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리교육에서 세계관 개념 학습은 지속가능한 세

계를 위한 학습자의 내적 가치 함양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

양성, 공정성, 사회정의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가치를 파악하고 적용력을 키워서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

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더 적극적인 역량 

중심의 변혁적 교육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넷째, 지리교육에서 디자인 학습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 는 데 필요한 전략으로 사회, 경제, 환경 시스템

의 질과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창의적, 혁

신적 전략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다. 특히, 장소의 지속적 거주 가능성 제고, 호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 전략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지리교육에서 미래 학습에서는 지속가능한 미

래 세계를 위한 개인,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역할, 협력 

필요성과 실천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사회, 

국가, 세계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

한 역할을 찾고, 실천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범교과우선사항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지리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크게 내용적 측면과 교육의 방법적 측면, 

그리고 지리교육의 지향점의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 국가, 세계 수준에서 장소와 

지역의 문제를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시각에서 평가하고 

전략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지구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찰하고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지구 환경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게 하는 내용은 지

역사회, 국가, 세계 스케일까지의 공간적 다중스케일과 

다양한 시간적 범위를 포함한 시간적 다중 스케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간의 상호 작용에 필요한 기능적 

다중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중스케일의 적용과 관련되

어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지리교육에서는 내용의 이해, 가

치의 함양, 그리고 실천력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였다. 이

러한 내용은 학습자의 역량 중심의 시민성 함양과 관련되

어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 탐구, 탐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에 기반한 실천 전략의 수립과 실천 등은 역량 중

심의 변혁적 교육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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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속가능성의 주요 개념과 연계된 지리교육 내용

구분 단계 학년 지리교육 관련 내용 

시스템

1

1

∙장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장소들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탐구 

- 장소들에서 자연적 모습, 관리된 모습, 건설된 모습의 변화 관찰(예, 최근의 침식, 재식생된 지역, 

새로 경작되는 농작물 등)

-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묘사하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로 인해 어떻게 

장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관찰(예, 건조할 때 식물에 물주기, 비올 때 젖은 땅 밟지 않기) 

- 지역사회 주민들이 장소들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방법 조사 등 

4

∙자연식생, 수 공급 등 인간과 생물에게 환경의 중요성 인식

- 식생이 탄소 흡수, 산소 배출, 홍수 예방, 강수량 보존, 생물의 서식지, 사람들에게 힐링의 장소, 

약초 생산지, 목재 제공, 매력적 여행지 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탐구 

- 인간과 생물의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 환경에 물의 중요성 인식 

7 ∙환경 자원을 분류하고 물이 장소들 간 연결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 

9

∙특정 기후, 토양, 식생 그리고 생산성을 지닌 지역들로서 생물권의 분포와 특성 

- 환경과정(대기권, 수권, 암석권, 생물권)과 삼림벌채, 광업, 농업 등의 인간 활동 간 상호 관련성이 

생물계에 미치는 영향 

10

∙장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도전하는 인간의 활동 

- 인간에 의해 발생된 환경의 변화(수질오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오염 등)와 지속가능

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2

4
∙재생 자원과 비재생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 지속적으로 그리고 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 조사 

5

∙장소의 특성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영향력 

- 지역사회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토지와 자원 관리의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

는 방법 탐색 

7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자원 분포, 활용 그리고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예, 물자원의 공유, 

경쟁적 사용 그리고 공급의 가변성 등)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장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조사(예, 살만한 곳 인식, 환경의 질 영향 등)

9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속가능한 음식 생산과 음식 안보를 위한 도전 과제와 전략 

- 농업 생산에 제공되는 토지의 수용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생산 변화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 조사(예, 토지와 물 오염, 사막화, 물부족, 경쟁적 토지 이용, 기후변화, 식량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등) 

3

4
∙정보 기반 의사결정

- 자원 획득은 무역, 세게 탐험, 식민화, 결제적 발달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파

6

∙정보화된 개인적 소비 선택에 활용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과 전략

- 소비자의 구매 제품과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 지역사회 제품 활용이 환경과 수입에 미치

는 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점에 대한 평가

-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각에 대한 평가 

세계관

1 10
∙토착민들의 환경 관리와 책임성 파악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 세계관과 환경 관리에 적용 방법 탐구 

2 10

∙장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도전한 인간에 의해 발행한 변화들을 파악한다.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발생한 변화의 원인과 결과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파악 

- 사람들의 세계관이 관리전략의 발달과 적용에 미친 영향 인식 

∙사람들의 환경적 세계관과 환경 관리를 위한 적용

- 환경적 변화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그리고 환경 변화에 다른 관리와 반응의 선택에 

대한 설명 

디자인

1 9 ∙식량, 산업 자원과 목재 생산을 위해 생물권에 대한 인간의 변화적 영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7 ∙장소의 거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3 7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자원 분포, 이용, 물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전략 파악

-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관리 전략을 탐색(예, 재활용, 재사용, 담수화, 지역간 수로 연결, 물 소비량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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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속가능성의 주요 개념과 연계된 지리교육 내용(계속)

구분 단계 학년 지리교육 관련 내용 

8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변화하는 도시 장소들의 지속가능성 관리 전략 

- 지역사회, 국가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사례 조사 

9

∙세계 장소들에서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서 지속가능성 관리 전략 

∙사람들의 여행, 레크레이션, 여가, 문화적 선택이 장소들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장소들에서 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를 위한 과제와 관리 전략 

10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환경 변화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전략 

- 환경적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제안, 예시, 환경적 전략(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세계

유산, 생태계 기반 관리, 공간적 전략- 동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 회랑,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도시 계획), 전체적 사고 즉, 과거와 현재의 환경 변화 원인 해결 

미래

1

3
∙정보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 자연환경의 독특한 모습의 보전에 대한 결정 

5

∙산불, 홍수, 가뭄, 태풍의 기후적 사건과 그것들의 결과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 관리

- 환경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조사한다. 즉, 인간의 영향 관리, 지역사회 환경 관리 등을 

포함한 실천과 규범 등 

∙장소의 특성화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 

- 사람들이 장소의 특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예, 재삼림화, 토지 보호, 재거주지화 등)

- 장소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사례(국외) 

∙자연, 인간, 자본 등의 자원의 유형과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 

- 필요와 욕구의 구분, 자원이 어떻게 이러한 필요와 욕구의 충족을 위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7
∙장소의 거주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사례 조사 

∙물자원의 분포와 지속가능성 전략 

2

4

∙재생 자원과 비재생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사례 조사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특정 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 

∙과제 해결에 필요한 행동 제안 

5
∙실천적 행동 제안 또는 행동의 효과에 대한 분석

- 만약 자생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면 미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문제

7

∙서비스와 시설의 분포 그리고 장소들의 활용성을 위한 적용 

-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통과 통신 수단의 

역할 설명 

∙자료와 정보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예, 장소들의 가능성과 환경적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등) 

-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질 조사(예, 깨끗한 공기, 토양, 

물, 조망, 휴양시설, 우호적 기후환경 등)  

8

∙오스트레일리아의 변화하는 도시 장소들의 지속가능성 관리 전략

- 지역사회, 국가의 인구 성장 관리 전략,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용과 거주 가능성 

- 도시 인구 분포의 균형성 전략 

9
∙세계적으로 장소들의 상품 생산과 소비의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 지역사회, 국가 정부의 쓰레기 관리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용

10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평가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특정 환경의 변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 인간에 의해 발생한 환경 변화를 위한 관리 전략 사례 조사 및 비교 

(예,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의 쓰레기 관리,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의 홍수 관리 등)

∙사람들의 환경적 세계관과 환경 관리를 위한 적용 

- 환경 변화는 반드시 문제인지에 대해 토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 또는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의 

방법 설명 

출처 : ACAR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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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의 생태

환경적 접근 교육 

1) 온타리오 주 국가교육과정의 범교과 통합학습과 

환경교육

2023년 개정한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정신적 건강 그리고 웰빙을 도모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3). 학생

들의 발달을 인지적 발달, 감정적 발달, 사회적 발달, 그리

고 신체적 발달로 구분하여 이러한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건강한 관계성 

형성, 인권, 공정, 포용 교육, 경험적 학습, 윤리적 판단과 

책무 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외에 범교과 통합학습, 

전이가능한 변혁적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표 4).

범교과 통합학습은 다양한 관점, 주제, 기술 등을 의도

적으로 모든 교과에 통합하여 교육하도록 하는 주제들의 

학습이다. 범교과에 통합되어 교육되는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금융 리터러시, 토착교육, STEM 교

육,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문해력, 환경교육, 사회적-감정

적 학습 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전이 가능한 변혁적 기술에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혁신･창의･기업가 정신,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 의사소

통, 글로벌 시민성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문해력을 포함

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2) 환경교육과 연계된 지리교육 내용 

온타리오 주 사회과 교육과정은 2023년 9월부터 적용

되었다. 사회과교육과정은 1~6학년에서는 사회과, 7~8

학년에서는 지리와 역사, 9~12학년에서는 캐나다와 세계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비전은 

‘학생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책임있는 적극적 시

민이 되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둔다’를 밝히고 있다. 세부

적으로 사고개념의 활용력, 협업적 과제 해결, 탐구능력, 

의사소통능력 함양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목표에서는 다양성의 이해, 자연환경과 인간 삶과의 관계

성 파악, 사회적 사건과 이슈 등의 문제 해결력 함양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동체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자

연환경과 공동체 간의 관계성 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

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표 5). 

다음에서는 환경 교육과 연계한 지리교육의 내용을 살

펴보았다(표 6). 초등 사회과교육은 ‘A. 유산과 정체성’, 

표 5. 사회과교육 교과 목표

분야 목표

사회과교육

∙이슈, 사건, 개발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사고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정보와 증거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기준을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분야 특수적 탐구에 필요한 그리고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함양

∙협력적, 협동적 관계성 형성 

∙정보 수집과 분석, 문제 해결, 의사소통을 위한 적합한 기술의 사용 

초등 

사회과교육

1~6학년

∙책임있는 시민성의 이해 

∙지역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들 안에서 다양성 이해

∙자연환경과 인간 공동체 간 그리고 그 안에서 상호관련성 이해 

∙지리, 역사, 경제, 정치에서 미래 연구에 기반이 되는 지식, 이해, 기술 발달 

∙사건, 이슈의 조사에 필요한 호기심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적 능력 개발 

지리교육

7~8학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들의 특성과 공간적 다양성 이해

∙자연 및 인문환경과 공동체들 간 내적, 외적 관계 분석 

∙지도, 지구본, 그래프 등의 다양한 공간 자료와 기술 활용

∙자연 및 인문환경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정과 존중을 토대로 지구에 대한 책임있는 주인의식 함양 

출처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3. 

표 4. 범교과 통합학습과 전이가능한 기술

구분 교육 영역

범교과 통합학습 환경교육

전이 가능한 기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혁신, 창의성,기업가 정신

협력

의사소통

글로벌 시민성과 지속가능성

출처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3. 



교육의 생태환경적 전환과 지리교육에서의 방향성 탐색

- 225 -

‘B. 인간과 환경’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는 ‘B.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3학년에서

는 지역사회 공동체,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상

호관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사람들의 필

요 충족과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6학년에서는 산업의 발달과 자

연환경의 상호영향,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을 위한 문제 해

결 방안 탐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과 실천, 국

제사회의 협력 필요성과 개인과 사회의 적극적 실천의 필

요성 등이 주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회과

교육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해와 

실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 7~8학년의 내용을 살펴본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연환경 문제 해결 방법 탐구,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자

연환경 보호의 방법 탐구, 지구의 자연환경 특성과 변화 

탐구,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인간의 정주 공간의 이해, 그

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삶의 질 유지,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과 실천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V.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방향성 모색 

UNESCO, OECD에서는 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온타리

오 주의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접근 방

법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교육과정에서

도 생태환경적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

대로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방향성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리교육의 생태환경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의 생

태역량 함양을 지향한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에 대

한 교육의 생태환경적 접근의 필요는 궁극적으로 학생들

의 생태소양, 생태시민성, 생태역량 함양으로 귀결된다. 

특히, 생태역량은 미래지향적이며 신체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존재론적 웰빙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개인적 역할

과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

도성을 포함하는 자율성,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비

인간과의 관계성,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 감각과 상상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인식,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Walsche et al., 2022), 이는 

UNESCO(2023), OECD(2018) 등에서 ‘손상된 지구를 위

표 6. 환경교육과 연계된 지리교육 내용

학년급 내용

사회과

(B.인간과 환경)

1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나는 방법에 중점을 두며, 사람

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 및 인문환경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하며, 이러한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게 한다. 

2
∙세계의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과 위치, 기후, 물리적 환경에 적응한는 방식

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3 ∙지역의 자연환경, 토지 이용 유형, 공동체 유형 간 관계성을 파악한다. 

4
∙산업 발달과 자연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을 

위한 해결 과제를 탐구한다.

5 ∙사회의 주요 해결 이슈를 탐구하고 시민들의 반응과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6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택된 실천 내용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지리 

7

∙변화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의 자연환경 문제 해결의 방법을 탐구하고 분석한다. 

∙세계 자연자원 이용의 여러 가지 면들을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원 보호의 방법을 평가

한다.

8

∙지구의 자연환경 특성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자연환경과 지속가능성 이슈 등이 인간의 정주 공간 

취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다. 

∙삶의 질에서 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들을 평가한다.

출처 :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17a; 2017b;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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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과정’의 마련과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구상,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함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회적 과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했던 ‘변혁적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변혁적 역량 함양과 행위의 주체성 함양을 위한 

변혁적 교육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변혁 교육은 지식

의 습득과 적용을 넘어서 개인의 가치와 태도, 관점의 변

화에 중점을 둔다(조재준･서미숙, 2023). UNESCO(2015; 

2023)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실한 실행의 방법으

로 변혁적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평화, 정의, 포용성, 평

등, 공평성, 지속가능성이 사회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변

화의 행위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시

하였다. OECD(2018)에서도 1997년의 DeSeCo 프로젝트

에서 제시했던 ‘역량’ 교육을 ‘변혁적 역량’으로 개념화하

여 제시하여 학습자의 주도성 함양과 개인의 웰빙의 추구 

능력 함양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교육은 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고 생태적 사고력 함양, 공존을 위한 가치를 함양

하고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변혁적 교육은 지리교육의 적극적 생태시민성 함

양 교육과도 관련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생태적 사고, 시스템 사

고, 비판적 사고의 활용, 현장 중심의 탐구학습, 도전 과제

에 대한 탐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학습, 정보 기반 

의사결정 학습, 환경 관리와 생태적 책무성 인식, 그리고 

환경 관리의 주체의식 함양 등 인지적 사고, 사회에의 관

심, 행동적 실천력, 윤리적 가치 영역의 교육 강화는 변혁

적 교육의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미래의 세계를 예측하고 상

상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교육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

다. 그간 지리 교과교육은 많은 경우 과거의 지식과 경험

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현재의 사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학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의 대응이 어느 때 

보다 긴급하게 요청받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 등

에 따른 지구상의 환경 문제는 과거의 지구 온난화의 문제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교육은 과거, 현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Standish, 2015).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계획은 ‘지속

가능성을 지닌 바람직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Morgan, 

2006). 특히, 생태환경 교육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을 위해서 현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바라

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스트

레일리아와 온타리오 주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

성 관리 전략’, ‘환경 관리 전략’, ‘빅 데이터 활용 예측’,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상’ 등을 주요 교육 내용

에 포함하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 생물, 생태계 등을 포함하여 자연

환경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 교육은 지리

교육에서 오랫동안 주요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국내외 

지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지리교육의 기본개념들로

는 지구, 지역, 장소, 인간-자연환경 간의 관계(상호작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다원, 2017), 서태열(2005)은 기본

개념의 분류화를 통해서 장소, 변화 등의 기초개념과 입

지, 분포, 공간 등의 더 상위 수준의 본질개념 그리고 더 상

위 개념으로 조직개념을 제시하였다. 조직개념으로는 인

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생태계, 자연환경을 포함하였다. 

또한, Pattison(1964)은 지리학의 주요 개념에 인간과 환

경 간 관계, 지구를 포함하였다. 지구, 생태계, 자연환경,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등의 개념은 생태환경

적 접근 지리교육에서 주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개념들이

다. 관련하여 지리교육에서는 생태계 개념 중심의 지리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Graves, 1980; Biddle, 

1999; 예경희, 2003). Biddle(1999)은 지리교육의 목표로 

생태계 지식,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생태적 가치 실현이 

가능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Graves는 지리교육에

서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점을 지니

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지리교육에서 

생태교육의 적실성에 대한 강조는 지리교육이 지니고 있

는 지형, 기후, 생물 등 자연환경 체계에 대한 교육과 자연

환경과 인간 간 상호작용으로 만들어가는 인문환경 체계

에 대한 학습 가능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예경희, 2003).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이경한, 2016). 오늘날의 기후변화 대응, 

생태전환적 행동력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자연

환경 교육의 강화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김다원, 2023).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 상호작용,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ACARA, 2022), 

온타리오 주 지리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주요 개

념에 포함하고 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3).

다만, 자연환경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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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UNESCO와 OECD에서는 시스템 사고, 비판

적 사고, 행위 주체성, 윤리적 책무성의 적용과 함양을 강

조했으며, 이를 위해서 학제적 접근, 디지털 기술 활용, 지

역사회 연계 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확장을 제시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생물권, 생태계에 대한 이해, 생

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장소, 지역 등에서 자연

환경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과 

생물에게 주는 중요성 인식 등 지속가능성과 생태계와 연

계한 자연환경의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지역적 관점을 적용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있

는 생태환경 교육을 실행하는 데 지리교육의 역할을 제고

한다. 생태환경,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대중적인 관

심 교육이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해졌던 여러 환

경 문제 뿐 아니라 최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

지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의 논의는 주로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많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실제 환경의 원인과 

문제의 상황은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의 입장과 

편익,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권상철, 2007). 지역적 관점에서 

생태환경의 원인, 현황, 문제해결의 방법을 모색과 이를 

통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의 토착 문화, 지식, 지혜를 탐색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인간과 지역 환경 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방식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UNESCO(2021;2023)에서는 생태환경 교육에의 

접근 방식에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공간에서’, ‘생태계 

안에서’, ‘지역과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토대로’ 등의 내용 

삽입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을 제시하였다. 

OECD(2018)에서도 개인과 사회의 웰빙 추구에 중점을 

두면서 생태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개인적, 

지역사회적 수준의 역할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데 교

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지

리교육과정에서는 장소, 지역사회 기반의 기후변화, 생

태환경의 분포, 변화,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연계한 내용 

구성을 보여준다(ACARA, 2022).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

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성 이해, 인간과 환경 간 상

호 관련성 이해, 시민성 함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23). 

VI. 요약 및 결론

‘왜 지리를 가르치는가?’ 질문에는 본질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응답될 수 있다(Standish, 2008). 하나는 

지리 교과 학문의 본질적 특성, 즉 지리를 배우는 것 자체

에서 지식, 사고력, 가치와 태도 등의 계몽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외재적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다. 즉, 지리 수업에

서 배운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는 학습자의 삶의 질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닐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목적

과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리의 본질적 가치

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에 대한 감수성, 지속가능한 환경

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어서 미래 지속가능한 

세계를 열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전환 교육은 ‘생태시민으로

서 자신과 사회의 웰빙과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세계’

에 대한 과업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UNESCO, OECD에서 미래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의 방향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분

석하였고, 최근 2022년에 개정작업을 마친 오스트레일리

아 지리교육과정과 2023년에 개정 작업을 마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지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리교육에서 생

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

로 향후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실행 방향

성을 탐색, 제시하였다. 

먼저, UNESCO와 OECD에서 제시한 미래 교육의 방향

은 ‘웰빙과 공존의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생태환경적 접

근 교육’, ‘변혁적 교육’, ‘생태 시민성 함양 교육’ 등 이다. 

손상된 지구를 위한 교육과정의 마련, 이를 통한 지속가

능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혁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은 그간 교과교육에서 실행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

운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지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어

려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는 해결의 시급성 뿐 아니라 도

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고 본 것

이다. 더불어서 최근 UNESCO(2023)에서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이해 및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증진하며 학습자가 

변화의 행위주체로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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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한다.’를 명

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필요

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오스트레일리아와 온타리오 주의 지리교육과정

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았

다. 먼저 내용 면을 보면, 기후, 식생, 토양 등을 포함한 자

연환경에 대한 내용, 생물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자연환경의 변화 관찰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환경 관리 전략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

다. 이러한 내용은 기후, 지형 중심의 자연환경 이해와 인

간과 환경과의 관계성 파악을 넘어서서 생태계와 연계하

여 자연환경을 파악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

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적 실천력을 강화하

였다고 하겠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범교과 우

선사항의 지속가능성을, 온타리오 주에서는 환경교육을 

범교과교육으로 연계하여 생태환경적 접근의 교육을 강

화하고 있다. 방법 면에서는 디지털 활용, 지역사회 연계 

현장성 반영, 학제간 통합 지향 등을 적용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통해 변혁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방향성 탐색에서

는 ‘생태 역량 함양’, ‘변혁적 역량 함양과 행위의 주체성 함

양 교육으로의 이행 필요’, ‘미래 세계를 예측할 수 있는 능

력 지향의 교육’, ‘기후변화, 생물, 생태계를 포함하는 자

연환경 교육의 강화’, ‘토착문화와 지혜의 탐색적 활용과 

지역적 관점의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교

육은 최근 개정된 2022 개정 지리교육과정에 반영된 부분

들도 많다. 적실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태환경적 접

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리교육의 본질적 가치, 지리적 관점의 접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간 지리교육과정에서 기후, 지형,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은 주요한 내용 영역으롤 다뤄져 왔다. 최근 2022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세계가 주요 내용 영역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응, 기후변

화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삶, 생태적 환경, 환경 감수성 

등이 학습 내용에 포함되었다. 지리교육에서 생태환경적 

접근 교육의 실천이 진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생태환경적 접

근 교육의 의미와 방향, 외국 지리 교육과정에서의 실천 

분석에 의한 방향성 탐색은 2022 개정 지리교육과정 실천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지리교육의 본질

적 가치와 지리적 관점에 의한 생태환경적 접근의 구체적 

방법을 찾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註

1) ‘생태환경적 접근’은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생태전환적 접근’, ‘생태적 

접근’ 등의 용어와 공통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서는 특별히 생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구체적 환경

을 포괄하여 환경보호와 문제 해결,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서 ‘생태환경적 접근’

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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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지리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TPACK) 

결정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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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Factors Determining Secondary Geography 

Teachers’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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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 함양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이하

TPACK)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지리교사의 TPACK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교사의 TPACK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교사의 TPACK 경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K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리수업에 있어서 지리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TPACK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TK 다음으로 지리교사의 TPACK 경로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K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리수업에서 교수 전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리정보기술의 특성에 맞춘 교수학습전략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리교사의 TPACK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TPACK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발 및 TPACK 역량 결정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테크놀로지교수내용지식. 에듀테크, 지리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사 역량

Abstract : The 2022 revised curriculum presents the cultivation of digital literacy as a core value, and accordingly,
the formation of teachers' technology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PACK) is 
emerging as a very important tas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geography teachers'
TPACK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a standard model
that can measure geography teachers' TPACK competency based on thi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geography teachers’ TPACK paths
was found to be TK. This emphasizes that understanding of geographic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of TPACK in geography classes using technology. Second,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geography teachers’ TPACK paths after TK (Technological Knowledge)
was PK (Pedagogical Knowledge). This emphasizes that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ar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 information technology, not just teaching strategies, in 
geography classes using technology. In order to suggest ways to strengthen geography teachers’ TPACK 
capabilities, follow-up stud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course to strengthen teachers’ TPACK 
capabilities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TPACK capabilitie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TPACK, EduTech, Geography lesson, 2022 Revised Curriculum, Teacher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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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부는 2022년 12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을 확정･발표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재의 질적･

양적 부족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듀테크의 활용 부분에 있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전 

교육과정 간의 차이점은 기초 소양으로 ‘디지털 소양’을 

제시한 점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족 문제,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

양을 기초 소양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디지털 소양은 ‘모

든 교과 학습과 평생학습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표현된다(교육부, 2022a). 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은 모든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교육

부, 2022b).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모든 교육과

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전 학년과 전 교과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이는 정보, 기술가정 등 특정 교과에서만 디지털 

소양이 강조되던 것과 다르게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

러시(digital literacy)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

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이제는 지리교과

에서 에듀테크를 교수학습 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지리과목은 다른 교과에 비해 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에 비교적 유리하다(김민성, 2021; 이종원, 2023). 이는 

GIS의 등장 이후 다양한 지리정보기술(geospatial tech-

nologies)1)이 학생들의 공간적 사고(spatial thinking) 향

상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민성, 

2016; 이진희･조인정, 2016; 이진희, 2023). 구글어스를 

활용한 지리 수업을 구성한다거나(송언근･이동민, 2014; 

함경림, 2021; 홍태완, 2023), 사운드 마크 프로그램을 활

용한 소리 지도 제작(이종원, 2020),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 전략의 개발(김민성, 2021; 2022), 챗 GPT

를 활용한 서술형 평가 방법의 개발(성정원･신병철, 

2023)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리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바 있다.

최근 에듀테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는 개념 중 하나로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Tech-

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TPACK)

이 주목받고 있다. TPACK은 Shulman(1986)이 제시한 교

수내용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확

장한 개념으로, 기존의 PCK에서 교사의 IT 기술 활용 능

력을 확장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Koehler and Mishra 

(2009)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교수(Pedagogy), 내

용(Content)의 차원에서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

식을 구성하였다. 즉, 교수내용지식(PCK)이 지리교과의 

내용지식(CK)과 교수지식(PK)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리교과 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지식이었다

면, TPACK은 이를 확장하여 지리교수학습 방법과 교육

에서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 

학생들의 학습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이 각종 ICT 기술을 활

용하여 교과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지식체를 TPACK

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지리교육 분야에서 TPACK에 관련된 연구는 이종

원(2012)에 의해 소개된 이후 최근 에듀테크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종원(2012)은 지

리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6명의 교사의 실증 사례

를 연구하며, 테크놀로지의 활용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TPACK을 소개하였다. 

이후 함경림(2021)은 서울권에 있는 사범대학생을 대상

으로 구글어스를 활용한 수업을 8주간 구상하여 실행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의 TPACK 역량이 어떻

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하였다. 8주간의 모둠활동 과정에

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동료평가서, 자기성찰지

를 분석하여 예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TPACK의 역량을 

연구하였다. 김민성(2022)은 TPACK 역량 강화를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목표기반시나리오 교수학

습 전략을 연구하였다. 박지수(2020)는 지도학습을 위해 

초등교사의 TPACK 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T의 요소를 지도 읽기, 

지도 만들기, 지도 활용하기로 분류하고 TPACK 역량과 

관련한 14개 문항을 설정하여 보유도-실행준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지리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TPACK 관련 연구는 

주로 특정 에듀테크의 설계와 적용, 그리고 이에 따른 

TPACK 역량의 변화 과정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교사의 TPACK 역량 구조는 PK, CK, TK 영역들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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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PCK, TCK, TPK, TPACK 등으

로 발전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 간의 세밀한 이해가 필

요하다(최경식 등,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

로 디지털 전환과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교사들의 TPACK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지리교사들의 

TPACK 역량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인지 경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예비 지리교사나 초등교사를 대상

으로 한 TPACK 역량 측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

나 중등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TPACK 역량의 측정과 

그 경로 측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중등 지리교사의 테크놀

로지 교수내용지식(TPACK)에 대한 인지 경로를 분석하

고 그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TPACK의 이론적 배경

TPACK은 총 7개의 지식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테

크놀로지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이하 TK), 교

수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 이하 PK), 교과의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이하 CK)의 세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차원의 지식이 상호작용할 때 PK, 

CK, TK의 교집합인 교수내용지식(이하 PCK), 테크놀로

지 교수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이

하 TPK), 테크놀로지 내용지식(TechnologicalContent 

Knowleddge, 이하 TCK)로 확장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PCK, TPK, TCK의 교집합인 TPACK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 이러한 TPACK의 구성요소들은 교실 환경, 학교 환경 

등과 관련된 교육맥락 아래에서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

로 구성된다(박기철 등, 2014).

TPACK 개념과 측정 방법은 최근 교사의 에듀테크, 디

지털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

다. 교사의 TPACK 역량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방

법으로는 자기 보고법, 개방형 설문지, 수행 평가, 인터뷰, 

관찰 등이 있다(Duke and Mallette, 2004; Gall et al., 2007; 

Koehler et al., 2012). 이러한 다양한 평가 도구들은 교사

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다각도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해준

다. 하지만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Schmidt et al., 2009; Abbitt, 2011).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은 TPACK의 개념이 제시된 2008년 이후 

Archambault and Crripen(2009)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들은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24개의 문항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비슷

한 시기에 Schmidt et al.(2009)의 논문을 비롯하여 

Archambault and Crripen(2009)의 연구를 발전시켜 기존

의 측정 도구를 변형하는 형태의 TPACK 역량 측정 연구

가 진행되었다(Lee and Tsai, 2010; Kabakci et al., 2012).

해외의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지리정보기술과 연계한 

G-TPACK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G-TPACK으

로 불리는 개념들은 지리에서 활용되는 테크놀로지와 관

련하여, 각 테크놀로지에 맞는 교수법 전략의 활용, 학습 

전략의 활용, 교과 자료의 설계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림 1.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

출처 : Koehler and Mishra, 2009, 김민성 등, 2016에서 재인용.



채민수

- 234 -

으로 정의된다(Bodzin et al., 2012). 즉, 교수내용학 측면

에서의 지리 지식과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학 지식, 지리정보기술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지식이 

모두 결합된 것이 G-TPACK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

민성 등, 2016). G-TPACK과 관련한 해외의 연구들은 지

리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리교사의 TPACK 역량

의 측정 혹은 TPACK 역량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의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Doering et al.(2014)은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에 기

반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리교사의 TPACK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개발하여 만들어 내었다. 또

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탐구기반

수업은 공간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기 때

문에 교사의 TPACK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결론을 제

시하였다. Hong and Stonier(2015)의 경우에는 지리정보

시스템(GIS)를 활용 과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연구하였

으나, TPACK 역량의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 및 구성

요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Huh and Jo(2023)는 미국

의 14명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4주간의 워크숍 과정에

서 지리정보기술 수업의 설계와 수업 과정에서 발달하는 

지리교사의 TPACK 역량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워크숍 과정에서 지리정보기술을 배우고 이를 지리교

수목표와 연관지어 수업하는 과정에서 TPACK 역량의 구

성요소 별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

리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리 정보 기술

에 대한 이해, 적절한 지리 교수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

리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가 상호 결합될 때 비로소 지리 

교수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지리 수업에서도 교사는 에듀테크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실현할 필

요가 있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

리적 현상과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서는 교실과 실제 삶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박

상준, 2018).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에듀테크의 활용은 

지리 수업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

라,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

다. 즉, 특정 지리 교육 주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지리 정

보 기술을 사용할지, 그리고 이를 어떤 교수법과 결합할

지를 지리 교사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민성, 

2022). 결국, TPACK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

게 상호작용할 때 효과적인 지리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리 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에듀테크

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교

수-학습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채

민수, 2024a). 따라서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에듀테크를 사용할지를 신중히 결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리 교사가 수업의 성취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자료, 지원, 

발문, 비계 등을 지리 교사의 TPACK으로 볼 수 있다. 국･

내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지리 정보 기술 함양과 TPACK 

역량의 구성 요소가 규명되고 있지만, 국내 지리 교사들

의 TPACK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인지 경로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모형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경로 분석 등이 결합

된 방법론이다(배병렬, 2007). 구조방정식은 일련의 종속

변수와 변수 간의 각각의 개별적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이론과 가설적 개념의 잠

재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측정오차의 잠재적 요인이 무시되는 데 

비해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측정 및 구조 오차를 모두 포함

하여 모델의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구조

방정식 모델은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 복잡한 인과구조의 

분석, 잠재적 측정오차의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 해당하는 측정

모형과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 분석에 해당하는 구조모형

이 있다. 측정모형의 경우 탐색적 접근모형과 확인적 접

근모형이 혼합된 분석법이며, 구조모형은 설정된 이론의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

의 관계, 방향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가설로 수립

한 모형을 기초로 분석해내는 형태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TPACK 역량의 하위 요소가 7가지로 그 

인과관계가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 파악

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사의 TPACK 역량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CK, PK, TK, TCK, TPK, PCK, TPACK 간의 관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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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K, PK, TK의 경우 독립변인으로 상호 연계성이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PCK, TCK, TPK는 H2에서 TPACK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자 H1→H2로 가는 과정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TPACK의 경우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H3 과정

을 추가하여 CK, PK, TK와 TPACK 간의 직접 효과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은 구조가 나타

난다. 이는 이론적으로 TPACK이 CK, PK, TK의 교집합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1). TPACK은 일반적으

로 CK, PK, TK가 통합되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후 각 지식 간 교집합이 PCK, TCK, TPK를 형성하며, 이 

세 지식이 모두 겹쳐져 있는 부분이 TPACK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CK, PK, TK가 TPACK을 구성하는 1차 요소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교집합인 PCK, TCK, TPK가 

TPACK을 형성하는 2차 요소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TPAC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K, PK, TK, PCK, TCK, 

TPK 모두를 TPAC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구성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CK, TK, PK가 PCK, TCK, 

TPK의 형성에 미친 영향과 이들이 다시 TPACK 형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1→H2로 가능 과정을 매개

변인으로 상정하여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였다.

2. 설문 문항 및 설문 대상

연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을 Graham et al.(2009), 

Schmidt et al.(2009), Archambault and Barnett(2010), 

Chai et al.(2011), 이다희(2018) 등의 기존 설문지 항목들

을 분석하여 지리교과의 내용에 맞게 45개의 TPACK 역

량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초기 설문 항목의 구성은 

TPACK의 1차원 구성요소로 CK(지리 학습 내용, 지리 자료 

수집･분석 방법, 지역성 추론, 교육과정 내용 지식, 지리적 

의사소통, 지리 학습의 가치 및 태도)영역의 12개 문항, 

PK(지리 교수･학습법, 지리 평가 및 개별화 전략)영역의 

8개 문항, TK(테크놀로지에 대한 일반적 상황, 경험, 인지 

상황,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 능력 및 민감성, 테크놀로지

에 대한 효과 및 발전가능성)영역의 9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들의 교집합인 TCK(지리 내용 탐색을 위한 기술, 

지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술, 지리 개념 이해를 위한 기술, 

지리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술)영역의 5개 문항, TPK

(교수법 향상을 위한 기술, 교수학습 향상을 위한 기술, 평

가를 위한 기술, 개별화 수업을 위한 기술, 평가 다양성 확

보를 위한 기술)영역의 8개 문항, PCK(지리과 목표에 대한 

지식, 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학습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영역의 8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TPACK 

문항에 있어서는 지리과 성취기준 달성을 위한 기술 활용 

능력, 지리과 교수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 평

가 및 자료 개발을 기준으로 13개 문항을 포함하여 66개 

문항을 초기 설문 문항으로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GIS를 비롯한 지리정보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에듀테크 영역으로 확장하여 설문 문항을 설정

하였다. 이는 TPACK의 1차원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CK 

항목과 TK 항목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만약 GIS를 비롯한 

지리정보기술로 에듀테크를 한정하였을 경우 교사의 일

반적 IT 기술의 활용 역량인 TK 영역의 측정 문항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CK, TK, PK 설문 문항의 교집합을 

통해 TPK, TCK, PCK, TPACK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기에 

지리정보기술로 테크놀로지 항목의 설문을 한정하지 않았다.

그림 2. TPACK 역량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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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 설문의 설정을 위해 2024년 2

월 8일 1차 예비 설문조사를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리교사 본 연구에서는 중등 지

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TPACK 측정 역량 개발을 위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중등 경남지리교

사 연구회에 소속된 2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총 66개의 문항에 대해 29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1차 

예비 설문의 결과 비슷한 문항의 반복이 많다는 의견이 다

수를 차지하였다. 2차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총 28명의 응

답자가 답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의 항목

을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지의 45개 질문 문항은 1차 예비 

설문 조사의 66개 설문 문항 가운데 21개 문항을 유사도 

검토를 통해 삭제하여 결정하였다. 최종 설문에서는 CK 

영역 7개, PK 영역 5개, TK영역 5개, TCK 영역 5개, TPK 

영역 6개, PCK 영역 6개, TPACK 영역 11개, 총 45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을 실시한 45개 문항에 대해서는 타당

도와 신뢰도 측정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거쳐 최종적으로 36개 문항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표 1).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의 

표 1. TPACK 설문 문항

구분 세부 내용 응답 측정 방법

CK

나는 지리 문제를 다양한 스케일 별로 탐구할 수 있다.

리커트 

5점 척도

나는 지리정보를 분석(비판적 분석, 자료해석 등)할 수 있다.

나는 지리정보(자연 및 인문)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나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지리 내용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나는 지리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표, 지도 등)을 알고 있다.

나는 지리정보처리역량을 갖추고 있다.

나는 일반적 지리 지식을 다른 지역에 선택, 적용, 변환할 수 있다.

PK

나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는 적합한 교수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교실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전략을 알고 있다.

나는 수업 자료 또는 교구의 활용 방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다.

나는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개별화 전략을 알고 있다.

TK

나는 IT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IT 기술 정보를 빨리 입수한다.

나는 IT 기기 사용법을 쉽게 배우는 편이다.

나는 IT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습 정보를 스스로 찾는 편이다.

TCK

나는 지리적 내용 탐색에 필요한 IT 기술을 알고 있다.

나는 지리적 문제의 해결 과정에 필요한 IT 기술을 알고 있다.

나는 지리적 개념 및 원리 적용에 필요한 IT 기술을 알고 있다.

나는 지리적 내용의 표현(그림, 지도 등)에 필요한 IT 기술을 알고 있다

나는 지리의 내재적 가치 경험에 필요한 IT 기술을 알고 있다

TPK

나는 IT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학생들의 개별화 수업을 위해 필요한 IT 기술을 알고 있다.

PCK

나는 지리 수업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형태의 발문과 개입 전략을 알고 있다.

나는 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해 방식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나는 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을 알고있다.

나는 지리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지리 수업에서 개별 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학생들의 지리 지식 이해 수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TPACK

나는 지리 학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IT 기술을 고를 수 있다.

나는 동료에게 지리 수업을 위한 IT 기술과 교수법을 조언할 수 있다.

나는 지리 교수학습법,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한 IT 기술을 고를 수 있다

나는 지리적 내용과 교수방법들을 반영한 IT 수업을 개발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지리 학습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IT 기술을 안다

나는 학생들의 지리적 가치 및 태도 함양을 위한 적절한 IT 기술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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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과정에서 문항 삭제 시 Cronbach’s α 신뢰도

가 상승하는 TK 영역의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후 타

당도 분석 과정에서 설문 항목 간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설문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TPK 영역의 3개 문

항, TPACK 영역의 6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36개 문항이 

TPACK 역량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채민수, 2024b).

설문조사는 전국 중등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중등지리교사 단체 대화방

을 활용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동년 2월 18일까지 진

행되었다. 설문의 응답은 36개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

다 -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분된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

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의 결과 전체 230부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중 응답오류를 제외한 228부를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3. 구조방정식의 설계

구조방정식은 그림 2에서 설정한 가설에 기반하여 

TPACK 역량의 경로 구조를 설정하였다. 먼저 CK, PK, TK 

간에는 독립변수로서 단방향 경로가 아닌 양방향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의 자유도를 제약하기 

위해 CK, PK. TK와 매개변수인 PCK, TCK, TPK 간의 관계 

중 이론적으로 상대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CK-TPK, 

PK-TCK, TK-PCK 간에 외생변수 1을 설정하여 구조를 설

계하였다(그림 3).

TPACK 분석을 위한 초기 경로 모형의 절대적합도는 P

그림 3. 지리교사의 TPACK 분석을 위한 초기 경로 모형



채민수

- 238 -

와 GFI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χ2= 

1083.8, DF=573, P=.00, SRMR=.052, NFI=.873, IFI=.936, 

TLI=.929, CFI=.936, CMIN/DF=1.891, RMSEA=.063). 그

러나 SRMR 값이 .5 이상이고, GFI 값이 .8 이하로 나타나

고 있어 오차항 간의 공분산 관계를 가정하여 수정 경로 

모형을 재작성하였다(표 2, 표 3).

본 연구의 수정 경로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절대적합도

(CMIN/DF, SRMR, GFI, RMSEA)와 증분적합지수(NFI, 

IFI, TLI, CFI)를 확인하였다. 표 2과 표 3 같이 CMIN/DF, 

SRMR, GFI, RMSEA, NGI, IFI, TLI, CFI 모두 적합한 수치

로 수용 기준을 만족하였다. 수정 경로 모형은 적합도가 

모두 수용 기준을 만족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

다(그림 4).

IV. 분석 결과

수정 경로 모형은 절대 및 증분 적합지수를 만족하여 적

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로분석

을 통해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개의 가설 중 

10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가설에 대한 설명을 위

해 각 경로 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각각 조사하

여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4, 5와 같다.

1. H1 가설에 대한 검정

또한, H1-4로 가는 경로는 효과 분석에서도 총효과, 직

접효과,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는 PK에서 TPK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1.013

의 직접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에 비해 PK→TCK→TPK, 

PK→PCK→TPK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726에 해당하는 

간접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K는 TPK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PK의 증대가 TPK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검증 가설인 H1-6의 경우 TK에서 TCK로 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TCK는 지리적 지식의 표현을 위해 활

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설문이 주를 이르고 있다. 즉, 해

당 설문 항목의 초점이 지리 지식의 새로운 표현을 위한 

지식임을 예측한다면 CK보다는 TK에 해당하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H1-6로 가는 경로는 효과 분석에서도 총효과, 직접효

과,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TK

에서 TCK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2.973의 직접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에 비해 TK→TPK→TCK, TK→PCK

→TCK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2.207에 해당하는 간접효

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K는 TCK와 직접적

인 연관성이 있으며, TK의 증대가 TCK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경로 모형의 절대적합도

구분 χ
2 DF P CMIN/DF SRMR GFI RMSEA

초기 1083.8 573 .000 1.891 .052 .791 .063

수정 884.8 559 .000 1.583 .464 .827 .051

수용 >.05 <2.0

≤.05

(적합)

 ≤.08

(적절)

≥.70

(보통)

≥.80

(양호)

 ≥.90

(적절)

≤.05

(적합)

 ≤.08

(적절)

표 3. 경로 모형의 증분적합지수

구분 NFI IFI TLI CFI

초기 .873 .936 .929 .936

수정 .897 .959 .954 .959

수용
≥.80(적합)

 ≥.90(적절)

≥.80(적합)

 ≥.90(적절)

≥.80(적합)

 ≥.90(적절)

≥.80(적합)

 ≥.90(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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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 가설에 대한 검정

H2 항목에 속하는 H2-1~H2-9에 해당하는 항목 중 

H2-1와 H2-4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었

다. H2-1, H2-4의 경우 PCK→TPACK, PCK→TCK 간 경로

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유의확

률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두 항목 모두 비표

준화 계수값이 1 이하로 작게 나타나고 있어서 두 데이터

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값이 크지 않

아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

황으로 해석된다.

유의한 가설로 검증된 H2-2의 경우 TCK에서 TPACK으

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가설의 효과에 관련해서는 총효과의 경우 

유의확률을 충족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확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H1-6의 

가설과 연계시켜 생각한다면, 결국 TK→TCK→TPACK으

로 이어지는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유의한 가설로 검증된 H2-3의 경우 TPK에서 TPACK으

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그림 4. 지리교사의 TPACK 분석을 위한 수정 경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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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로 모형 가설 검증

가설 경로 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결과

H1

H1-1 CK→PCK 0.39 0.418 0.219 1.779 기각

H1-2 CK→TCK 0.226 0.202 0.537 0.42 기각

H1-3 PK→PCK -0.029 -0.034 0.233 -0.125 기각

H1-4 PK→TPK 1.128 1.013 0.352 3.203** 채택

H1-5 TK→TPK -0.615 -0.742 0.324 -1.901 기각

H1-6 TK→TCK 2.29 2.973 0.925 2.475* 채택

H2

H2-1 PCK→TPACK 0.016 0.011 0.083 0.187 기각

H2-2 TCK→TPACK 0.285 0.236 0.129 2.202* 채택

H2-3 TPK→TPACK 0.537 0.479 0.107 5.01*** 채택

H2-4 PCK→TCK 0.881 0.737 1.129 0.78 기각

H2-5 PCK→TPK -2.449 -1.905 0.615 -3.981*** 채택

H2-6 TCK→PCK -3.11 -3.715 0.499 -6.234*** 채택

H2-7 TCK→TPK 1.567 1.456 0.503 3.117** 채택

H2-8 TPK→PCK 1.876 2.412 0.524 3.578*** 채택

H2-9 TPK→TCK -3.952 -4.253 1.888 -2.093* 채택

H3

H3-1 CK→TPACK -0.007 -0.006 0.087 -0.086 기각

H3-2 PK→TPACK 0.046 0.037 0.081 0.567 기각

H3-3 TK→TPACK 0.189 0.203 0.08 2.362* 채택

* 유의 확률은 각각 *<0.05, **<0.01, ***<0.001을 의미함.

표 5.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결과

가설 경로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H1

H1-1 CK→PCK 0.431** 0.418 0.013

H1-2 CK→TCK 0.066 0.202 -0.137

H1-3 PK→PCK 0.428** -0.034 0.462

H1-4 PK→TPK 0.287** 1.013** -0.726**

H1-5 TK→TPK 0.507** -0.742 1.249**

H1-6 TK→TCK 0.766** 2.973** -2.207**

H2

H2-1 PCK→TPACK 0.042 0.011 0.031

H2-2 TCK→TPACK 0.129** 0.236 -0.108

H2-3 TPK→TPACK 0.033 0.479** -0.445**

H2-4 PCK→TCK 0.21** 0.737 -0.527

H2-5 PCK→TPK -0.02 -1.905** 1.885**

H2-6 TCK→PCK -0.005 -3.715** 3.71**

H2-7 TCK→TPK 0.203** 1.456** -1.253**

H2-8 TPK→PCK 0.433** 2.412** -1.978**

H2-9 TPK→TCK -0.059 -4.253** 4.194**

H3

H3-1 CK→TPACK 0.066 -0.006 0.071

H3-2 PK→TPACK 0.193* 0.037 0.157*

H3-3 TK→TPACK 0.625** 0.203* 0.422**

* 유의 확률은 각각 *<0.05, **<0.01, ***<0.0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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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해당 가설의 효과에 관련해서는 직접 효과와 간

접효과가 유의확률을 충족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총 효과는 유의확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H2-2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H1-4의 가설과 연계시켜 생각한다면, 

결국 PK→TPK→TPACK으로 이어지는 직접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매개 효과 내의 상호작용을 측

정한 H2-7, H2-8의 가설은 TCK→TPK, TPK→PCK 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CK→PCK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확률이 충족하지 않

았다. 효과와 관련해서는 두 가설 모두 모든 효과성이 유

의확률을 충족하였으며, 간접효과보다는 직접효과의 정

(+)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2-5, H2-6, H2-9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H2-5의 경우 PCK

의 응답치가 높은 사람은 TPK 응답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H2-6의 경우 TCK의 응답치가 높은 사람은 

PCK 응답치가 낮으며, H2-9의 경우 TPK 응답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TCK 응답치가 낮은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

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값

이 나타난 이유에는 T값이 높은 사람의 경우 P값이 낮게 

나타나며, P값이 높게 나타난 사람의 경우 T값이 낮게 나

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H3 가설에 대한 검정

H3 항목에 속하는 H3-1~H3-3에 해당하는 항목 중 

H3-3 항목만 채택되었다. H3-1, H3-2의 경우 CK→

TPACK, PK→TPACK 간 경로의 유의확률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H3-3의 경로는 TK→TPACK 간 경로가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별되었다.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

보자면 TK→TPACK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양의 값을 가

지고 있으며, 직접효과도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TK는 

TPACK의 역량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

측할 수 있다. 또한 TK와 관련된 H1-6, H2-2, H3-3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본다고 하면, 지리교사의 TPACK 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TK와 관련 있다고 해석

이 가능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리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내용지식(TPACK) 

결정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PACK 역량의 7가지 하위 요소에 대한 변인을 설정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구조적 관계의 성립 여부와 

직접 및 간접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

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리교사의 TPACK 역량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 

총 18개의 가설 중 10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

의 결과 H1-4, H1-6, H2-2, H2-3, H2-5, H2-5, H2-7, H2-8, 

H2-9, H3-3 가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PACK 경로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분석에서도 H1-4, H1-6, 

H2-2, H2-3, H2-7, H2-8, H3-3 가설이 유의확률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족된 가설을 해석한 결과, TK가 지리교사의 

TPACK 경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별되

었다.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TK→TCK→TPACK으로 이

어지는 직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지리수업에 있어서 지리정보기술에 대

한 이해도가 TPACK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Doering et al.(2014)이 수행한 연구 결과

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테크놀로지

와 관련한 지식의 경우 짧은 기간에 생겨날 수 없으며, 기

술에 대한 인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므로 지리정보기술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3D 프린팅을 지형 수업에 도입하여 수업하고자 

할 때 교사가 이와 관련한 기술적 지식이 없거나 그와 관

련된 다양한 경험이 없는 경우, 지리수업에서 해당 수업 

자체를 설계하지 못하거나 수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PK는 TK 다음으로 지리교사의 TPACK 경로 형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별되었다. 구체적으

로 H1-4, H2-2 가설을 판별하였을 때, PK는 TK 다음으로 

TPACK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H1-4의 가설과 연계시키면 PK→TPK→TPACK으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치는 

결국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지식의 학습에 PK가 가

교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Hong and Stonier, 2015; 

Huh and Jo, 2023).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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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때 일부 교사들은 지리수업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

는 지리정보기술의 사용, 지리정보기술과 맞지 않는 교육

전략을 채택한 수업을 구성하기도 한다(Huh and Jo, 

2023). 이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리수업에서 교수 전

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리정보기술의 특성에 맞춘 

교수학습전략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리 교사의 테크

놀로지 교수내용지식(TPACK) 구성 요소 간의 요인 구조

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 특히, 지리 교육에서 교사의 TPACK 역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고 그 상호작용을 밝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리 교사의 TPACK 역량 측

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PACK 역량

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보

다는 그 측정과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교사의 TPACK 역

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 개발이나, TPACK 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 교사가 보유한 TPACK 역량

이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학습자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TPACK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에듀테

크를 활용하면서 어떠한 발문과 수업 자료를 사용할 때 가

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

램과 교수법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리 교사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註

1) 지리정보기술(geospatial technologies)은 학자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이종원, 2012; 전보애, 2014), 

지리공간기술(이진희･조인정, 2016) 등으로 번역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 활용하고 있는 지리정보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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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isunderstanding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In Korea, students are taught that trees do not or cannot 

grow in dry climates (Lee, 2022). Seeing videos or photos 

showing trees growing in arid climates (e.g. ironwood 

trees in the Sonoran Desert, gum Arabic trees in Namibia, 

ghaf trees in the UAE, and juniper trees in 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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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Focusing Köppen’s Tree Climat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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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지리 개념 이해하기: 한국과 일본에서 쾨펜의 수목 기후를 중심으로

이호욱**

Abstract : Given the difficulties in reflecting the true meaning of translated concepts from a source language,
translatability and linguistic diversity should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m. In educational settings,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need to be in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geography education rather tha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meaning of the translated
concepts in Köppen’s climate classification in Korea and Japan with what was intended in the original concepts
described in German. While only the concept of tree climates is described in Köppen’s writings, the concepts 
of treeless and tree climates are both being used in Korea and Japan. Additionally, Japan also uses a novel 
classification method to distinguish between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The teaching strategies 
recommended in this study include replacing treeless climates with nontree climates and, particularly in Japan, 
employing a new classification method for high forest climates and non-high forest climate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to consider the meaning and use of translated words understood in each region to effectively learn
geographical concepts.
Key Words : Köppen’s climate classification, Tree climates, Treeless climates, Unforested climates, Translated concepts

요약 : 원어에서 참 의미를 번역된 개념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번역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

가능성과 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맥락에서 번역된 지리 개념은 외국어교육보다는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쾨펜의 기후 구분 내 번역된 개념들의 의미와 독일어로 기술된 원 개념에서 의도된

의미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쾨펜의 저술에서는 수목 기후의 개념만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수목

기후와 무수목 기후의 개념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새로운 분류 방법도 사용하는데, 수림 기후와 무수림 

기후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 전략에는 무수목 기후를 비수목 기후로 대체하는 것과 특히, 일본에서 삼림

기후와 비삼림 기후를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지리 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이해되어지는 번역된 단어들의 의미와 용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 쾨펜의 기후 구분, 수목 기후, 무수목 기후, 무수림 기후, 번역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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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contradicts what they learn in school. This is 

because the meanings for tree as understood in Korea 

and Köppen’s theory are different (Lee, 2022). In other 

words, the cause of the problem is in understanding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In recognition of these issues, existing literature has 

tackled translatability and linguistic diversity (Burenhult 

and Levinson, 2008; Haspelmath, 2010; Burenhult et al., 

2017; Pavliuk, 2023). Translatability can be derived from 

the availability of translational equivalents in the target 

language. For example, it is said that ‘regulation’ within 

the EU context is similar but not identical to the closest 

translated language equivalent in Ukraine (Pavliuk, 2023). 

From an intercultural translatability standpoint, the 

meaning or linguistic categories of basic concepts may 

vary across languages. In the case of ‘forest’, it is possible 

to encode not only the meaning of a densely treed area, 

but also the abstract spatial meaning of the outdoors 

(Burenhult et al., 2017).

As previously demonstrated, it is difficult to straight-

forwardly translate the source language into the target. 

Therefore, people who use the translated concepts may 

misunderstand its original meaning. That is, the meaning 

of the source language of translated concepts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ultural back-

ground of the target country. Although research was 

required to discuss how to deal with translated concepts 

in educational settings, many relate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Riley, 1984; Pérez, 2005; 

Bahremand, 2015).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can be understood more professionally and 

profoundly wh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geography education (Day et al., 2010; Lane et al., 2019; 

Lee, 2022).

Lee (2022) analysed world geography textbooks in 

Korea, raising the issue that the expression “treeless 

climate” leads to conceptual misunderstandings for the 

first time. Moreover, it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this 

problem may have originated from its relevance to 

Japan. Building on this possibility, this study confirm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y 

comparing the cases of use in both of them.

In this process, Lee (2022) served as a significant 

reference point and formed the basis for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However, since the prior study was written 

in Korean, it pose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eaders 

in comprehending the findings, so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re parts of the previous research in 

English. Nevertheless, this study critically accepts the 

contents of Lee (2022) and strives to describe them more 

clearly and accurately than the preceding research.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meaning of the translated concepts in 

Köppen’s climate classification in Korea and Japan with 

what was intended in the original concepts described in 

German. To this end, we analysed several cases of use in 

geography textbooks and online searches in Korea and 

Japan, which both utilise the same Chinese character for 

tree. Through thi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of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related to Köppen’s tree climates. Based on discussions 

of these linguistic attributes, we sought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eaching these concepts more effectively 

in Korea and Japan. 

II. Köppen’s Theory1)

1. Understanding of Köppen’s climate 

classification

Köppen’s climate classification is a widely used and 

well-known method around the world. It empirically 

classifies world climates using temperature and precipi-

tation indicators based on vegetation growth environ-

ments (Beck et al., 2006; Kottek et al., 2006). The climate 

types in Köppen’s classification provide a convenient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and physical world factors or human activities 

(Bennetts,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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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1884, Köppen continued to develop 

his theory before publishing it in his final study, ‘The 

Geographical System of Climates (Das geographische 

System der Klimate)’, in 1936 (Rubel and Kottek, 2011: 

361-362). His student Geiger continued to revise it before 

presenting the Köppen-Geiger climate classification in 

1961. As most modified theories used in many cases 

merely reflect minor modifications, Köppen’s method 

continues to remain valid (Geiger, 1961, as cited in Rohli 

et al., 2015; Beck et al., 2018).

Köppen’s climate classification continues to be used in 

recent studies, primarily to assess the predicting ability of 

climate models (Falquina et al., 2022) and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climate 

regions or biomes (Diaz and Eischeid, 2007; Wong et al., 

2012; Beck et al., 2018). It is excellent for synthesising 

complex climate gradients into a simple yet ecologically 

meaningful classification system (Beck et al., 2018:2). 

However, students may still encounter challenges in 

categorising specific climate types based o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Larson and Lohrengel II, 2011). 

Thus, further research on climate classification will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behind climate 

types. 

2. Tree climates in Köppen’s writings 

In ‘The Geographical System of Climates (Das geogra-

phische System der Klimate)’ (Köppen, 1936), Köppen 

classified A, C and D climates as tree climates (Baum-

klimate) (Fig. 1) where the annual precipitation is 

adequate for tree growth, and the average temperature in 

the warmest month is over 10℃ (Hess, 2011). Köppen 

did not classify the remaining B and E climates separately 

but distinguished them from the tree climates (Köppen, 

1936:14). In addition, he mentioned the concept of tree 

climates several times in other pages of the main text 

(Köppen, 1936:19, 28). While Köppen’s writings described 

tree climates, they did not describe concepts opposite to 

them (e.g. treeless,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Although Köppen did not clearly explain the concept 

contrary to tree climates, he described E climates as 

having no trees (baumlos): ‘[front part omitted] the C 

climates directly border the E climates “without trees” (... 

Fig. 1. Excerpt from the text in ‘The Geographical System of Climates’

Source : Köppen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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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C-Klimate unmittelbar an die “baumlosen” E-Klimate 

grenzen)’ (Köppen, 1936:27). On the contrary, B climates 

were described as not being as ‘hostile to trees 

(baumfeindlich)’ as E climates: ‘Because of the supply of 

water to the soil through groundwater or artificial 

irrigation, B is “not” nearly as “hostile to life or trees” as E 

[last part omitted] (Wegen der Zufuhr von Wasser im 

Boden durch Grundwasser oder Künstliche Bewässerung 

ist eben B lange “nicht” so “lebens- oder baumfeindlich” 

wie E …)’ (Köppen, 1936:28). In other words, Köppen 

acknowledged that trees could grow even in B climates 

because they could be supplied with water through 

groundwater or artificial irrigation.

III. Tree Climates as Understood 
in Korea and Japan 

1. Meaning of translated words for tree 

Although some translated words retain their original 

meaning, translated concepts may vary in meaning as 

linguistic context differs by region. Therefore, the 

translated words for tree can have dissimilar meanings in 

each country. The German word for tree is Baum. Baum 

is generally used as the generic term for woody plants 

and is also used in plant taxonomy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woody plants such as shrubs and woody vines 

(Steinfort et al., 2020). Baum represents the extrinsic and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 tree: one stem growing tall 

and straight (extrinsic) with the presence of cambiums 

capable of secondary growth that increases the volume 

of the stem (intrinsic) (Matyssek et al., 2010; Bartsch and 

Röhrig, 2016). Baum therefore has a similar meaning to 

‘high tree’.

In Korea and Japan, the Chinese character樹木 is used 

to represent the meaning of a tree. 樹木 has a more 

generic meaning than Baum; in plant taxonomy, trees are 

classified into shrubs, high trees, and woody vines while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17) and the Japan 

National Dictionary (2003) both define 樹木 as the general 

term for most woody plants in Korea and Japan. Further 

differences are observed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terms as the Japanese 樹木 (じゅもく, たちき) 

may sometimes narrowly refer only to a high tree, while 

the Korean version (수목, 나무) is mainly used as a broad 

descriptor for all types of woody vegetation (Lee, 2011).

2. Cases of use in Korea2)

The geographical concepts of ‘tree climates’ and 

‘treeless climates’ are introduced in geography textbooks 

in Korean high schools. Trees grow or can grow in tree 

climates (Kang et al., 1982; Physical Geography Dictionary 

Committee, 1996:300), whereas they do not or are unable 

to grow in treeless climates (Kang et al., 1982; Physical 

Geography Dictionary Committee, 1996:189). 

The ‘Kumsung Textbook’ presents A, C and D climates 

as tree climates that indicate the presence of trees, and B 

and E climates as treeless climates that indicate the 

absence of trees (Hwang, 2019:35). The ‘Visang Education’ 

textbook distinguishes between tree and treeless 

climates (Choi, 2019:38-39). The ‘Chunjae Textbook’ also 

presents a climate classification method, which divides 

climates mainly into tree and treeless climates (Shin, 

2019:35) (Fig. 2).

While Korean textbooks explain that trees do not grow 

in B climates, they also explain that date palms, olive 

trees and pomegranate trees, among others, grow in arid 

climate environments (Choi, 2019:39, 129-130; Hwang, 

2019:125; Shin, 2019:126-127, 130). These descriptions 

can be considered slightly contradictory because they 

state that trees do not grow, but also imply that they do, 

in fact, grow even in dry climates.

Many examples of climate classification for tree and 

treeless climates can easily be found in Korean online 

search results. According to renowned Korean portal 

sites (e.g. Naver and Daum), most search results 

obtained usually describe tree climates as the ones where 

trees are present, while treeless climates are the ones 

without trees. Generally, A, C and D climates are 

classified as tree climates, and B and E climat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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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as treeless climates as mentioned in the 

Doopedia dictionary (n.d.).

3. Cases of use in Japan

The geographical concepts of ‘forested climates’ and 

‘unforested climates’ are introduced in geography 

textbooks in Japanese high schools. Unlike in Korea, the 

terms ‘tree climates’ and ‘treeless climates’ are not found 

in Japanese textbooks. Forests can exist or are formed in 

forested climates (Geographic Education Society of 

Japan, 2006; Tsutomu, 2015:38) but not in unforested 

climates (Geographic Education Society of Japan, 2006; 

Tsutomu, 2015:38).

The ‘Ninomiya Shoten’ textbook divides climates into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forest (Akira, 2023:42). Similarly, the 

‘Tokyo Shoseki’ and ‘Teikoku-Shoin’ textbooks classify 

A, C and D climates into forested climates, and B and E 

climates into unforested climates (Hiroshi, 2023:42; 

Noritaka; 2023:42, 45) (Fig. 3).

Japanese textbooks conceptually distinguish between 

‘tree’ and ‘forest’ (Akira, 2023:39), clearly conveying that, 

although trees may exist in unforested climates, a forest 

does not exist under those same conditions. For 

example, trees may grow in an oasis, even in extremely 

dry desert climates (BW) where a forest is not typically 

found. Therefore, unforested climates are generally 

described as areas where it may be difficult for a forest to 

thrive, rather than those where trees do not survive 

(Noritaka, 2023:45, 48).

Japanese online search results display not only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but also that of tree and treeless climates. According to 

renowned Japanese portal sites (e.g. Yahoo Japan and 

Google), these two classification methods have nearly 

the same meanings and appear to often be interchanged 

in Japanese daily life. For example, the Japanese Wikipedia 

(2024) defines forested climates as the ones where trees 

can grow and unforested climates as the ones where 

trees cannot grow.

Fig. 2. Excerpt from the Chunjae Textbook

Source : Shin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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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rategies for Teaching Tree 
Climates in Korea and Japan

1. Current teaching strategies

The original content of Köppen’s theory may have 

been modifi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Köppen’s tree 

climates in Korea and Japan. First, the concept of treeless 

climates (Korean 무수목기후, Japanese 無樹木気候,む

じゅもくきこう) has been newly created in corres-

pondence with tree climates (Korean 수목기후, Japanese 

樹木気候,じゅもくきこう). This may be examined by 

older (20th century) textbooks in Japan and Korea, 

which ‘treeless climates’ first appeared. In fact, Köppen 

neither defined nor identified the term ‘treeless climates’. 

Likewise, the usage of ‘treeless climates’ is not found in 

English references (e.g. English Wikipedia, Britannica, 

Oxford Reference and National Geographic Society) nor 

English online search results (e.g. Google and Microsoft 

Bing).

Second, Japan has introduced a novel classification 

method to distinguish between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Japanese 樹林気候,じゅりんきこう and 無樹

林気候,むじゅりんきこう, respectively), which can be 

substitu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ee and treeless 

climates. This classification has the advantage of 

resolving misunderstandings that may arise from the 

concept of treeless climates. However, Köppen’s tree 

climates are origin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rees—or 

more precisely high trees—and not according to forests.

Korea and Japan naturally have distinct attributes 

surrounding their language compared to those in the 

German regions where Köppen lived (Jordan-Bychkov 

and Domosh, 1999). In essence, it is challenging to 

accurately convey the meaning of the source language to 

the target language in the translation process (Pavliuk, 

2023). Therefore, translating a language must be done 

within the context of the target rather than the source 

country (Boas, 1911, as cited in Haspelmath, 2010; Lee, 

2022). 

The guiding principle for solving such misunder-

standings is not to merely accept Köppen’s theory as it is, 

but to adapt it according to the meaning and use of 

translated words utilised in each country, while preserving 

Fig. 3. Excerpt from the Tokyo Shoseki textbook

Source : Hiroshi (2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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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intended in the original content as much as 

possible. In other words, differences in linguistic context 

must be considered when teaching students in Korea and 

Japan to prevent conceptual confusion about relevant 

terminology.

2. Recommended teaching strategies

If only the concept of ‘tree climates’ that Köppen 

himself mentioned is used, there would be no problem in 

understanding the translated concept. This is because 

tree climates are climate types in which trees, including 

both high trees and general woody plants, grow. 

However, it seems that Korea and Japan have faced 

several issues due to the use of ‘treeless climates’ or 

‘unforested climates’, which are concepts contrary to tree 

climates.

One potential solution to this issue is to replace the 

term ‘treeless climates’ with ‘nontree climates’. Generally, 

in plant taxonomy, the word ‘nontree’ is mainly used to 

refer to other plants that are not high trees (e.g. shrubs 

and woody vines). Nontree climates can be defined as 

climate types where diverse plants other than high trees 

predominantly grow. In nontree climates (Korean 비수

목기후, Japanese 非樹木氣候,ひじゅもくきこう), various 

plants, including woody plants, can grow even if they are 

not necessarily high trees. This solution allows for the 

conceptual presentation of the possibility of tree growth 

in dry areas without completely excluding it.

Another solution is to reta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method for treeless climates and to add a prerequisite 

that limited tree growth may be possible given the 

existing descriptions of treeless climates. This solution 

considers some tree species that are adaptable to arid or 

cold environments and helps widely recognise cases 

where trees can inhabit areas even in treeless climates, 

provided specific topographical or micro-climatic conditions 

are met.

A special solution may be necessary for Japan, which 

employs a unique additional classification method for 

‘forested climates’ and ‘unforested climates’. Köppen 

appears to have designed his classification of climate 

types based on high trees rather than on general woody 

plants or forests. Considering this aspect, Japan must 

further clarify the meaning of a forest comprised of high 

trees when developing criteria for Köppen’s climate 

classification. 

The word ‘forest’ normally encompasses the meaning 

of both ‘high forest’ and ‘shrub forest’; thus, making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more helpful for 

better conceptual understanding. Therefore, using the 

new term ‘high forest climates’, defined as the climate 

types where high forests appear, to replace the term 

‘forested climate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nstead of the current term ‘unforested climates’, the new 

term ‘non-high forest climates’ can also be introduced as 

the concept opposite to ‘high forest climates’. This 

concept is explained as climate types where plant 

communities are not necessarily centred around a high 

forest.

From the perspective of words used in Japan, the 

Chinese characters for forest and high forest are 樹林 

(Japanese じゅりん) and森林 (Japanese しんりん), 

respectively. Just as trees come together to form a forest, 

樹林 is defined as a community where trees grow 

densely, while森林 is defined as a high forest comprising 

a cluster of high trees growing in humid areas 

(Encyclopedia Nipponica, 2001). If new climate types 

previously suggested are expressed using Chinese 

characters in Japan, ‘high forest climates’ can be written 

as 森林気候 (Japanese しんりんきこう), while ‘non-high 

forest climates’ can be written as 非森林気候 (Japanese 

ひしんりんきこう).

V. Conclusion

Köppen classified A, C and D climates as ‘tree climates’, 

but did not classify the remaining climates separately. 

While Köppen may have used the word ‘tree’ to refer to 

a high tree with a single, tall stem that grows straight and 

produces secondary growth through cambium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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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tree’ in Korea and Japan is mainly 

understood as a general term that encompasses all 

woody plants.

The concept of ‘treeless climates’, which was not 

described in Köppen’s writings, is also used as the 

concept opposite to tree climates in Korea and Japan. B 

and E climates are categorised as treeless climates, 

indicating the absence of trees. Although Köppen did 

not deny that trees can grow in B climates, the 

misunderstanding that trees cannot grow in such 

climates arose in Korea and Japan. 

Besides, in Japan, the classification methods for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as well as tree and 

treeless climates, are being used. ‘Forested climates’ and 

‘unforested climate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forest. Nevertheless, this novel classifi-

cation method has limitations since the concept of 

Köppen’s tree climates is originally classified according 

to high trees. 

Based on the discussions so far, we explored more 

appropriate teaching strategies for Köppen’s tree 

climates in Korea and Japan. We proposed to replace the 

term ‘treeless climates’ with ‘nontree climates’, or 

alternatively modify the existing descriptions of treeless 

climates to acknowledge the potential of limited tree 

growth. In addition, we also proposed to introduce in 

Japan the new terms ‘high forest climates’ and ‘non-high 

forest climates’, instead of retaining the currently used 

terms of forested and unforested climat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t is essential to consider 

linguistic contexts to understand a geographical concept 

without any misunderstanding in countries where the 

concept has been translated. The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 must be carefully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it accurately reflect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heory or presents content not present therein. Among 

the learning concepts we deal with in geography classes, 

there may be geographical concepts that originate from 

foreign countries and have been translated, such as 

Köppen’s theory. Thus, it is important to check for 

conceptual misunderstandings and to prepare alternative 

methods for learning such concept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how Köppen’s theory was initially accepted in 

Korea and Japan, and how it has been discussed 

thereafter require closer examination. This will help in 

elucidating the reasons and processes behind the 

development of unique geographical concepts such as 

treeless and unforested climates. Second, other translated 

geographical concepts that reflect similar meanings but 

have nuanced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region should be explored. 

Notes

1) This part mainly referred to Lee (2022:66-69).

2) This part mainly referred to Lee (2022: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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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의 에너지와 토지 이용의 지속

불가능성과 화석 연료 소비가 온난화를 증가시켰으며, 기

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의 활동임을 명확히 밝혔다

(IPCC, 2023). 기후변화는 홍수, 허리케인, 산불, 폭염 등 

극심한 기상 이변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

라 해수면 상승, 가뭄, 농작물 재배 시기 변화 등 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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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기후변화 인식 유형별 특성 분석: 군집분석을 통한 접근

홍서영**

Analysis of Elementary Students’ Climate Change Perception 

Types: A Cluster Analysis Approach

Suh-young Hong*

요약 :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유형을 조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학교는 서울 W초등학교로, W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6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3년 12월 중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9개로 구분한 영향 요인별로 5점 척도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고, k-평균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여 군집화했다. 그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석되었으며, 군집 1의 경우 ‘위험인식 관심 유형’, 군집 

2의 경우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군집 3의 경우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군집의 특징에 따라

그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의

참여 경험, 부모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내적인 참여 의지 향상, 실천에의 긍정적인 경험, 생태시민으로서의 자각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기후변화, 위험인식, 기후변화 교육, 기후위기, 생태시민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climate change awarenes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study was conducted at W Elementary School
in Seoul, with 167 sixth-grade students from W Elementary School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December 2023. The mean of the 5-point scale responses were calculated for each of the nine
influencing factors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clustered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This resulted
in three clusters, which we named cluster 1 as ‘risk perception concerned’, cluster 2 as ‘risk perception indifferent’,
and cluster 3 as ‘passive behavior type of risk perception’.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lusters. The results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various climate change response activities,
active interaction with parents, increased internal willingness to participate, positive experiences in practice, and
awareness of ecological citizenship. 
Key Words : Climate change, Risk awareness, Climate change education, Climate crisis, Eco-citizenship, Ecologic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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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변화도 일으킨다(Sanson et al., 2018). 기후변

화는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Costello et 

al., 2009; Watts et al., 2017; Sanson et al., 2019). 이와 같

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위험으로 인해 유럽(Haaland, 

2019), 미국(Leiserowitz et al., 2018), 캐나다(Durkalec et 

al., 2015), 태평양 제도(Gibson et al., 2019), 중국(Hao 

and Song, 2020)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시민들의 대부분

이 기후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gg et al., 

2021). 뉴질랜드에서는 3명 중 1명이 기후변화에 대해 걱

정하고 있으며(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18), 오스

트레일리아 청소년의 59%는 기후변화가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UNICEF Australia, 2019).

Monroe et al.(2019)은 학술 검색 사이트에서 ‘기후변

화’와 ‘교육’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이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12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433건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1489건으로 증가했다고 하였다(Monroe et 

al., 2019).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대한 우려와 

왜곡은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실존적 불안감을 야기

하고 있다(Rousell and Cutter-Mackenzie-Knowles, 2020). 

따라서 학생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

로 필요가 있다(고문정･박재용, 2022). 초등학교 시기에

는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

한 기본적인 태도, 가치관, 신념, 감수성 등이 형성되므로, 

이 시기에 제공되는 교육이 환경친화적인 행동 양식을 형

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영미 등, 2012). 초

등학교 시기 교육을 통해 기후 소양을 갖춘 시민(climate- 

literate person)1)을 길러내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Kasperson et al.(1988)은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

(social risk amplification process)을 강조하고, “위험인

식은 주변 조건에 따라 확산되고 확장되며, 상호 연결되

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조재형, 

2017). 또한, Beck(1992, 홍성태 역, 1997)은 “위험사회”를 

제안하며, 21세기의 위험은 불가항력적 재해가 아니라 정

치, 경제, 사회, 환경 요인이 결합하여 생산되는 위험, 즉 

사회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이라고 주장

했다. 즉,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

저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이 무엇인지 인식하

고 이를 통해 주어진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인식 유형

에 따라 각기 체계화된 교수･학습을 제공할 수 있기에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 유형을 

조사한다.

둘째, 각 위험 인식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기후변화 위험 인식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

시한다.

II.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연구 동향

1.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급격한 기후변화(IPCC, 2023) 등으로 인해 환경 불안과 

기후 불안에 관한 뉴스가 급증하고 있다(Pihkala, 2020a). 

사람들은 환경 파괴로 인해 문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는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최근 환경 불안 또는 기후 불안이라 칭해지

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기후 고통이라는 용어나 인류세 

공포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Pihkala, 2020a). 사람

들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 경각심 고취 또는 고

통, 걱정, 불안 등을 표현한다(Reser and Swim, 2011; 

Smith and Leiserowitz, 2012; Verplanken et al., 2020).

기후 불안과 기후 감정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활용한 

최초의 조사 중 하나인 2019년 핀란드의 전국적인 설문조

사에 따르면, 인구의 25%가 스스로 기후 불안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젊은 연령대인 15세에서 30

세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33%를 넘었다(Pihkala, 2020a). 

2019년 12월 미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기후 불안으로 정의되는 환경 불안을 어느 정도 느

낀다고 답했으며, 약 25%는 불안의 상당 부분을 느낀다고 

답했다(Pihkala, 2020b; 2022). 2019년 여름에 실시된 영

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85%가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52%)가 ‘매우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psos MORI, 2020a). 전 세계 

14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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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가 코로나19 만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했다

(Ipsos MORI, 2020b). 

2017년 미국심리학회(APA), 에코아메리카(EcoAmerica), 

정신 건강 및 기후변화(Mental Health and Our Changing 

Climate)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불

안에 대한 실무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레타 툰베리 

등의 활동으로 인해 2017년 이후, 특히 2018년 가을부터 

다양한 미디어에서 환경 불안과 기후 불안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Pihkala, 2020b). 기후 불안은 기후 행동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었

다(Pihkala, 2020b).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따

르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한국환경연구원, 2023).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74.2%가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8년

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

가하여,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중 2위로 올

라섰다(한국환경연구원, 2019). 특히, ‘기후변화 피해 및 

대응’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 1위

를 차지했다(23.1%). 또한, 환경 정보의 부족에 대한 질문

에 응답한 사람 중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2배를 넘었다. 이를 통해 많

은 국민들이 환경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후변화 위험인식

Beck(1992, 홍성태 역, 1997)의 “위험사회” 문제 제기 이

후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화학 무기나 원자력 발전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Kasperson 

et al.(1988)은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social risk ampli-

fication process)’을 제시하며, “위험인식은 주변 환경에 

따라 증폭되고 확산되며, 이러한 인식들이 상호작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재형, 2017). 

현재의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위험 또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다. 

기후 위험(climate risk)은 생태계나 사회경제계에 나타

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이승준･김영욱, 2019). 현대 사

회에서는 위험이 주관적으로 인식된다. 이는 사람마다 

위험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

라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는 위험을 계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대비하려 했다(Slovic et al., 

1977).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위험 또한 더욱 

거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의 위험 판단도 

정확하지 않으며, 연구 방법에 따라 오차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편견과 심리적인 요소가 위

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Sjöberg, 1999). 

따라서 Beck(1992, 홍성태 역, 1997)은 이러한 위험사회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시대에 시행된 경제 합리성 

중심의 결정을 벗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성찰적인 근대

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험은 인류의 안녕과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다(Steffen et al., 2015; Masson-Delmotte et al., 2018). 기

후 위험이 (비)인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이

전의 예측을 크게 뛰어넘는다(Masson-Delmotte et al., 

2018). 이로 인해 사람들이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불안한 

감정을 경험한다(Böhm 2003; Norgaard, 2006; Albrecht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불안에 대한 경험적 심리학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Wullenkord et al., 2021). 

기후 위험은 불안과 같은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는 전례 

없는 실존적 위협이다. 불안, 두려움, 걱정(Böhm, 2003; 

Pikhala, 2020), 슬픔(Cunsolo and Ellis, 2018), 죄책감

(Rees et al., 2015), 절망감(Norgaard, 2006), 우울(Lertzman, 

2015) 등 기후 위험에 대한 복잡한 정서적 반응은 개개인을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불안은 자아감, 개인 및 장소 정체성, 

연속성과 안전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Norgaard, 

2011). 이와 같이 기후 위험에 대응하여 개개인이 느끼는 

기후 불안에 대해 Pikhala(2020b)는 “인위적인 기후변화

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Clayton 

and Karazia(2020)는 기후 불안을 “기후변화에 대한 임상

적으로 더 중요한 ‘불안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Clayton 

and Karazia(2020)에 따르면 기후 불안은 일반적인 불안 

및 우울증, 일상생활에서의 기후변화 회피, 기본적인 심

리적 욕구 좌절, 친환경 행동 의도 및 정책 지원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Wullenkord et al., 2021). 

3. 기후변화 위험인식 교육 사례 

최근 2023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Climate Change Per-

formance Index, CCPI)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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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 64위에 머물렀다. 이는 2021년의 기후변화 성과 지

수 58위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결과이다. 이러한 기후 위기

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복잡

하고 다양한 위험은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이지윤･차용진, 2019; 오윤정 등, 2023).

개인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수록 환경 지향적

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김현정 등, 2014) 등

은 개인의 기후 위험인식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 아

동･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Knafo and Galansky, 2008), 아동･청소년들이 학

교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할 때, 잠재적 교육의 효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Barraza and Walford, 2002; 김민주 등, 2023). Ojala 

(2012)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연령 집단에서 건설적인 희

망이 친환경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희망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기후 

위험인식에 기반하여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식을 증진

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기후위기 교육이 필요하다(윤순진, 2009).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인식 연구에서, 위험인식은 주

로 예방 및 완화 행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김민정, 2018). 위험에 대한 인식은 행동 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으며(장정헌･심재철, 2013; 유연재･김서용. 2015), 개인

의 위험 대처 행동 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위험인식은 사람들이 강화된 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

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O’Connor et al., 2002; 김

미숙 등, 2007).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인식은 개개인의 행동 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대응 행동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차주영･이희찬, 2017).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

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내용 체계 역시 초등학생들

의 기후변화 이해 수준과 타당하게 부합되지 않으며, 기

후변화 교육은 환경교육의 하위 요소로서 매우 적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고문정･박재용, 2022). 각 개별 교과에

서 다루는 기후변화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기

후변화에 대한 집중적이고 깊은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김소이 등, 2016).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위험 대처 

행동 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초

등학생들이 행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을 실

천하는 능력, 즉 학생 행위 주체성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

을 가진 행동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혁적 역량

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채유정･

박재용, 2023). OECD 2030 학습 프레임워크(OECD Learning 

Compass 2030)에서 언급하고 있는 ‘웰빙’의 개념을 확장

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지구의 건강과 행복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행위 주체성

(student agency)을 갖추고 변혁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OECD, 2018; 2019).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유형을 

조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학교는 서울 W초등학교로, W초등학교 6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 16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 기간은 2023년 12월 1일~12월 5일로 구글 설문지를 활

용하여 응답을 받았다. 서울 W초등학교는 지자체와의 자

매결연을 통해 친환경 벼를 학교 내에 기르고 이를 수확하

는 행사를 2021년~2023년 3년간 실시하였다. 하지만 생

태전환 및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학교 차원의 행사

를 실시하거나 학급 별로 특색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

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초등학교 시기 기후변화 관련 

활동 참여의 경우 학교 차원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남 83명, 여 84

명으로, 과거에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65.9%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

에게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가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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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로 박용우･서은정(2021)의 중학생 기후변

화 위험인식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박용우･서은정

(2021)의 설문 문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에 

이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하고 보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 3

인의 협의를 거쳤다. 기후변화 위험인식 측정을 위한 설

문지 구성의 전 과정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경력 10년 이상

의 초등학교 교사 3인이 함께 참여하였고, 모든 문항은 별

도의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5점 척

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변화 위험인

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0였다. 영향 요인별로는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관련 문항 .938, 환경책임감 및 행동의지 관련 문항 .925, 

정부 신뢰도 관련 문항 .887,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관

련 문항 .657, 법과 제도의 효능감 관련 문항 .761, 개인 효

능감 관련 문항 .806, 정보의 신뢰 및 불확실성 관련 문항 

.811, 취약성 인식 관련 문항 .795, 자연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 .711로 나타났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설문 조사 시에는 연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만 자료를 분석할 때 기후

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과거 

기후변화 관련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 및 참여한 경

험의 대략적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학생

들의 원활한 설문을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구글 설

문지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2023년 12월 1일~5

일에 실시하였다. 

완료된 설문은 데이터를 코딩하였고, 이 과정에서 응답

이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자료 분석을 위한 필터링

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67명이 연구 대상

으로 확정되었다. 코딩된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분

석되었으며,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9개로 구분한 영향 요

인별로 5점 척도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고, k-평균군집분

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여 군집화했다. 

IV. 분석 및 결과 해석 

1. 분석 결과 

설문 조사 결과 데이터를 9가지 영향 요인에 대해 각 점

수를 정규화하여 z 점수(z score)로 변환하고, 이를 군집

분석에 활용했다. 군집분석 시에는 적절한 군집의 수를 

타당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Python을 활용하여 팔꿈치 방법(elbow method)과 

Gap 통계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군집 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팔꿈치 방법은 군집 수 k에 따라 ‘군집 내 분산과 개체 간 

거리의 제곱합(WSS, Total within-cluster sum of squares)’

을 계산하여 그래프를 그린 후 굴곡을 고려하여 적절한 군

집 수를 판단할 수 있다. 군집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합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여 

그래프에서 팔꿈치 모양으로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는 데 

이 지점을 활용하여 최적의 군집 수 k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k가 3일 때 WSS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 수 결정에는 Gap 통계량을 이용할 수도 있

다. Gap 통계량은  

loglog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군집의 개수가 k일 때 군집 내의 

제곱합을 의미한다(Lee and Lim, 2018). 그림 1에서 보면 

Gap 통계량으로 도출된 최적의 군집 수는 3개인 것을 알 

표 1. 연구 대상 학생 개요 

개인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83 49.7

여 84 50.3

초등학교 시기 기후변화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종종 참여했다 29 17.4

1~2회 참여했다 81 48.5

참여한 적 없다 5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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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팔꿈치 방법 및 Gap 통계량 두 가지 기준 모두 최적의 

군집 개수로 3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군집별 비율은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군집 1은 전체 167명 중 54명(32.34%), 군집 2는 

20명(11.98%), 군집 3은 93명(55.68%)이다. 분석 결과 군

집 3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1,2,3이 비교적 고르게 나누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각 군집이 각각 어떻게 군집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Python을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각 군집별 특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군집별로 

각 영역의 특징을 표 3와 같이 나타내었다. 

군집 1의 경우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가 매우 낮은 군

집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및 자연에 대한 친환경

적 태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군집 1의 학생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믿음이 높아 행동 의지가 낮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를 나타낸다. 군집 1의 학생들은 지금

까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정보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삶의 장소가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군집 1의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의지는 낮고, 정부의 역할보다는 개인

의 효능감에 대해 신뢰하며, 주어진 정보에 대한 신뢰도

가 높고, 취약성에 대해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라

고 할 수 있다. 

군집 2의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

그림 1. 팔꿈치 방법 및 Gap 통계량 분석 결과

표 2. 각 군집별 비율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전체 

빈도(명) 54 20 93 167

비율(%) 32.34 11.98 55.68 100

그림 2. 군집별 비율

그림 3.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각 군집별 특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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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경우 설문의 모든 영역

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이들은 기후 위기에 대

한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친환

경적 행동을 할 의지도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의 경우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

며, 법과 제도 및 개인의 효능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집단

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한 취약성 인식도 부족하며, 자

연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군집 2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실천 의지 또한 없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군집 3의 경우 개인의 효능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반면 세 집단 중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 및 위험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군집 3의 경우 환경에 대한 책임감 및 행동 의지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관

심의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집 

1의 학생들과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군집 3의 경우는 심

각성 및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책

임감과 행동 의지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반

면 군집 3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신

뢰하지 않으며 개인의 효능감 및 자연에 대한 태도도 부정

적인 집단이다.

이와 같은 표 3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4

이다. 그림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군집이 영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어 각 군집별로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시각

적으로 군집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 조사에 대한 학생

들의 반응 특성에 근거할 때 3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

내는 군집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 1의 경우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와 정부 신뢰도가 낮으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 1의 경우는 세 집단 중 가장 기후변

화 위험인식에서 긍정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군집 2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낮으며, 그에 대한 대

응 의지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3의 경우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으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 3의 경우 문제

는 인식하고 있으나 관심은 낮은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집 1의 경우 ‘위험인식 관심 유형’, 군집 

2의 경우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군집 3의 경우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교육적 함의 

교육은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

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ousell and Cutter-Mackenzie-Knowles, 2020). 

최근 초등 및 중등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를 다룬 연구들은 일관되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

표 3. 각 군집별 특징

군집 요인 

군집

F 유의 확률1

(n=54)

2

(n=20)

3

(n=93)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192 -6.268 .689 44.274 .000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 -3.664 -3.665 .512 99.433 .000

정부 신뢰도 -1.921 -1.921 -1.178 50.040 .000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1.244 -1.310 -1.736 62.686 .000

법과 제도의 효능감 .278 -2.339 -.703 71.862 .000

개인 효능감 1.198 -3.045 -3.045 71.363 .000

정보의 신뢰 및 불확실성 1.425 -2.948 .332 58.468 .000

취약성 인식 1.478 -1.824 -1.824 11.623 .000

자연에 대한 태도 -1.803 -1.803 -1.803 23.4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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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

고한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

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신원섭･신동훈, 2021; 이봉우 등, 2021).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

하기 위해 올바른 위험인식과 적절한 대응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채유정･박재용, 2023).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

정부 신뢰도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법과 제도의 효능감 

개인 효능감 

정보의 신뢰 및 불확실성 

취약성 인식

자연에 대한 태도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

정부 신뢰도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법과 제도의 효능감 

개인 효능감 

정보의 신뢰 및 불확실성 

취약성 인식

자연에 대한 태도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

정부 신뢰도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법과 제도의 효능감 

개인 효능감 

정보의 신뢰 및 불확실성 

취약성 인식

자연에 대한 태도 

그림 4. 군집에 따른 분포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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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의 결과 군집 1은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와 

정부 신뢰도가 낮으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인 특징을 나타냈으며, 군집 2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부정

적 인식을 나타내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위험인

식도 낮은 특징을 보였다. 군집 3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관심은 낮은 군집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군집의 특징에 따라 그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은 보다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각 군집 유형별 기후변화 교육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

별 특징에 연구 대상 학생의 성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경험, 기후변화 방

지를 위한 활동 참여 의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실천 실

행의 경험, 생태시민으로서의 자각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

인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 성별과의 교차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차분석 결과 세 군집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은 기후변화 위험

인식 관련 각 군집과의 유의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91, p-value=.865).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차분석 결과 세 군집 사이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 참여 경

험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33.163, p<.001). 

세 번째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 부모님과

의 상호작용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

대상 학생들이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기후변화에 대한 이

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세 군집 사이의 차이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상호작

용 경험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55.890, p<.001). 

네 번째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 학교에서

의 기후변화 수업 참여 의지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차분석 결과 세 군집 사이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수업 참여 의

표 4.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성별과의 유의성 

군집 1(n=54) 군집 2(n=20) 군집 3(n=93)

위험인식 관심 유형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

성별 
남 27 11 45

여 27 9 48

표 5.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과의 유의성 

군집 1(n=54) 군집 2(n=20) 군집 3(n=93)

위험인식 관심 유형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

활동 

참여 

경험 

종종 참여 16 0 13

한두 번 참여 28 3 50

참여한 적 없음 10 17 30

표 6.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경험과의 유의성 

군집 1(n=54) 군집 2(n=20) 군집 3(n=93)

위험인식 관심 유형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

부모님 

전혀 아니다 3 9 12

아니다 4 8 14

보통이다 12 2 28

그렇다 11 1 28

매우 그렇다 24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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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45.608, p<.001). 

다섯 번째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 기후변

화 방지를 위한 실천 실행의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교차분석 결과 세 군집 사이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실천 실

행의 경험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의 유의성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81.424, p<.001).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 생태시

민으로서의 자각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교차

분석 결과 세 군집 사이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생태시민으로서의 자각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관련 각 군집과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1.424, p<.001). 

이와 같은 교차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

한 활동의 경험을 늘릴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제시된 것

과 같이 활동 참여의 경험이 많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내에서 기후변화, 기후 위기 등에 대해 부모

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6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모와의 대화의 양이 늘어나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1의 경우 부모와 자주 이야기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만 군집 2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라고 답한 학

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여 가정 내에서도 이

표 7.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수업 참여 의지와의 유의성

군집 1(n=54) 군집 2(n=20) 군집 3(n=93)

위험인식 관심 유형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

수업 

참여 

의지 

전혀 아니다 0 5 3

아니다 0 2 4

보통이다 5 7 19

그렇다 18 6 38

매우 그렇다 31 0 29

표 8.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실천 실행의 경험과의 유의성 

군집 1(n=54) 군집 2(n=20) 군집 3(n=93)

위험인식 관심 유형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

실천 

실행 

경험 

전혀 아니다 0 10 6

아니다 1 4 15

보통이다 12 3 31

그렇다 16 3 33

매우 그렇다 25 0 8

표 9.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별 생태시민으로서의 자각과의 유의성 

군집 1(n=54) 군집 2(n=20) 군집 3(n=93)

위험인식 관심 유형 위험인식 무관심 유형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

생태

시민 

자각 

전혀 아니다 0 6 5

아니다 0 5 11

보통이다 13 9 40

그렇다 19 0 25

매우 그렇다 22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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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기후변화 수업 참여 의지 정도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참여 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보다 기후변화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1의 학생들

의 경우 57.4%인 31명의 학생들이 참여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집 2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

생이 0명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내적 동기유발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내적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실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달리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군집 1의 학생들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

렇다’의 대답을 합해 75.9%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

하였으나 군집 2의 경우에는 15%인 3명의 학생만이 그렇

다에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후변화

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및 챌린지 등에 참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및 구청, 시민단체 등

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챌린지, 행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태시민으로 인

식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군집 1의 

학생들 중 75.9%의 학생들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

고 답해 자신을 생태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

다. 군집 2의 경우 어떤 학생도 자신을 생태시민이라고 자

각하지 않았으며, 군집 3의 경우는 27.9%의 학생들이 ‘그

렇다’ 및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시민

으로 학생들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들이 스스로 생태시민으로 자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군집의 특징에 따라 그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분석의 결과 초등학생

들에게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의 참여 경험, 부

모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내적인 참여 의지 향상, 실천에

의 긍정적인 경험, 생태시민으로서의 자각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군집의 특성에 맞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IPCC 6차 보고서(2023)에서는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

화를 제한하려면 CO2 배출량이 넷 제로(Net Zero)2)가 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집단적으로 구상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

는 데 있어 실질적인 실행가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청

소년 스스로의 미개발 역량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Kagawa and Selby, 2009; Rousell and Cutter- 

Mackenzie-Knowles, 2020).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후변

화 위험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의 위험인식 유형을 

바탕으로 이에 알맞은 비전 있는 대안 설계 및 개방적인 

새로운 기후변화 교육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을 파

악하기 위해 3가지 군집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군집 1

의 경우 ‘위험인식 관심 유형’, 군집 2의 경우 ‘위험인식 무

관심 유형’, 군집 3의 경우 ‘위험인식 소극적 행동 유형’이

라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군집의 특징에 따라 그

에 맞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

응 활동에의 참여 경험, 부모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내적

인 참여 의지 향상, 실천에의 긍정적인 경험, 생태시민으

로서의 자각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함

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경

험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관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자

신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학

생들의 위험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는 학생들에

게 올바른 위험인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군집 1의 학생들은 세 군집 중 가장 기후변화에 대

한 위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차분석 결과 나타났

다. 하지만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군집 2의 학생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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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및 군집 3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책임감 및 

행동 의지’기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

교교육 전반에 있어서 학생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지속적

으로 책임감과 행동 의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초등학교부터의 계속적인 기

후위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기후변화 교육은 학생들의 위험인식 형성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 위

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의 연구 결

과를 토대로 각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맞는 교육 전략

을 개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각 위험인식 유형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교

육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교육이 가능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

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다. 기후변화 교육

은 미래 세대의 환경 인식과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를 위해 교사, 정부, 비정부 기구 등의 협력이 필요

하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註

1) 기후 소양을 갖춘 시민(climate-literate person)

은 자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가 자신과 사

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기후 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 넷제로(Net-Zero)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 

활동에 의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탄소 중립이라고도 한다. 

특정 기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이 전 지구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 중립

이 달성된다(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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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 및 전세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진백**･김종근****

Effects of Jeonsee Yield on Sales Transactions and 

Jeonse Contracts*

Jinbaek Park**
⋅Jong-Geun Kim***

요약 : 본 연구는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전세 기대수익률은 갭투자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갭투자의 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세가율이 중위값을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조건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4년-2021년 기간의 실거래, 전세수익률, 금리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전세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면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세가율이 높아

자기자금 투입이 적어질수록 매입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가율이 중위값 이상일 때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났고, 중위값 미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자기자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입 성향이 강해지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아 자기자금 투입이 커지면 매입 성향이 약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전세 거래량 역시 전세 기대수익률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세가율이 중위값 이상일 때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줄어들어 전세 소비 유인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전세 기대수익률, 갭투자, 전세가율, 매매거래량, 전세거래량, 거래회전율의 지역차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xpected jeonse yield on both sales transaction volume and jeonsee
contracts. The expected jeonse yield is used as a proxy measures for gap investment. Recognizing that the 
motivation for gap investment may change based on the level of the jeonse-to-price (JTP) ratio, addition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plitting the data into cases where the JTP ratio of the samples exceeds the median and
where it does not. A panel regression model was formulated using actual transaction data, jeonse yields, interest
rates, and other data from 2014 to 2021. The findings indicate that as the expected jeonse yield rises, sales 
transaction volume tends to increase as well. Furthermore, when the jeonse ratio is higher, the need for personal 
funds is reduced, which strengthens the purchasing tendency. Notably, the coefficient was larger when the JTP
ratio was above the median, while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when it was below the median. This 
confirms that a higher JTP ratio correlates with a stronger purchasing tendency due to the reduced need for
personal funds, while a lower JTP ratio increases the need for personal funds and weakens the purchasing 
tendency. Additionally, jeonse contracts also tends to rise with increases in the expected return on jeonse, with
a larger coefficient observed when the JTP rate is above the median. This is likely because a higher JTP rate
reduces the risk of deposit non-return, thanks to liquidity provided by jeonse loans and deposit return guarantees,
which enhances the incentive for jeonse contracts.
Key Words : Expected jeonse yield, Gap investment, Jeonse-to-price ratio, Sales transactions, Jeonse contracts,

Spatial distribution of turnov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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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시장과 주택 임대차시장으로 구

성된다. 주택 매매시장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

는 시장이며, 주택 임대차시장은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해외의 임대차 시장

은 매월 임대료가 발생하는 월세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

라는 주택가격의 50~70%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전세제도가 있다. 전세는 임

차인의 관점에서 보면 보증금만 지불하면 월 임대료 지불

로 인한 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 전

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였

으며, 임대인의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50~70% 이상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할 수 있다. 임대

인의 보증금 활용은 은행 예금, 주택 매입, 생활비 등 다양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대인

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

을 반환하기만 하면 보증금 사용에 제약이 없는 것이다.

전세 제도의 유지 매커니즘에 대한 가설 중 임대인의 입

장에서 보증금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에 따라 운용

소득가설과 레버리지가설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서

승환, 1998; 정운찬･김홍범, 2000; Ambrose and Kim 

2008; 백영규 등, 2013; 김기중 등, 2023). 운용소득가설은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

로 설명을 한다. 한편 레버리지가설은 임차인의 보증금

을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

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자

금이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차기 임대차 계약

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 따라서 레버리지가설에 따라 전세 제도

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만 한다(임재만, 2011; 임재만, 2013; 김성우･정건섭, 2016). 

그리고 전세가율 즉,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대인은 자기 자금을 적게 들이게 되

며, 향후 주택매도를 통해 실현될 양도차익에 따라 수익

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운용소득 가설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은 은행에 예금되어 있기 때문

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반면, 

레버리지가설에 따르면 전세시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전세시장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하에 이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전세보증

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전세 세입자에 대해 전세

자금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주택

정책이 뒷받침해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해소와 지속적

인 유동성 공급은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시

장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임대인은 높은 수익을 위해 임

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은 월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 지출이 가능한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은 

임차인이 주택매입을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갭투자로 발전이 되기도 하였다(손종억, 202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 전세에 의한 기대수익

률이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전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다면 임대인은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에 양도를 하여 양

도차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있다. 이때 임대인은 수익률

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가율을 인상시키려고 할 것이다. 

다만, 전세가율의 인상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임차인은 이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임

차인은 월세보다 낮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것

만으도 고액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지불가능성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

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 증액에 따른 미반환 위험

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임차

인은 전세가격 상승에도 전세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

다. 비거주 목적의 주택매입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전세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는 이 현상이 더욱 강화될 유인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갭투자 통계는 존재하지 않

는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

용하여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량을 집계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량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파악하여 갭투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잘 발생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

여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지역별 평균 매매 및 전세 회전

율의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적 특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은 본 연구와 관

련한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

다. 3장은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자료를 설명하

고, 4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5장은 연구의 결

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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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 문헌 연구

본 연구는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

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높은 

전세 기대수익률은 주택 매입 후 양도차익을 통한 수익창

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세를 통한 

높은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를 

통해 자기자금 사용을 최소로 줄이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다. 이와 같이 전세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주택

매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갭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갭투자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어

떤 연구를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

출하고자 한다.

갭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박

진백 등(2022)이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서 제공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자금

조달계획서상 주택매입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주택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에 기반하여 향후 전세계약 

종료시점을 파악하였고,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가격 

하락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확률을 추정하였다. 분

석 결과, 전세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를 한 주택

의 40%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해당 현상은 2022

년 10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제 우리나

라에서는 2022년 10월경부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였고, 법원 경매와 전세보증금반

환보증에 의한 대위변제 역시 해당 시점부터 급증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반에 공개

되지 않은 자료라서 연구에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계약에 대해서만 제

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5일 대분의 지역이 조

정대상지역에서 해제(서울 강남3구, 용산구 제외)되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입수하더라도 일반적인 

갭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자료 취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갭투자를 파악하

기 위한 대리변수를 이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

로 손종억(2021)은 전세 보증금을 통한 레버리지 조건이 

매매가격 상승 기댓값이 자기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이 조건을 기준으로 

1986년 이후 시기에 대해서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유효성을 분석하여 1990년대 전후, 2000년대, 2015년 이

후 시기가 전세를 통한 주택매입 행위 즉, 갭투자의 수익

이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분석기간을 저금리 이전, 저금리 기조 시작, 저금리가 지

속된 시기로 3개의 레짐으로 구분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

을 추정하였다. 저금리 이전 시기는 전세보증금의 활용

이 제한적이었으며,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율 간의 연관성

이 낮았고, 전세 레버리지가 주택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전세보증금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

는 갭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한편 저금리 기조가 시

작되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본격화

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전세가율이 상승함에 따라 

갭투자 증가,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이 연동되기 시작

하여, 이 시기에 전세 레버리지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시

기에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인

데, 이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 매매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갭투

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안적

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 전세가율을 

분석 모형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각 가격지수의 회귀계수

값에 기초하여 분석을 수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갭투자의 대리변수로 전세가율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성주한(2023)은 KB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아

파트 전세가율 자료를 이용하여 전월의 전세가율과 24개

월전 전세가율이 각 70%대, 80%대 여부에 따라 더미변수

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를 하고, 

과거의 전세가율이 현재의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전월의 전세가율은 당월의 매

매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24개

월전 전세가율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리고 1개월전 전세가율이 70%대라면 매매가격과

는 양(+)의 관계로 분석되었으며, 1개월전 전세가율이 

80%대라면 이 계수값은 70%대에 비해서 더 커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욱 

강해지는 반면, 지방에서는 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세가율 상승이 갭투자를 늘리고 매매가

격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수

도권과 같이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

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

서 채택하고 있는 분석방법은 다음의 심각한 오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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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다. 설명변수를 1개월전 전세가율과 24개월

전 전세가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변수를 가공하여 1개

월전의 전세가율과 24개월전 전세가율이 각 70%대, 80%

대 여부에 따라 총 4개의 더미변수를 형성하여 모형에서 

변수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는 지역

간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기존 연

구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검토한 기존 연구들은 활용 자료를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매입 자료를 활용한 연구, 

갭투자를 매매가격 기대상승률과 자기자금비용의 관계

로 파악하여 분석한 연구,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갭투자 

환경을 차별적으로 식별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제갈영, 

2013; 조대헌, 2018; 구형모, 2019) 매우 희소하다고 요약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중 갭투자를 매매가격 기

대상승률과 자기자금비용의 관계로 파악하여 분석한 연

구와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갭투자 환경을 차별적으로 식

별한 연구를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전략을 세웠다. 

첫째, 상승 기대 매매가격에서 자기자금비용을 제외한 값

을 갭투자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세를 통한 갭투자 유인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갭투자의 환경이 차별

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평균적인 전세가

율을 넘어설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갭투자의 영향이 차

별적일 수 있다고 가정하여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다. 셋째,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갭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정하고 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매매 및 전세 시장의 활

성도가 지역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탐색하기 위해 

지역별 매매 및 전세 회전율을 지도화하여 시각화한다.

III.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

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전세거래량은 매매거래량과는 독립적일 수 있으며 그 상

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매매거래

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두 거래는 상관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

이 유동성 공급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한 시장에서

는 매매거래의 증가는 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거래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의 패널회

귀모형을 구축하였다.


 
 






 

 


 





 


         


 





 




 





 
(1)

여기서 는 지역, 는 시기을 나타내고, 
 
는 주택매

매거래량 로그값, 
 

 는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 
 

는 실질 CD금리, 
 
는 세대수 로그 차분값, 

 
는 주택

준공 로그값, 
 
는 제조업생산지수 로그 차분값, 

 
는 

실업률을 나타낸다.

먼저 종속변수인 주택매매거래량은 지역별 월간 주택

매매거래량의 로그값으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

황 통계 중 월별 행정구역별 매매거래량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으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 중 첫 번째 결정요인은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

익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댓값이 자기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클 경우 즉, 를 

주택가격, 를 전세가격이라고 할 때,  인 

경우,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

으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을 정의하고자 한다(이충언, 2014; 박진백 등 2022).


 

 ≡
 

 
 





 


 
 (2)

여기서 
 

 
 
는 주택가격 상승 기댓값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가격 상승률이 향후에도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는 시중 금리로 CD금리이며, 


 


 
는 지역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낸

다. 전세 레버리지의 수익률의 증가는 전세 레버리지 투

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증

가는 시장의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전세 수익률 증가는 매매거래량 증가와 관계있

다고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계수는 양수(


)일 것

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결정요인은 실질금리이다. 금리는 자금조달 비

용과 직접 관련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더 저렴한 비용으

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금

리가 인상되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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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어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박진백, 2022). 본 

연구는 이러한 금리의 영향력과 거래량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하며, 금리의 인하는 주택수요의 감소와 관계가 있

으므로 기대되는 회귀계수 부호는 음수(


)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

템에서 전국 단일 시계열로 제공하는 CD금리를 통계청

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나누어 실질화하였다.

세 번째 결정요인은 주택수요인데, 세대수를 대리변수

로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대수의 증가는 주택수요의 

증가, 세대수의 감소는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상 세대수를 이용하

였고, 분석을 위해서 이 세대수 자료를 로그 차분하였다.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 주택에 대한 매매수요 증가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와 주택매매거래량의 관계로부

터 기대되는 회귀계수 부호는 양수(


)로 설정할 

수 있다.

네 번째 결정요인은 주택준공이다. 주택의 준공물량이 

늘어나면 주택수급이 조절되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월별 주택공급 

물량으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전체 주택의 월별 준공물량의 로그값을 사용

한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주택매매거래량은 실거래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된 통계이다. 그런데, 분양주

택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하고, 아파트는 통

상 분양후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므로 거래신고는 준

공에 2~3년 선행하여 이루어진다. 즉, 신규주택은 준공에 

선행하여 거래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

하면 기대되는 회귀계수 부호는 음수(


)1)이다. 특

히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2)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있고, 주택법에3)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10년간 전매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의 

증가는 거래량의 즉각적 증가와 관계가 없다.

다섯 번째 결정요인은 실물경기에 대한 대리변수로 제

조업생산지수 로그 차분값을 채택하였다. 실물경기의 개

선은 수요자의 소비여력을 개선시키며, 내구재 및 비내구

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제조업생산지수를 이용하

였으며, 실물경기의 회복이 주택매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대되는 회귀계수 부호는 양수(


)이다.

여섯 번째 결정요인은 실업률로 설정하고자 한다. 실업

률은 실물경기 변동을 잘 나타내는 핵심적인 대리변수이

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실업률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르면 산

출량 변동률은 경기변동과 무관한 장기추세와 단기적인 

경기변동분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관계로 분해되며, 이 

이론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변동분은 실업률 변동분으로 

설명하고 있다(정운찬･김영식, 2022).












 (3)

식 (3)에서 

는 기의 산출량, 는 장기성장률, 


는 

기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즉, 오쿤의 법칙에서 실업률은 

실물경기 변동을 포착하는 주요 대리변수이다. 이 연구

에서는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주

택수요를 줄일 것으로 가정하여 기대되는 회귀계수 부호

는 음수(


)이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거래 혹은 매매거

래 이후 전세로 임대를 놓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증가는 매매거래와 함께 전세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

기 위해 매매거래량의 결정요인과 유사하게 전세거래량

의 결정요인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축한다.


 
 






 

 


 





 


          


 





 




 





 
(4)

종속변수는 전세거래량 로그값인데, 전세거래량은 공

식 통계로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down.molit.go.kr/)에서 조회한 주

택유형별 전월세 신고자료를 해당 기간의 전수 자료를 다

운로드받아 구축하였으며, 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으로 설

정하였다.

전세거래량 결정요인은 매매거래 결정요인 모형과 동

일한 변수를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갭투자의 대리변

수인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 
 

 의 증가는 전세 거래

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계있으며(


), 금리의 인하

는 전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리와 

전세거래량의 관계인 


가 기대할 수 있다. 주택시

장의 수요를 나타내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매매를 포

함하여 전세, 월세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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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있으므로 기대되는 부호는 


이며, 주택 준

공을 통해 주택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전세거래량

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 매매, 전세, 월세 

등 점유형태별 수요가 서로 경합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효과는 확정적이지 않는다. 실물경기에 해당하는 제조업 

생산지수가 개선되는 것은 주거상향 유인을 높이므로 월

세 점유가구의 전세 전환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


), 전세 점유가구의 자가 전환 역시 기대할 수 있

기 때문에(


) 이 관계 역시 확정적이지 않다. 동일

한 논리로 단기적인 경기충격에 해당하는 실업률이 증가

하면, 전세 점유가구의 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며

(


), 자가 점유가구의 전세 전환 역시 기대할 수 있

어(


) 이 관계도 확정적이지 않는다. 회귀분석 결

과는 이와 같이 비확정적인 관계 중 보다 우세한 효과가 

식별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귀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020년

부터 생산되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이다. 

시간적 범위는 실거래자료를 통해서 전세거래량을 추정

할 수 있는 2014년 1월을 시작점으로 2021년 12월까지 8

년간 자료를 사용하며, 월단위 기준으로 분석한다. 전세

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갭투자의 수익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자료를 이용하며, 지

역별 중위 전세가율을 계산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 때 전세가율

이 높을 때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면 회귀분석

의 계수값이 더 크게 추정될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1에 나타내었다. 패널회귀분석 시행 중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 결과

표 1.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이 매매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2) (3)

전체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전세가율 중위값 미만

전세 기대수익률
0.008***

(0.001)

0.024***

(0.002)

0.002

(0.002)

실질 CD금리
-0.047***

(0.014)

-0.122***

(0.018)

-0.032

(0.024)

세대수 (로그 차분값)
0.454***

(0.093)

0.582***

(0.120)

0.426***

(0.135)

주택준공 (로그값)
-0.023**

(0.009)

-0.028***

(0.011)

-0.015

(0.014)

제조업생산지수 (로그 차분값)
0.001

(0.002)

-0.002

(0.002)

0.001

(0.002)

실업률
-0.033***

(0.008)

-0.018**

(0.009)

-0.040***

(0.015)

상수
8.472***

(0.079)

8.488***

(0.088)

8.491***

(0.129)

관측점 1,533 768 765

R-squared 0.083 0.288 0.034

Hausman Test
196.70***

[0.000]

210.50***

[0.000]

192.60***

[0.000]

* ( )안은 표준오차, [ ]안은 p-value를 나타냄. *** p<0.01, ** p<0.05, * p<0.1

자료 : 연구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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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시하도록 한다.4)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세 기대수익률의 증가는 매매

거래량의 증가와 관계있으며, 전세가율이 증가하여 자기

자금을 적게 사용할수록 매입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1)열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한 모형은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은 매매거래량과 양(+)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열의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표본에 대한 모형에서는 계수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고, (3)열의 전세가율 중위값 미만 표본을 사용한 모형에

서는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세 레버리지 매

입은 전세가율이 높아서 자기자금 투입이 줄어들 경우 매

입 성향이 더욱 증가하며, 전세가율이 낮아서 자기자금을 

많이 투입해야할 경우는 매입 성향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실질CD금리는 매매거래량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전세가율이 높을 때, 금리가 낮아지면 매매거래량이 보다 

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금리 인하는 주

택의 매매거래량 증가와 유의하게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매매거래량의 증가

가 더욱 뚜렷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

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매입의 자금조달이 매매가격의 

70% 이상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

은 대출을 통해 조달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손종억, 2021), 

분석 결과는 금리인하에서 이어지는 조달비용의 감소는 

주택매입여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저금리시기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매입은 고금리시기보

다 더 선호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수요의 대리변수인 세대수 로그 차분값은 주택 매

매거래량과 양(+)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주택의 수요증

가는 매매거래량의 증가와 관계있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매매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수의 증가는 매입 수요, 전세 

및 월세 수요의 증가와 관계있다. 이 분석 결과는 세대수

가 증가하여 매입 수요가 늘어났음을 시사할 수도 있지

만, 입주일 불일치로 인한 선매입, 무주택자 지위 획득 후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매입 행태에 의한 결과일 수 있

다. 이와 같은 매입 행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며, 향후 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대리변수인 주택준공 로그값은 매매거래량

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수값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준공물량

이 늘어나면 주택수급이 조절되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

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

주택의 거래신고는 준공에 2~3년 선행하여 신고되기 때

문에 계약단계에서 거래량이 많이 집계되고, 준공단계에

서는 거래량이 많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인이 건축한 단독주택은 거래신

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늘어나더라도 거래량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물경기의 대리변수인 제조업생산지수 로그 차분값

은 주택 매매거래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경기변동성에 대한 대리

변수인 실업률은 주택 매매거래량과 음(-)의 관계로 분석

되었으며,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실업률 증가는 단기적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는 실업률과 매매거래량과의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는 실업률과 

매매거래량과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전세가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적은 자기자본으로 주택

을 구입할 수 있어 실업률 증가에 따른 매매거래 감소가 

완화되지만, 전세가율이 낮으면 전세가 더 매력적이기 때

문에 실업률 증가 시 매매거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전세 기대수익률이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전세 기대수익률이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2), 전세 

기대수익률의 증가, 금리인하, 세대수 증가, 실업률의 증

가는 전세거래량의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기대수익률 증가에 따른 전세 레버리지 매입의 증

가는 전체적으로 전세거래량을 늘리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전세 거래량이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상

황에서 전세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면 자기자금이 적게 사

용되기 때문에 전세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

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전세 거래

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분석 대상기간에는 전세자

금대출을 통해서 임차인에 대해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였으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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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운영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전세수요를 강화할 수 있는 전세 관련 제도로 인해 임차인

에게 불리한 전세수요 환경에서도 전세거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실질CD금리는 전세거래량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어 차입비용 감소는 전세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금리인하에 따른 전세

수요의 증가는 전세가율이 중위값 미만이어서 총대출 규

모가 작은 경우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세수요인 세대수의 증가는 전세거래의 증가와 관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세대수 증가와 전세거래량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의 준공은 전체 표본을 사용한 모형(1)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인 모형

(2)의 경우 음(-)의 관계, 중위값 미만인 모형(3)의 경우 양

(+)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는 준공물량이 임대차 시장

에 공급될 경우,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가격이 비쌀 경우

보다 전세가율이 낮고 전세가격이 저렴한 경우에 전세수

요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생산지수는 전세거래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실업률은 전세거래량과 양(+)의 관계로 분

석되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실업률과 전세거

래량과의 관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실업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가점유보다 

상대적으로 임차점유의 선호가 커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향후 이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후행될 필요가 있다.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 및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의 증가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을 늘릴 유인을 제공

하므로 전세 레버리지 매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전세 기대수익률의 증가는 매매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데,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자기자금 투입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량이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세 기대수익률의 증가는 전세거

래량을 늘리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전세 거래량

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도 전세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표 2. 전세 레버리지 기대 수익률이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2) (3)

전체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전세가율 중위값 미만

전세 기대수익률
0.003***

(0.001)

0.006***

(0.001)

-0.002

(0.002)

실질CD금리
-0.147***

(0.009)

-0.093***

(0.012)

-0.195***

(0.016)

세대수 (로그 차분값)
0.221***

(0.064)

0.548***

(0.085)

-0.002

(0.091)

주택준공 (로그값)
0.000

(0.006)

-0.017**

(0.007)

0.017*

(0.010)

제조업생산지수 (로그 차분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실업률
0.069***

(0.006)

0.079***

(0.006)

0.049***

(0.010)

상수
7.880***

(0.054)

7.730***

(0.062)

8.070***

(0.087)

관측점 1,533 768 765

R-squared 0.254 0.294 0.232

Hausman Test
140.50***

[0.000]

104.10***

[0.000]

68.96***

[0.000]

* ( )안은 표준오차, [ ]안은 p-value를 나타냄. *** p<0.01, ** p<0.05, * p<0.1

자료 : 연구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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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전세보증금반

환보증을 통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전세 

소비 유인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전세가율 수준에 따른 거래회전율 지역 

분포 특성 탐색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갭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갭투자 환경의 차이에 따

른 매매 및 전세 시장의 활성도의 지역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별 매매 및 전세 회전율을 지도로 나타내

었다(그림 1). 전세가율 수준에 따라 평균 매매 및 전세 거

래회전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2019년~2021년 기간의 매매 및 전세 거래량과 주택재고

량이다. 해당 시기는 2018년 이후 정부에서 갭투자의 폐

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간접적 정책을 발표하였기 때문

(a) 매매거래회전율: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b) 전세거래회전율: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c) 매매거래회전율: 전세가율 중위값 미만 (d) 전세거래회전율: 전세가율 중위값 미만

그림 1. 전세가율 수준으로 구분한 매매 및 전세 거래회전율의 지역 분포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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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거래 회전율은 특정 기간의 주택 재고 수 대비 거래량 

비율인데, 해당 거래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알려주는 지표이다(홍지수･추성윤, 2023). 거래량과 

거래회전율은 보통 상관성이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

격 수준이 높은 지역은 매매거래회전율이 낮은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으면서 매매거래회전율이 전세

거래회전율 보다 낮은 지역은 갭투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세

종이며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1(a), 그림 

1(b) 참조), 많은 갭투자 피해 사례라 보고된 지역이다. 한

편, 인천은 전세가율 수준에 상관없이 매매 및 전세 거래

회전율이 최상위 수준을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매매 거래

회전율이 전세 거래회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

였다. 그 이외의 지역은 유형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특성

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간 단위가 광

역지자체로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

다 세부적인 공간 단위에서 거래회전율의 지역 분포에 대

한 분석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세 기대수익률이 매매거래량과 전세거래

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

세 기대수익률은 갭투자의 대리변수에 해당하며 전세가

율 수준에 따라 갭투자의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세가율이 중위 수준을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조건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

세 기대수익률의 증가는 매매거래량의 증가와 관계있으

며, 전세가율이 증가하여 자기자금을 적게 사용할수록 매

입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표본에서 계수값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전세가율 중위값 미만 표본에서는 계수값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은 전세가율

이 높아서 자기자금 투입이 줄어들 경우 매입 성향이 더욱 

증가하며, 전세가율이 낮아서 자기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할 경우는 매입 성향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전세 거래량 

역시 전세 기대수익률의 증가는 전세거래량의 증가와 관

계있으며, 전세가율 중위값 이상 표본에서 계수값이 커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에도 전세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전세 소비 유인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과거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매입 자금

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대출은 일

정한 규칙하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

금대출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적보증

체계에 기반한 대출이다(김지혜 등, 2019; 이수욱 등, 

2022). 그러나 이 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를 통한 단기적인 

거주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책 대출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실행해야한다. 

특히,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ebt Savings Ratio: DSR)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세

자금대출 역시 DSR에 포함하여 가계의 총대출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은 매우 제

한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목

적의 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계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역시 DSR에 포함하여 전세를 

통한 과도한 유동성을 해소하여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도한 반환보증을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높은 전세가율 시장에서 전세거

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이는 전세보증금반

환보증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

우에도 보증회사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전세에 주거할 수 있으며 보증

금 미반환 문제는 보증회사에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임

대인이 갭투자를 통해서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공급을 늘

릴 때에도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차계약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전세소비는 임차인의 주거선택의 폭을 확

대하고 보증금의 보호 범위를 늘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세가 뒷받침해주는 갭투자의 리스크가 공

적 기관으로 전가되는 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적정 보증을 통해 과도한 보증가입을 막을 필요가 있

다. 셋째,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갭투자에 의

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문제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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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다세대주택 및 빌라와 같이 공개된 시세 정보가 

부족하여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을 하였을 때 전세사

기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공적기관에 예치하여 자

본력 있는 임대인 위주로 임대차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

해야 할 것이다.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밑천 삼아 무분별한 갭투자와 같

은 투기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한 결과 공간적 

범위가 광역지자체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나 시군구 범위에서 분석을 수행

하여, 보다 상세한 공간 단위로 구획한 하위 시장에서 전

세기대수익률의 영향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

다. 더불어 패널회귀모형의 오차항을 구성 요소인 각 지

역의 고유한 효과와 각 시기의 고유한 효과 및 확률적 교

란항으로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형을 구

성 및 비교하여 보다 강건한 모형을 설정(민인식･최필선, 

2009; 이희연･노승철, 2012; 노승철･이희연, 2013)하거

나 공간패널모형(Elhorst, 2014)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영향에 관한 시

차와 방향에 관한 기존의 실증 연구(전해정･박헌수, 

2012; 한제선･이창무, 2017; 조주현･임정호, 2024) 결과

를 바탕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의 시간가변적 관계를 살펴

보는 연구(Primiceri, 2005; Shi et al., 2018)가 필요하다.

註

1) 단독주택의 경우는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을 매입하

는 경우는 사용승인 시점과 거래시점이 일치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을 하는 경우

에는 준공을 나타내는 사용승인 통계에는 식별되지

만, 거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음. 즉, 단독주택의 경우 역시 준공물량

은 늘었지만 거래량은 늘지 않을 수 있어 

가 

기대됨

2)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3)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3호

4) 하우스만 검정은 패널회귀모형식에서 지역별 고정

효과를 나타내는 

를 0과 1로 구성되는 더미변수

로 정의하여 제거할 것인지 확률효과로 정의하여 

제거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검정이며, 더미변수로 

정의할 경우 고정효과모형, 분포를 가진 확률효과

로 정의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함. 설명변수 


 
와 고정효과 


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

설은 
 
 


  이며, 귀무가설을 채택할 경

우 두 모형의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므로 통계적으

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추정하는 확률효과모형을 채

택하며,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은 

효율적이지만 비일치추정량이므로 채택하지 않고, 

일치추정량인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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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역에서 나타난 중심지 이동의 원인과 결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지역을 사례로

조성욱**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gional Center Shift in a 

Small Region: A Case of the Unju-myeon in Jeonbuk

Sungwook Cho*

요약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지역을 사례로 소규모 지역에서 나타난 중심지 이동의 원인과 그 결과를 살펴봤다. 이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이용했던 길(용계길)과 1911년 이후 개설된 신작로의 노선 변화에 따라 지역의 중심지가 이동되는 지역변화가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첫째, 운주면 지역은 1914년(운선면, 운동하면)에는 분수계가 면의 경계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1989년(운주면과 경천면)에는 분수계가 경계가 되었다. 둘째, 조선시대 고산현에서 북동쪽의 진산현과 북서쪽의 연산현으로 

가는 길은 용계재와 빼재를 이용하는 노선이었으나, 1911년 개설된 신작로(17호 국도와 697호 지방도)는 모두 말골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재편되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중심지 변화의 원인은 교통로 변화와 경천저수지 축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교통로의 변화에 따라 과거 용계길 노선의 주요 지점이었던 가천, 신그랭이, 용계원이 쇠퇴하였고, 1911년 신작로 노선에 있는

경천, 용복, 장선리의 중촌마을이 성장했다. 특히 장선리의 중촌마을은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하는 삼거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1935년 운주면의 면소재지가 되었다.

주요어 : 교통로 변화, 중심지 이동, 용계길, 국도 17호선(신작로), 운주면, 경천면, 경천저수지 

Abstract : As an example the Unju-myeon area of Wanju-gun, Jeollabuk-do, the change in the regional center
and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ere examined. In this area, there was a regional change in which the center
of the region was moved due to the change in the route of the road (Yonggye-gil) used during the Joseon-Dynasty
and the new road opened after 1911. It wa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is, first, in the Unju-myeon area, the
watershed did not serve as the boundary for myeon district in 1914, but in 1989, it was separated into two region
by the watershed. Second, the route from Gosan-hyeon to Jinsan-hyeon and Yeonsan-hyeon during the 
Joseon-Dynasty was a route using Yonggye-jae and Ppae-jae. But both National Road 17 and Local Road 697, 
new roads opened in 1911, were reorganized into routes that pass through Malgol-jae. Third, the change of 
transportation routes and the construction of Gyeongcheon Reservoi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ause of
the regional center change. And the main points of the Yonggye-gil route in the past, declined due to the change
of transportation routes. In 1911, the villages on the new road route were grown. In particular, Jungchon village
in Jangseon-ri formed a three-way intersection where it became the regional center of Unju-myeon in 1935.
Key Words : Transportation route change, Regional center shift, Yonggye-gil route, National road 17(new road), 

Unju-myeon, Gyeongcheon-myeon, Gyeongcheo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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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심지는 지역규모에 따라 국가 단위의 중심지, 지역 

중심지 그리고 시군지역 내에서 읍면지역의 중심지 등으

로 스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중심지는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고 변

화하지만, 중심지 형성에서는 교통이나 경제 또는 행정중

심지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조성욱, 2006: 

572). 

중심지 형성의 사회적 요인은 경제적 요인(교통, 생산

물 등), 행정적 요인(군현의 입지 등), 문화적 요인(종교 

등) 등이 있는데, 특히 교통로의 형성과 변화는 교통로의 

결절점 발생과 인간 활동이 집적되는 지역을 형성하여 중

심지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중심지가 형성된 원인과 중심지의 이동 등과 같이 지역 

중심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지역의 지역변화와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지역변화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시간적 측면을 고려하는 역사지리적 접근 방법이 유용

하다. Norton(1984)은 역사지리학의 주요 주제를 과거의 

연구, 현재 속의 과거, 역사적 변천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Norton, 1984:27). 접근방법으로는 과거의 지리적 현상

을 복원하는 역행법(regressive method), 현재의 경관을 

단서로 과거의 경관을 추적하는 소급법(retrospective 

method),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일어난 지리적 현상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역사적 변천 연구 방법 등이 있다

(류제헌, 1989; 김종혁, 2001).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완

주군 운주면 지역에서 1900년대 이후에 나타난 지역 내 

중심지 변화의 실제와 그 원인 및 영향을 살펴하고자 한다.

역사지리학에서 과거 중심지의 형성과 변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교통로에 관한 연구는, 육로에 관한 연구

(최영준, 1975)와 수운에 관한 연구(김재완･이기봉, 2000; 

김종혁, 2001)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학에서의 연구가 과

거 교통로의 정치 및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이 주어진다

면, 지리학에서의 연구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취락 및 경

관 그리고 유통 기능의 변화 측면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

다. 그리고 근대 이후로는 철도(조성욱, 2016a; 김종혁, 

2017)와 자동차 도로 등 교통수단의 변화에 의한 지역변

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의 중심지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정

읍 칠보면을 사례로 지리적 관성에 의한 중심지의 역할 변

화에 관한 연구(조성욱, 2006), 태안 안면도를 사례로 교

통로 개선에 따른 주민생활권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상

균, 2008), 이천 장호원을 사례로 교통, 보의 축조, 정기시

장의 발달 등에 의한 쌍자촌 형성에 관한 연구(홍금수, 

2018) 그리고 일본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과 원인에 

관한 연구(조성욱, 2016b) 등이 있다. 소규모 지역에서의 

중심지 변화는 행정중심지 변화, 교통로 변화, 시장의 변

화, 자연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나지만, 이러한 요인

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심지 변

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1900년대 이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지역(현재는 운주면+경천면, 1989년 분리)에서 나타난 

중심지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운주면 

지역은 경천저수지(1937년)와 1910년대 신작로의 개설

에 의해서, 면단위의 행정구역 변화와 중심지 변화가 크

게 나타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1900년대 이후 행정

구역의 변화가 많았던 완주군 운주면과 경천면 그리고 특

히 운주면 산북리의 행정구역 변화 과정, 조선시대에 이

용했던 노선(용계길)과 1900년대 이후 신작로로 개설된 

고산~진산(국도 17호선), 고산~연산(지방도 697호선) 노

선의 변화가 이 지역의 중심지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다. 이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방어했던 이치 

전투(1592년 8월경)와 1791년 진산사건으로 인한 신해박

해 이후 천주교 신자들의 고산현으로의 이동 과정을 이해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 1).

II. 완주군 운주면의 행정구역 변화

1. 운주면(雲洲面)의 행정구역 변화

운주면 지역은 1895년에는 운동상면과 운동하면, 1914

년에는 운선면과 운동하면, 1935년에는 운주면, 1989년

에는 운주면과 경천면으로 행정구역이 변화해 왔다. 따

라서 운주면 지역은 현재의 운주면과 경천면을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전라도 고산현 지역(현재 전북 완주군 고산

면)은 고려시대까지는 고산(高山)현과 운제(雲梯)현 지

역이었으나, 1392년(조선 태조 1년) 고산현으로 통합되

었다(유재영, 1993:44). 당시 고산현 지역은 현재의 완주

군 고산면, 비봉면, 동상면 지역(남부)이었고, 운제현 지

역은 화산면, 운주면, 경천면 지역(북부)이었다. 고산현

은 1895년 고산군으로 되었다가, 1914년에 전주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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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었고, 1935년에는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다시 분리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완주군 지역은 과거 고산군 지역

(북부 지역 : 고산면, 비봉면, 동상면, 화산면, 운주면, 경

천면)과 과거 전주군 지역(남부 지역 : 봉동읍, 삼례읍, 용

진읍, 구이면, 이서면, 소양면, 상관면)이 합쳐진 지역이다.

이 중 운주면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운제현 지역이었다

가, 조선시대에는 고산현 지역이 되었으며, 1895년에는 

고산군의 운동상면과 운동하면 지역이었고, 1914년에는 

전주군의 운선면(운동상면)과 운동하면, 그리고 1935년

에는 완주군 운주면으로 통합되었다. 이 후 1989년에는 

분수계인 금남기맥을 경계로 운주면과 경천면으로 분리

되었다(표 1, 그림 2).

운주면(雲洲面)의 ‘운(雲)’은 이곳에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존재했던 운제현(雲梯縣)에서 유래한 것

이고, 위치에 따라 운동상･하면(雲東上･下面)으로 했다

가, 운동상면은 1914년 장선리(長仙里)의 지명에서 ‘선

(仙)’자를 취해서 운선면(雲仙面)으로 바꾸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운선면은 6개리(중심리: 완창리)로 

구성되었으며(승치, 성북, 구제, 완창, 장선, 산북), 운동

하면은 5개리(중심리: 가천리)로 구성되었다(고당, 금당, 

경천, 가천, 용복).

현재 운주면과 경천면은 분수계인 금남기맥을 경계로 

북쪽과 동쪽의 장선천 유역은 운주면, 남서쪽의 구룡천 

유역은 경천면으로 구분된다. 백두대간(영취산)에서 서

쪽으로 뻗은 산줄기인 금남호남정맥이 주화산(565m)에

서 호남정맥(남쪽)과 금남정맥(북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북쪽으로 이어지는 금남정맥은 주화산~왕사봉~인

대산~대둔산~계룡산~충남 부여의 부소산으로 이어진

다. 그리고 이 금남정맥 중 왕사봉(718.3m)에서 서쪽으로 

분기하여 군산의 장계산(108.2m)까지 이어지는 지맥이 

금남기맥이다(김정길, 2001:52). 금남기맥은 금남정맥의 

왕사봉에서 서쪽으로 분기하여 왕사봉(718.3m)~칠백이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

완주군 운주면과 경천면 지역 운주면과 경천면의 경계와 11개리(里)의 위치

그림 1.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경천면의 위치와 행정구역

출처 :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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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700.9m)~용계재(230m)~불명산(480m)~장선재

(243m)~능암산(476m)~말골재(198m)~빼재(수치, 

232m)~큰남당산(445.5m)~까치봉(456m)~말목재

9210m)~함박봉(403m)~천호산(501m)~미륵산

(429.6m)~함라산(240.5m)~군산의 장계산(108.2m)으로 

이어진다(그림 3). 

금남기맥은 운주면(북)과 경천면(남)의 경계(칠백이고

지~용계재~불명산~시루봉~장선재~능암산~말골재~빼

재~남당산)를 이루고, 일부 구간에서는 전북(완주군)과 

충남(논산시)의 경계(남당산~작봉산~깃대봉~까치봉~

말목재~옥녀봉~함박봉~소룡고개~고내곡재~천호산)를 

이루면서, 북쪽의 금강 수계(장선천)와 남쪽의 만경강 수

계(구룡천)를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금남기맥 

중 운주면과 경천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에는 동쪽에

서부터 용계재(230m), 장선재(243m), 말골재(198m), 빼

재(232m) 등의 고갯길이 있다. 이 중 조선시대에는 용계

재와 빼재가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으나, 1910년대 이후 

신작로는 말골재를 이용하는 노선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운선면의 6개리는 분수계

(말골재)를 경계로 북동쪽에 완창, 장선, 산북, 남서쪽에 

승치, 성북, 구제의 2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운동

하면 역시 5개리가 분수계(용계재)를 경계로 북동쪽의 고

당과 금당, 남서쪽의 경천, 가천, 용복의 2개 지역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하천수계 만을 고려하면 용계재와 말골

재의 북쪽 지역(장선천 유역: 완창, 장선, 산북, 고당, 금

당)과 남쪽지역(구룡천 유역: 승치, 성북, 구제, 경천, 가

표 1. 운주면의 행정구역 변화

시기별 면명(리 수) 마을명

1895년
운동상면(6) 승치, 성북, 구제 [말골재] 완창, 장선, 산북

운동하면(5) 고당, 금당 [용계재] 경천, 가천, 용복

1914년
운선면(6) 승치, 성북, 구제 [말골재] 완창, 장선, 산북

운동하면(5) 고당, 금당 [용계재] 경천, 가천, 용복

1935년 운주면(9) 고당, 금당, 산북, 장선, 완창 [말골재] 구제, 경천, 용복, 가천

1989년
운주면(6) 고당, 금당, 산북, 장선, 완창 [말골재] 구제

경천면(3) 경천, 용복, 가천

1914년 운선면과 운동하면(검은선) 1989년 운주면과 경천면(녹색선)

그림 2. 운주면의 행정구역 변화 비교(1914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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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용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1914년 당시 운선

면과 운동하면의 행정구역은 분수계가 지역의 경계로 작

용하지 않고, 분수계를 중심으로 양쪽을 포함하는 행정구

역이 설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용계재

(230m)와 말골재(198m)가 분수계이기는 하지만, 장애요

인보다는 교통로(연결로)로서의 역할이 더 컸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그림 4). 

1935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운선면과 운동하면이 

통합되어 운주면이 되었는데, 이 때 운선면 지역이었던 

승치리와 성북리(승치곡천 수계)는 분리되어 화산면으

금남정맥과 금남기맥 운주면과 경천면 구간의 금남기맥

그림 3. 금남기맥(왕사봉~장계산)의 운주면 지역

출처 :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그림 4. 운주면 지역 주요 고갯길의 지형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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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되어, 11개리에서 9개리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경

천저수지(1933-1937)의 축조에 따른 화산면 지역의 수몰

지역 발생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2개리를 화산면에 편입한 

결과이다. 1935년 통합된 운주면의 면적 중 현재 운주면이 

70%(91.75km2), 분리된 경천면이 30%(38.91km2)를 차지

하는데, 분수계인 금남기맥은 운주면 내에 포함되었다. 

1989년 운주면에서 경천면이 분리되었는데, 이 때 9개

리 중에서 북쪽(장선, 완창, 구제리)과 동쪽(고당, 금당, 

산북)의 장선천 유역에 위치하는 6개리는 운주면이 되었

고, 남서쪽의 구룡천 유역에 위치하는 경천, 용복, 가천리

의 3개리는 경천면이 되었다. 1989년의 행정구역 분리에

서는 1914년과는 달리 분수계인 금남기맥이 두 지역의 분

리 기준으로 작용했다. 예외적으로 운주면 구제리(과거 

운선면)는 말골재 너머 서남쪽에 위치하는 데에도 불구

하고 운주면 지역으로 남았다. 이와같이 이 지역에서 

1914년에는 분수계가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기준으로 작

용하지 않았으나, 1989년에는 분수계가 행정구역 분리의 

기준이 되었다. 특히, 1935년 이전 운동하면 지역 중 장선

천 유역이었던 금당리와 고당리가 운주면으로 속하게 되

고, 용계재 남쪽의 경천, 용복, 가천리가 분리되어 경천면

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결로였던 용계재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운주면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는 17호 국도(신작로) 개

설에 따른 교통로 변화와 경천저수지의 축조에 따른 일부 

지역의 화산면 편입(1935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1933년~1937년 사이에 축조된 경천저수지1)

는 화산면 운제리의 수몰과 이로 인한 운선면 승치리와 성

북리의 화산면으로의 편입 등 1935년 이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이었던 이치(배재, 梨峙) 

동쪽의 진산현과 금산군은, 1896년(칙령 제36호) 13부제

의 실시와 함께 전라북도가 되었고, 1914년 진산군(현)이 

금산군에 통합되었다. 금산군의 행정구역은 1읍 9면인

데, 이 중 북서 방면의 3개 면 지역(진산면, 복수면, 추부

면)이 과거 진산현 지역이었고, 나머지 1읍 6면은 금산군 

지역이었다(越智唯七, 1917:374). 그러나 1962년 12월(법

률 제1172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산군은 전라북도

에서 충청남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치 서쪽 고개 

아래에 위치하는 기동마을(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은 전

주부의 월경지(越境地)로 존재하다가, 1906년 연산군 양

량소면, 1914년 완주군 운주면으로 소속이 변화했다.

2. 운주면 산북리(山北里)의 행정구역 변화

운주면 산북리는 과거의 도로(용계길)와 신작로(국도 

17호)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교통로의 변화에 따라 행정

구역의 변화와 마을의 성쇠가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이

다. 현재 운주면의 6개리(고당, 금당, 산북, 장선, 완창, 구

제) 중 동북쪽에 위치하는 산북리의 기동마을(대둔산 도

립공원 입구 마을, 이치 남서쪽 아래)과 재실, 노론이(전

주노랭이) 마을은 고산현과 진산현 사이 지역으로 전주

부의 월경지였다(1409년). 1906년 9월 28일(칙령 제49호) 

월경지 정리에 의해서, 전주군에서 연산군 양량소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양량소면 역시 이곳과는 지형적으로 분리

된 지역이었다. 당시 지형 조건과 교통로를 고려하면 고

산군 운동하면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했으나, 운선면으

로 통합된 것은 신작로인 국도 17호선의 개설과 관련된 것

으로 추정된다. 산북리(山北里; 기동, 재실, 당헌, 평촌, 

광두소, 주암, 신복 마을)의 지명은 천등산(707m)의 북쪽

이라는 의미로 보인다(그림 5).

조선시대에는 각종 산물의 자급자족 또는 속현이나 향, 

부곡, 소를 독립시키거나 주현의 일부로 합병하는 과정에

서 월경지나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 두입지)가 설정되

었다. 월경지(越境地)가 본토와 떨어져 있는데 비하여, 

두입지(斗入地)는 본토와 이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최병운, 1983; 이수건, 1984; 최종석, 2012). 기동마을이 

고산현을 넘어 전주부의 월경지가 된 이유는 생산물보다

는 진산현으로 이동하는 이치(배티)의 전략적 중요성 때

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주와 진안을 연결하

는 곰티재를 사이에 두고 전주부와 진안현의 경계에서 고

개를 넘어 위치하는 우정마을이 전주부에 속하는 것에서

도 볼 수 있다(조성욱, 2008). 당시 경계에 있던 소양면 신

촌리의 우정 마을이 전주 영역이었고, 진안군 부귀면 세

동리 우정 마을은 진안 영역이어서, 우정마을은 두 지역

에 중첩된다(越智唯七, 1917:347, 377). 

운주면 산북리는 기동(텃골), 재실, 노론이(전주노랭

이), 당헌(상산북, 당마루), 평촌(중산북, 고산촌), 광두소

(하산북, 옥계), 주암(배바위, 서평), 신복(저구리) 마을로 

구성되었다(越智唯七, 1917:349). 산북리는 위치에 따라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괴

목동천(또는 옥계천)의 북쪽 지역(기동, 재실), 남서쪽 하

류의 옥계계곡 방향(평촌, 광두소, 당헌), 남동쪽 상류의 

탄현 방향(주암, 신복)이다. 즉, 산북리에서 삼거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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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당헌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의 기동마을 지역, 동

쪽의 주암과 신복 지역, 서쪽의 옥계지역(평촌, 광두소)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괴목동천을 중심으로 한 옥계지역은 내부적으

로 다시 상류인 당헌(또는 당마루) 마을은 상(上)산북, 중

류인 평촌(고산촌)은 중(中)산북, 그리고 하류인 광두소

는 하(下)산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옥계계곡(대둔산~

천등산 산줄기 사이에 괴목동천이 흘러 협곡을 형성함) 

서쪽에 위치하는 광두소(하산북) 마을은 교통이 편리한 

하류의 장선리에 속하지 않고 상류의 산북리로 포함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이 지역에서 전주노랭이(노론이)와 

고산촌(평촌)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유재영, 

1993:69), 전주부의 월경지는 현재 산북리 전체 지역이 아

니라, 당헌마을 북쪽에 위치하는 기동과 재실 지역에 한

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산북리 중에서도 남부의 괴목

동천 유역(신복-당헌-광두소)은 고산현 지역이었고, 당

헌 이북의 이치 아래 지역만 전주부의 월경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III. 운주면에서의 교통로 변화

1. 조선시대 교통로(용계길)

조선시대에 고산현과 진산현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

었던 용계길(용계재 통과 노선)은 1592년 임진왜란의 이

치전투 때 권율과 황진 장군이 전주에서 이치까지 이동할 

때 이용했던 길이다. 또한 1791년 진산사건(신해박해) 이

후 충청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고산현의 산골짜기에 들어

가 교우촌을 만들때에 이동했던 길이다. 임진왜란과 천

주교 신자들의 이동 시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도 

17호선이 아니라, 용계길이었다(그림 6).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6월 23일(음력) 왜군은 지례현

(현재 김천시 지례면)과 무주를 거쳐 금산으로 쳐들어와 

금산군수 권종이 전사하고, 금산의 방어사 곽영과 김종례

는 고산으로 퇴각하였다(하태규, 1990:5). 의병장 고경명 

운주면에서 산북리의 위치 산북리의 마을 분포

그림 5. 운주면 산북리의 위치와 마을 분포

그림 6. 조선시대 용계길(용계재-탄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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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주 → 여산 → 양촌 → 벌곡 → 진산 → 금산으로 이

동하여(대둔산 북로) 조헌 군과 연합하여, 왜군이 웅치를 

돌파하려고(7월 8일) 하자 7월 9일~10일에 금산성을 공

격하였다(1차 금산전투). 왜군은 7월 9일 웅치를 돌파했

지만, 조헌과 고경명 군이 금산성을 공격하자, 더 이상 전

주성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퇴각했다(7월 13일). 

1592년 7월 8일 왜군이 갑자기 진안을 거쳐 웅치(곰티

재)를 공격하자(7월 8일), 동복현감(현재 전남 화순군) 황

진은 남원에서 전주로 이동하여 전주 안덕원 부근에서 곰

티재를 넘어온 왜군을 격파하고(7월 9일), 완주군 소양면

과 동상면 방면까지 추격했다. 곰티재에서 전주 안덕원

까지의 거리가 15km(약 40리)이기 때문에, 왜군은 7월 9

일 오후에 전주 안덕원 부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 황진 군은 전주 → 고산 → 가천 → 용계재(원치) → 탄

현(숯재) → 당헌 → 기동 → 이치(배티)의 거리 42km(100

리)를 이동하여(용계길), 이치에 도착한 시점은 7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후 왜군은 7월 하순~8월 중순 사이

(조헌과 영규대사의 2차 금산 전투는 8월 18일)에 이치를 

공격하였는데, 이치 전투에서 권율과 황진의 조선군이 승

리를 거두어 호남을 보호할 수 있었다(하태규, 2017). 

그리고 1791년 진산사건 이후(신해박해) 충청도의 천

주교 신자들이 이치를 넘어 남쪽의 고산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1801년 신유박해 이후로는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고산지역으로 이주했다. 1791년 윤지충의 동생

인 윤지헌(1764~1801)은 운동하면의 저구리(현재 운주

면 산북리 신복마을) 마을로 이주했다. 그리고 1839년 기

해박해 때는 충청도 천주교인들이 고산현 지역이었던 완

주군 비봉면 내월리의 다리실(월곡)과 용추내(천호성지)

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1866년 병인박해 때 많은 피해를 

입었다(이석원, 2016:82; 이석원 2017:38). 당시 고산현 

지역의 천주교 교우촌은 58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운주면 구제리에는 백석(1883년), 먹뱅이(1883

년), 수청(1888년), 구제(1896년) 등 4개의 공소가 있었는

데, 이중 수청 공소는 1942년 본당으로 승격하기도 했으

며, 되재성당(1896년)이 위치하는 승치리는 구제리와 연

결된 지역으로 1935년 이전에는 같은 운선면(운동상면) 

지역이었다. 이와같이 고산지역은 천주교도의 이주가 많

았으며, 이들이 고산현의 각 골짜기로 이주할 때, 이 용계

길을 이용했다.

조선시대 전라도 흥덕현(현재 고창군 흥덕면)에 살았

던 선비인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1754년(당시 25

세) 금산에서 행해지는 향시(3월 3일, 음력)에 응시하기 

위해서 흥덕에서 금산까지 걸어갔던 노정(2월 28일~3월 

19일)을 기록으로 남겼다(금행기[錦行記], 1754년).

황윤석의 이동 중 특히 2월 30일(음력)에 양정포 방천

리(현재 완주군 봉동읍)에서 출발하여, 고산을 거쳐 진산

현까지 가는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노선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당일 황윤석은 양정포(봉

동)에서 아침을 먹고 → 고산현 → 성현(백현) → 오양곡

(경천면 구룡리) → 신걸원(요동, 싱그랭이, 신그랭이, 짚

신을 메어두었다는 의미, 주막마을)까지 40리를 이동하

여 점심을 먹는다. 신걸원에서 점심을 먹은 후, 마치(馬

峙) → 장선리 옥계동 → 전주 산북 주막 → 이치(배재) → 

진산읍내로 총 44리를 이동한다. 특히 이날 오후 노정에

서 황윤석은 관로(용계길, 총 45리)인 신걸원 → 용계재 

→ 용계원 → 탄현 → 당헌 → 기동 → 이치의 길은 경치가 

별로이기 때문에,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신걸원 → 마치 

→ 옥계동(옥계계곡) → 당헌 → 이치 길을 이용한다. 

특히 황윤석은 옥계동(玉溪洞)을 ‘두 개의 절벽이 마주 

보고 있다. 깍아지른 듯한 기괴함이 있으며 그 모양이 아

주 높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맑은 물줄기들은 모두 넓은 

바위 위로 흘러간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모두 돌 위 좌우

에 앉아 걸어온 피곤함을 잊게 하니’와 같이 묘사하고 있

다. 옥계동 길은 경치는 멋있지만, 관로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협곡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보로는 이용이 가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주막에 들렀을 때 밥

이 없어 용계원 큰길(당헌 마을로 추정)에 가서야 해결한 

것으로 보아, 옥계동 길은 사람이 많이 이용했던 노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황윤석이 통과했다고 

하는 마치(馬峙)가 현재의 말골재(198m)인지, 아니면 화

암사 옆을 통과하는 장선재(243m)인지는 불명확하다. 그

러나 신걸원 주막을 거쳤고, 화암사에 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의 말골재 보다는 장선재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7). 옥계동을 통과하는 길

(약 1.5km)은 경치는 좋으나 험로여서 조선시대에는 관

로로 이용되지 않았으나, 1910년대 이후에는 신작로인 국

도 17호선이 통과하게 된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고산현과 진산현을 연결하는 관로

였던 용계길의 노선은 고산 - 오양곡(경천면 오복) - 가천 

- 신걸원 - 용계재 - 용계원 - 금당 - 고당(삼거리) - 탄현(숯

재) - 주암 - 당헌 - 재실 - 기동 - 이치 - 진산 노선이었다. 

용계재의 북쪽에 위치하는 금당리는 용계산성과 용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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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하는 교통의 분기점으로, 북동쪽의 진산현과 북서

쪽의 연산현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

다. 당시 용계길의 노선상에 있던 지역은 모두 운동하면

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2. 국도 17호선(신작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길이었던 용계재 노

선 대신에 말골재를 이용하는 새로운 노선이 신작로2)로 

개설되었다. 말골재 노선이 개설되면서 용계재를 이용하

던 고산현~진산현 노선과 빼재(수치)를 이용하던 고산

현~연산현 노선이 모두 말골재를 통과하여 금남기맥의 

분수계를 넘어가는 노선으로 바뀌었다. 즉, 고산현~진산

현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이 개설되었고, 장선리 중촌마

을에서 연산면으로 가는 697호 지방도가 분기하는 형태

로 바뀌었다. 신작로 노선(국도 17호)은 고산 - 경천 - 용

복 - 구제 - 말골재 - 장선(중촌마을, 697호 지방도 분기, 삼

거리) - 광두소 - 옥계 - 평촌 - 당헌 - 기동 - 이치 노선이다

(표 2, 그림 8, 그림 9).

국도 17호선(고산~진산)에서 교통로 개설이 어려웠던 

구간은 말골재(198m, 운주면 구제리 수청~장선리 중촌, 

2.5km)의 금남기맥 분수계 구간과 대둔산과 천등산 사이

의 옥계계곡 구간(산북리 광두소~평촌, 1.5km)이다. 특

히 옥계계곡인 대둔산~천등산 구간은 북쪽의 대둔산

(877.7m)과 남쪽의 천등산(707m) 사이에 괴목동천이 동

서로 흐르는 협곡(옥계계곡)으로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다. 1754년 황윤석의 기록에서는 ‘두 개의 절

벽이 마주보고 있으며, 깍아지른 듯하고, 절벽이 아주 높

으며, 물줄기들은 모두 넓은 바위 위로 흘러간다’로 기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도로개설은 다이너마이트 

그림 7. 용계길(관로)과 황윤석 이동로(옥계길)

출처 : 1/5만 지형도, 1918, <금산> 도엽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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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시대 노선과 신작로의 노선 비교

시대별 노선 노선

조선시대

(고산현 ~ 진산현)

고산현 - 운제(옥포) - 경천면 가천리(원가천) - 신걸원 -  용계재 - 용계원(금당리) - 고당리 삼거리 

- 탄현(숯재) - 산북리 주암 - 당헌 - 기동 - 이치(배티) - 진산면 읍내리

국도 17호

(신작로, 고산~진산)

완주군 고산면 - 경천저수지 - 경천면(용복리) - 구제리(수청) - 말골재 - 운주면 장선리(중촌) - 

원장선 - 광두소 - 옥계 - 평촌 -  당헌 - 기동- 이치(배티) - 진산면 읍내리 

조선시대

(고산현 ~ 연산현)
고산현 - 가천리 - 용복리 - 구제리 - 빼재 - 양촌면 임화리 - 양촌리 - 연산현(현 논산시) 

697호 지방도

(신작로, 운주~연산)
운주면 장선리(중촌) 삼거리 - 완창 - 인천 - 양촌리 - 연산면

출처 : 완주군, 1996:676; 越智唯七, 1917.

그림 8. 조선시대(용계길, 연산길) 노선과 신작로(국도 17호, 지방도 697호) 노선

그림 9. 용계길과 신작로(국도 17호선)의 옥계계곡

출처 :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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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새로운 도로개설 수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도 17호선의 개설로 조선시대 관로였던 용계길의 폐

쇄와 함께, 고산현과 연산현을 잇는 빼재 노선 역시 패쇄

되고, 말골재를 넘어 장선리 중촌마을에서 삼거리를 형성

하여 국도 17호선과 지방도 697호선이 갈라지는 형태로 

변화했다. 즉, 2개 노선(국도 17호, 지방도 697호)은 과거

에는 각각 다른 고개를 경유하는 노선이었지만, 신작로에

서는 모두 말골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화한 것이다. 

1911년 ‘도로규칙’에 의해서(조선총독부, 1911), 1기 도

로 사업에서 경성 - 목포 간 도로 중 완주 구간 개수(1등 도

로)가 있었으며, 2기 도로사업(1917-1922)에서는 전주 - 

진주선 개수(2등 도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운주

면을 통과하는 전주~대전 선(현재 17호 노선)과 전주~연

산 선은 모두 3등 도로로 설정되어 있었다(완주군, 1996: 

676). 즉, 1911년 이후 현재의 국도 17호선과 697호 지방

도가 3등 도로로 처음 개설되었다.3) 

1935년 당시 전주 중심의 도로는 1등 도로 2개, 2등 도로 

4개, 3등 도로 5개가 있었는데, 1등과 2등 도로는 총독부

에서 관리했고, 3등 도로는 도에서 관리했다(표 3). 운주

면을 통과하는 전주~대전 선(고산~진산~대전, 현재 국도 

17호선)과 전주~연산 선(고산~운주~연산, 현재 697호 지

방도)은 3등 도로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었다. 

1938년 조선도로령에 의해서(조선총독부, 1938) 도로 

등급은 4등급(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 도로)로 구분되었

다가, 1945년에는 3등급(국도, 지방도, 시군도로)으로 구

분하였다. 1963년 도로법이 제정되고. 1967년에 2급 도로

(청주-여수 선)로 17호선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1971년 1~2급 도로가 국도로 통합되었는데, 이 때에 국도 

17호선으로 명명되었다(국토교통부; 대통령령, 1966, ‘일

반국도 노선지정령’). 

국도 17호선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에서 대

전을 거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는 국도 노선이다. 이 중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

남 곡성 - 남원 - 임실 - 전주 - 완주 - 충남 금산 구간이 해당

되고, 완주군 지역에서는 봉동읍 - 고산면 - 경천면 - (말골

재) - 운주면 - (이치) - 충남 금산군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주면 지역에서는 (말골재) - 장선리 - 산북리 - 이치를 

통과하는 노선인데, 697호 지방도는 운주 - 완창 - 양촌 - 

연산으로 이어져 논산시 연산면에서 국도 1호선과 만난

다. 그리고 현재 계획 노선인 완주군 19호 군도인 운주 - 

진산 선(운주-원장선-금당-고당-탄현-주암-기동-이치)

은 조선시대의 용계길 노선과 거의 일치한다. 

말골재(198m) 이용 노선은 금남기맥의 분수계를 하나

의 고갯길로 국도 17호선과 지방도 697호 도로를 모두 연

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남기맥을 

넘어가는 고갯길로 용계길(가천리 요동~금당리 용계)과 

빼재(구제리~임화리)를 주로 이용했고, 그 외에 장선재

(가천리 동향동~장선리 가척), 말골재(구제리 수청~장선

리 월촌) 등 4개의 고갯길을 이용했었는데, 1911년 신작

로의 개설로 말골재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다른 고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말골재는 현재 도로개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3.12km), 이중 720m의 터널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4) 

그리고 옥계계곡에는 대둔제5)가 축조되고 있어서, 해발 

130m에 새로 우회도로가 개설되었고(2020년), 광두소 마

을과 옥계계곡의 약 3km가 수몰예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

IV. 교통로 변화에 따른 중심지 및 

지역 변화

교통로 노선의 변화로 인하여 용계재를 중심으로 과거 

교통의 중심지였던 경천면 가천리의 가천 마을(남서쪽, 

연산길과 용계길의 분기점)과 운주면 금당리의 용계원 

표 3. 1935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 도로 등급 

등급별(수) 관리주체 노선별

1등 도로(2) 총독부 경성~목포선(여산–전주-정읍)/ 전주~군산선(전주–동산–목천포)

2등 도로(4) 총독부
전주~영동선(소양–진안–무주)/ 전주~진주선(소양–진안–장계)

전주~줄포선(금구–정읍–고부)/ 전주~여수선(임실–오수–남원)

3등 도로(5) 전라북도

전주~순창선(구이–갈담–순창)/ 전주~대전선(고산–운주-진산–대전)

전주~부안선(이서–김제–부안)/ 전주~연산선(고산–운주–연산)

전주~강경선(삼례–금마–여산)   

출처 : 완주군, 199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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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북동쪽)이 쇠퇴하고, 새로운 말골재 노선으로 인하

여 현재 운주면의 면사무소가 위치한 장선리 중촌마을이 

삼거리가 되어, 지역 내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국도 17호선이 개설되면서 협곡으로서 교통로 개설에 

제한을 받았던 광두소(하산북)~평촌(중산북) 사이의 옥

계계곡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산북리의 당헌마을~

기동마을 구간은 용계길과 17호 국도 노선에서 그대로 유

지되었다. 그리고 장선리 내부에서는 용계원과 연산현을 

연결했던 원장선 마을이 쇠퇴하고, 삼거리(국도 17호, 

697 지방도 교차)가 형성되고 운주장(1, 6일장)이 개설된 

중촌마을이 성장했다. 그리고 논산시 양촌면으로 연결되

던 고산~연산 선의 빼재가 쇠퇴하면서, 현재의 논산시 양

촌면의 양촌리도 쇠퇴했다(표 4, 그림 10). 특히 요동 마을

(주막)은 북쪽 방향으로는 장선재(동향동~화암사~가

척), 동쪽 방향으로는 용계재(시우동~용계원)과 연결되

는 중요 지점이었으나, 그 역할이 없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운선면(완창)과 운동하면

(가천)으로 면단위 행정구역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

면, 1911년경의 신작로 개설이 바로 지역 중심지의 변화

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계길에 

위치했던 가천초등학교가 1929년에 개교하고, 신작로에 

위치했던 운주초등학교가 1930년에 개교했으나, 운선면

의 중심지였던 완창리가 아닌 장선리 중촌마을에 운주초

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운선면 내에서는 완창리에서 장선

리 중촌마을로의 중심지 이동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현재는 운주면의 중심지는 장선리 중촌마을이고, 

경천면의 중심지는 과거 중심지였던 가천리가 아니라 국

도 17호선이 통과하는 남서쪽의 경천리이다. 

이 후 1935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운선면과 운동하면이 

운주면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면 소재지가 장선리의 중촌

마을에 위치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중심지 이동에 의한 

지역변화가 나타났다. 1935년의 행정구역 변화로 2개 면

이 운주면으로 통합된 것은 경천저수지 축조(1933-1937)

에 의해서 2개 마을(승치리, 성북리)이 화산면으로 이전

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었으며, 통합된 면의 면 소재지 

선정에서는 신작로 개설로 인해 삼거리가 형성되어 새로

운 중심지로 성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935년 운선면과 운동하면이 운주면으로 통합되고, 운

주면의 면 소재지가 장선리 중촌마을에 들어섬으로써 지

역 내의 중심지 이동이 확실해졌고, 이후 중촌마을의 중

심지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산북리가 용계길의 노선상에 위치하는 운동하

면이 아닌 신작로로 연결되는 운선면에 속한 것은, 이 당

시에 이미 국도 17호 도로 노선으로 장선리와 산북리가 연

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결과 과거 노선상에 위

치했던 가천마을, 요동마을, 용계원 등은 쇠퇴하고, 신작

로의 노선상에 위치하는 장선리의 중촌마을이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국도 17호선의 경천~가천~용복 구간에서는 곡

류하던 구룡천의 정비(직선화)와 함께 도로 노선이 원가

천 마을이 위치하는 구룡천 동안에서 서안으로 이동함으

로서, 고산에서 진산과 연산으로 가는 노선의 삼거리 역

할을 했던 원가천 마을의 중심성은 더욱 약화되었다(그

림 11). 

장선리 내부에서는 용계원과 연산을 연결했던 원장선 

지역이 중심지였지만, 삼거리가 형성된 북서쪽의 중촌 지

역으로 중심지 이동이 일어났다. 중촌마을은 1935년 행

표 4. 교통로 변화에 따른 마을과 고갯길의 성쇠

항목별 마을명

쇠퇴한 마을
가천, 요동(신걸원), 용계원, 

고당 삼거리, 양촌(빼재로), 완창

성장한 마을 경천, 용복, 중촌, 광두소, 평촌

쇠퇴한 고갯길 용계재, 빼재, 장선재

성장한 고갯길 말골재

그림 10. 운주면 지역에서의 중심지 변화

(성장한 마을: 적색☆, 쇠퇴한 마을: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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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운주면의 면소재지가 되었으며, 17

호 국도와 697호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이면서, 과거 운선

면의 소재지였던 완창리와 장선리의 중심 마을이었던 원

장선의 중간 지점이다. 

1935년 통합된 운주면 지역은 면 내부에 위치하는 금남

기맥에 의해서 북쪽은 장선천 유역, 남쪽은 구룡천 유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선천은 운주면의 남동쪽 고당마

을에서 시작하여 북서방향으로 흘러 논산시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원장선 마을에서 산북리에서 서쪽으로 흘러오

는 괴목동천과 합류한다. 장선천 유역은 1935년 운주면

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상류인 고당리와 금당리는 운동하

면, 중하류인 장선리와 완창리는 운선면에 속했었다. 그

러나 현재는 장선천 유역 전체가 운주면에 속하게 되었

고, 금남기맥 남쪽의 구룡천 유역은 경천면이 되었다. 

1989년 운주면에서 경천면이 분리될 때 과거 운동하면 

지역이었지만, 장선천 유역으로 분수계가 달랐던 금당리

와 고당리는 운주면 소속으로 남았다. 그리고 구제리는 

운주면과는 분수계(말골재)로 분리되지만, 과거의 지리

적 관성으로 운주면 소속으로 남았다. 산북리 내부에서

는 과거 고산현과의 연결 노선이었던 금당(용계원) - 고당 

삼거리 - 탄현 - 서평 - 주암 - 당헌 노선이 쇠퇴하고, 괴목

동천을 따라서 중촌 - 덕동 - 원장선 - 광두소 - 옥계계곡 

- 평촌 - 당헌으로 노선이 변화했다. 방향으로는 남쪽에서 

서쪽 노선으로 변화했고, 고갯길에서 하천 연변길로 변화

했다. 용계길은 용계재(230m), 탄현(211m), 이치(349m) 

등 3개의 고개를 넘는 길이었는데, 신작로는 말골재

(198m), 옥계계곡, 이치(349m) 노선이다. 산북리에서 당

헌 - 기동 - 이치 부분의 노선은 과거나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9년 운주면에서 분리된 경천면은 1966년 

출장소를 개설된 이래 중심지가 가천리에서 경천리로 이

동했고, 면명도 과거 중심지인 가천면이 아닌 경천면으로 

변화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1910년대 이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과 경천면 지역에서 나타난 중심지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봤다. 이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이용했던 길(용계길)

과 1911년 이후 개설된 신작로의 노선 변화에 따라 지역

변화(중심지 이동)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완주군 운

주면의 행정구역 변화, 운주면 산북리의 행정구역 변화, 

운주면의 교통로 변화, 교통로 변화에 따른 중심지 변화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18년(금산, 1/5만, 가천 마을 부분) 1970년(금산, 1/5만, 가천 마을 부분)

그림 11. 가천리 부근에서 구룡천의 유로와 도로의 변화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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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첫째, 운주면 지역(운주면 

+ 경천면)은 1914년 운선면과 운동하면 지역인데 용계재

와 말골재 등의 분수계가 지역의 경계가 되지 않고 면 내

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특이점이 있다. 두 지역은 1935

년 운주면으로 통합되었는데, 면통합은 경천저수지의 축

조(1933-1937)가 큰 역할을 했으며, 통합된 면의 중심지 

선정에서는 교통로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러나 1989년 운주면과 경천면으로 분리될 때는 분수계인 

금남기맥이 경계로 작용했다. 

둘째, 운주면의 산북리는 3개 지역 즉, 당헌 마을을 기

준으로 북쪽의 기동마을과 재실마을(전주뜸), 동쪽의 주

암 및 신복 마을, 서쪽의 평촌(고산촌)과 광두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북리 북부의 기동마을은 1906년 이전

에는 전주부에 속한 월경지였으며, 괴목동천 유역(평촌, 

당헌, 주암마을)은 고산현 소속이었다. 

셋째, 조선시대 고산현에서 북쪽의 진산현으로 가는 길

(용계길)은 고산 - 가천 - 요동(신걸원) - 용계재 - 용계원

(금당) - 고당 삼거리 - 탄현 - 당헌 - 기동 - 이치 노선의 관

로였다. 그리고 고산현에서 북서쪽의 연산현으로 가는 

길은 고산 - 가천 - 구제 - 빼재 - 양촌 노선이었다. 그러나 

1911년 이후 모두 말골재를 통과하여 장선리의 중촌마을

에서 분리되는(17호 국도, 697호 지방도) 노선으로 재편

되었다. 신작로는 고산 - 경천 - 구제 - 말골재 - 중촌 - 원장

선 - 광두소 - 평촌 - 당헌 - 기동 - 이치 노선(국도 17호선)

이다. 이로써 용계재와 빼재는 교통로의 역할이 사라지

게 되었고, 말골재가 주요 교통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

한 국도 17호선의 신작로 개설에서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던 구간은 분수계를 넘어가는 말골재 부분과 대둔산~

천등산 사이의 협곡(옥계계곡) 그리고 이치 구간이었다. 

넷째, 이 지역에서 나타난 중심지 변화의 원인은 교통

로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통로의 변화에 따라 과

거 용계길 노선의 주요 지점이었던 가천리, 신걸원, 용계

원, 고당 삼거리가 쇠퇴하고, 1911년 신작로 노선상에 위

치하는 경천, 용복, 장선리의 중촌마을이 주요 지점으로 

성장했다. 특히 장선리의 중촌마을은 17호 국도와 연산

으로 연결되는 697호 지방도가 교차하는 삼거리를 형성

하게 되었고, 이것은 1935년 운주면의 면소재지가 되는 

요인이 되었다. 즉, 교통로 변화로 인하여 경천과 중촌마

을이 주요 지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989년 두 지역은 

각각 운주면과 경천면의 면소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완주군 운주면 지역은 분수계가 교통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 분리가 아닌 연결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는 측면, 경천저수지와 같은 대규모 인공건조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1910년대의 

신작로 개설과 교차점의 형성은 지역중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 도로 건설 기술의 발전은 도로 노선의 설

정에서 자연조건의 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 등에 

의해 지역변화가 발생한 사례이다. 즉, 운주면 지역의 경

우 경천저수지의 축조에 의해서 2개의 면이 하나로 통합

되고, 신작로에 의해 성장한 지점이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성장한 사례로, 특히 교통로 변화가 소규모 지역에서의 

중심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이다. 

註

1) 전북 완주군 화산면, 높이 22.7m, 길이 290.88m.

2) ‘신작로’라는 용어는 1906년 3월 ‘도로개수계획 수

립 7개년’ 때에 처음 등장함(완주군, 1987:611).

3) ‘도로규칙’에서는 도로 폭에 따라 1등 도로 7.3m, 

2등 도로 5.5m, 3등 도로 3.6m, 등 외의 4종으로 

규정함.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0년~2025년 예정.

5) 1988년 기본 계획, 2025년 완공 예정, ‘장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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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는 2023년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협약제도에서도 추진주체가 존재하기에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한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법령과 제도 내 중복되는

추진주체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추진 주체로 통합하고, 주민의 신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추진체계 안을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협약, 농촌지역개발, 추진주체, 추진체계

Abstract : In 2023,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Support of Rural 
Spaces” to manage rural spaces efficiently. This law outlin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rural space management and designates various implementing bodies. However, since implementing bodies already
exist under the existing Rural Agreement System, confusion has arisen among field practitioner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mplementation systems of the existing Rural Agreement System and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As a result, it proposes the integration of overlapping implementing bodies into those
designated by the law and suggests new participation methods for residents.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effective plans for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implementation system proposed through this research will help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be smoothly established in practice.
Key Words :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ct, Rural convention, Rural area development, Promoting entity, 

Prom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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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소멸을 넘어 국가

적 소멸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상

호(2016)는 지방소멸을 이야기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39세 

여성 인구수를 고령인구수(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 위험 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대도시 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제시하

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군’단위의 농어촌지역이다.

이상호(2016)의 연구를 기점으로 다양한 지방소멸 대

응 관련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

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1)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인구

감소 시대’로 공식 진입하였다(성창훈, 2022). 이러한 지

방소멸의 문제는 국토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을 때, 

농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2020년 충

남 행정리 인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하였을 경우 거의 모든 마을이‘소멸위험지역’으로 도

출되었다(90.4%)(윤정미, 2024). 이러한 농촌의 인구 감

소 문제는 단순히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양적 문제

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인구 비율의 급감 및 고령인구 비

율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라는 질적 문제도 함께 

야기하고 있다(유학열･조소진, 2023). 

지방소멸, 특히 농촌소멸의 위기감 속에서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65생활권2) 구축을 목표로 농촌공

간계획의 도입,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

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조영

재 등, 2023). 2023년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

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법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농식품부, 2023). 법제정을 위한 선

행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농촌협약은 장기계

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단기계획인 농촌생활권활성

화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

관의 내역 사업을 대상으로 시･군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김상범 등, 2022). 

2021년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맺는 것을 기점으로 2023년

까지 75개의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다. 농촌협약을 위해

서는 전술한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시 해당 

시･군의 장기적인(20년) 농촌공간 미래상이 생활권별로 

수록되어야 한다.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

서 제시한 미래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수록되는 

계획으로 5년간 시행될 사업이 제시되며, 두 계획은 농촌

협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를 바탕으

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추진체계는 관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민･관･학･연으

로 구성된 추진체계, 민･관 혹은 민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협약사업을 전담으

로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제시한 이유는 지역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

영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와 같은 추진체계가 작동하기

엔 복잡한 추진체계의 문제,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전문

가,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문

제로 인해 정기적이면서 장기적인 추진체계 운영에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체계는 지역개발사업

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농촌공간재

구조화법에서도 추진체계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는 농촌공간재

구조화법 내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는 농촌협약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 역시 동 법령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령상의 추진체계와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상의 추진체계 안에서 농촌협약제도가 어떻

게 추진되어야 할지 정리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성공적인 정착

을 위하여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지역개발 추

진체계의 종류와 운영방안을 분석하고 현재 법령상 제시

된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한 후 2021년에 농촌협약을 체

결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개선책에 대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

협약 진행 시 효율적인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른 추진체계 운영방안 연구

- 301 -

II. 이론적 고찰

1. 농촌지역개발의 주체 및 거버넌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추진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추진주체는 

참여주체로도 볼 수 있는데 참여주체는 ‘사업의 계획, 실

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

로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이다(김정섭 등, 2009). 개인은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직은 주민조직과 공무원조직

으로 구분된다. 주민조직은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마을 

및 거점의 추진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이장단 등의 리더 

조직과 주민참여조직이 해당된다. 공무원조직은 담당 실

무를 시행하는 관련 과(課)를 비롯해 행정이 함께 참여한 

행정협의회가 해당된다. 이들 조직과 더불어 최근에는 

주민주도형 사업, 민관협력이 중요시되면서 주민과 행정

을 중간적 위치에서 연결시켜주는 중간지원조직이 강조

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주체 중 공동체와 중간지원

조직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공동체 및 농촌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

화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농촌지역사회의 공동

체 의식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높기 때

문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공동체 의식은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박덕병 등, 2018). 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민참여를 증진시

키는 요인으로 도출하고 있다(Chavis and Wandersman, 

1990; Zhao et al., 2012; 서재호, 2013; 임광명, 2017; 최정

신 등, 2022).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고진영 등(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사업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사업의 지속적 참여 및 참여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은 미치는 것은 개인 역량 중 지역 및 

생활만족도라고 하였다. 조소진･정환영(2017)은 역량강

화의 주민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역량강화가 

주민의 개인적･관계적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었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빈도가 높은 주민일수

록 인식변화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조성된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민･관 조직

의 중간적 위치에서 각종 정보의 네트워킹과 협력, 조정 

등의 활동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있다(김두순 등, 2020). 

중간지원조직은 2개 이상의 주체, 일반적으로 민과 관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계하는‘중간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징

과 각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원하

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지원조직’의 기능적 특징을 함

께 가지고 있다(김기태, 2019). 구자인(2021)은 전체 시군

에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센

터가 조성된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의 ‘민관협

치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

한, 중간지원조직이 우리나라의 민관협치가 성숙되도록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제시

하였다.

농촌지역개발에서 추진체계는 참여한 주체들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수행, 모니터링･환류 등

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거버넌스라 칭하기도 한다. 거

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협치 또는 공치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대부분 문헌에서 그렇듯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최창석 등, 2021). Goodwin 

and Paninter(1996)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를 중앙

정부, 선출되지 않은 다양한 국가조직(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 민간 사업체 및 기업, 대중 매

체, 그리고 초국가적 기관(유럽의 경우 EU)과 같은 공식 

정치 영역 외부의 기관 및 개인 행위자를 포함한다고 했

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해 EU의 정책설명서에서는 파

트너쉽, 지역 참여, 민주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Ward and McNicholas, 1998). 이러한 거버

넌스의 개념은 시대별로 변하여 왔다. 1970년대 정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개념이 외연적 확장을 이루었

으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와 논의대상이 세분화 되

었다(평택시, 2019). 결국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기를 거

치면서 현재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 

거버넌스 중심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표 1).

거버넌스의 결정요인과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

보면,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Lasker et al.(2001)

은 자원, 파트너의 특징, 파트너들간의 관계, 파트너쉽의 

특성,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였다(표 2). 마상진･권인혜

(2014)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자체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공감 및 의지, 지자체의 물적･인적 지

원, 지역 농업인의 추진 의지, 지역주요 농업인단체의 역

량(전문성), 농업인(단체) 간의 협력, 그리고 의회, 농협, 

중앙정부 등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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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

나, 크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 및 운영과 관련된 지

원, 상호간에 형성되는 신뢰, 존경 등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에서는 과거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

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사업

을 전환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사득환･최일문, 2023).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적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치분권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마을만들기는 전국적으로 민관협력을 기반하는 공공의

제로 더욱 확산되었다(고경호, 2021). 정선화(2024)는 최

근 강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과 관련하여 스웨덴 사례를 고찰하였다. 스웨덴 농촌개

발프로그램 사례는 정책프로그램 전략 수립에 공공･전

문가 주도로 다차원적 공공･민간･사회 주체들이 직접 참

여하여 문제 진단 및 해결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책을 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가 형성

되는 것으로 ‘공동생산’의 결과를 낳는다(Rhodes, 1996). 

최영완 등(2022)은 김해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을 대상

으로 추진단계, 성과목표 설정,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사

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추진주체와 관련된 내

용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추진단계의 

진입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과 중

간지원조직,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교

육과 함께 읍･면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며 농촌지

역개발 추진주체와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

시하였다.

농촌지역개발의 추진주체 및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주민, 지역간의 신뢰를 

표 1. 거버넌스 개념 변화 과정

구분 거버넌스 개념 

1970년대

∙정부와 같은 의미로 거버넌스를 이해 

∙국가 수준에서의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 

1980년대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쉽 강조 

1990년대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협의 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에 개발 필요성 강조 

2000년대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에 주목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강조 

현재 
∙중앙 거버넌스에서 지방 거버넌스(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로 개념 확장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참여 방식 

출처 : 김병환 등, 2004; 마상진･권인혜, 2014; 평택시, 2019.

표 2. 거버넌스의 결정요인

구분 세부요소

자원
자금, 공간/장비/재화, 기술과 전문지식, 정보, 사람/조직/잡단에 대한 연계, 승인(endorsements), 소집능

력(convening power) 

파트너의 특징 이질성(heterogeneity), 관여수준(level of involvement)

파트너들간의 관계 신뢰, 존경, 갈등, 권한차별

파트너십의 특징 리더십, 행정 및 관리, 운영체제, 효율성

외부환경 지역사회 특성, 공공 및 조직 정책 

출처 : Lasker et al., 2001; 최영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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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쌓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형성되

어야 하며 공동체 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과 민간 역할의 한계를 넘어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도와주면서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의사결정 및 

시행을 담당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 논의는 크게 농촌 환경개선, 농

촌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역량 강화라는 3가지 방향으

로 진행되어 왔다(이영아, 2021).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1950~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사업부터 시작하여 우리나

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명칭과 방법으로 진행

되어 왔다. 현재의 사업구조를 띄기 시작한 시점은 2000

년대 들어서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을 채택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김강섭･이상

정, 2004). 이러한 상향식 지역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은 농

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05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 편의시설 개

선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 특화 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2021).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이 2020년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

촌개발사업은 광역시･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성재 등, 2022). 

농촌 내 중심지 및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등의 사

업은 농식품부에 사업을 존치하고 이외의 마을만들기 사

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다. 즉, 현재 농촌을 마을과 거

점으로 이원화할 때 마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거점 이상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송미령･박주영(2004)은 현재까지 시행된 농촌지역개

발사업을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으로 분류하였고, 계획수준을 기준으로 기본계획과 사업

(실시/물량)계획으로 분류하였다. 사업 대상지역의 공간

범위 기준으로는 읍･면사업과 시･군사업으로 분류하였

다. 또한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정주기반확

충, 도농교류,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 성격 등으로도 분류하였다. 위의 계획들은 

각각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내용

을 수록하고 있으나 종합적 공간계획에 대한 고려가 미흡

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보

여주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성주인 등, 2024). 이

에 정부는 2023년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삶터, 일

터, 쉼터의 농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재구

조화법｣을 제정하여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농촌공간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

하여 농촌의 역할과 비전, 농촌 지역개발의 방향성 실현

을 위한 필요사업을 등을 담은 총괄법의 제정은 과거부터 

농촌지역개발에 필요한 과제였다(송미령･박주영, 2004). 

법령 내에서도 이를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의 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적

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촌공간지원

기관 등의 추진주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관련 추진주체 운영에 관한 내

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에, 기존 농촌협약에서 

제시하였던 추진주체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가 부재한 상황으

로 농촌지역개발의 최대 화두가 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의 현장 수용력 증진을 위하여 추진주체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

1. 농촌공간계획의 구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전술하였듯이 농촌공간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

여 표 3과 같이 4가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

가(농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이다. 기

본방침은 농촌 전체의 미래상과 장기적(10년)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써 국토종

합계획에 대응･보완하는 계획, 농촌자원 및 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의 미래 가치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성중탁, 2023). 다음은 기초

지자체인 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촌공간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이 있다.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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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서 10년 동안 지자체의 농촌 미래상 및 비전, 계획 

목표, 농촌 공간 구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방향 등을 구

상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농촌협약제도에서 구분하였던 농촌생

활권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생활권은 주민의 생

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분이지만 농촌재생활성화지

역은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의 재생을 위한 지역구분이라

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이는 시･군별 농촌발전 목표 달성

을 위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 방향 등을 담은 

계획으로, 농촌의 토지이용체계를 반영･보완하고, 농촌

공간정비와 기능재생 등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성중탁, 2023). 시행계획은 5년 단위 단

기 계획으로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

한 실행 수단을 포함한 계획과 농어촌토지이용 관련 사항 

및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지자체가 중

앙정부와 체결하는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계획이다(성

중탁, 2023). 마지막으로 농촌협약이 이루어진 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있다. 

사업계획은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투자계획, 시

행기간 등이 포함되는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의 계획 체계는 농

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 하에 시･군에

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하고 체결된 이후 각 사

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령 및 시행령의 추진

체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의 추진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

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주체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

원조직, 주민관련 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수립되는 각종 계획에 대해 심

의와 승인을 시행하는 기구로 중앙과 광역지자체, 기초지

자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

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농촌공간 재

구조화와 재생과 관련 국가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시

행령에서는 심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 농식품부에

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제시하고 있

다. 광역농촌공간심의회는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광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기초농촌공간심의

회는 지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중요 시책을 심의한다. 광역농촌공간심의회와 기초농촌

공간심의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0

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과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표 4에서 제시하였듯이 중

앙, 광역, 기초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시

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관련하여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은 농식품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농촌공

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평가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촌공간광

역지원기관은 시도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농촌공

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에 대해 조사･

관리 지원의 업무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농촌공간광역

표 3. 각 단계별 농촌 공간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분 계획 내용 및 절차 

중앙 기본방침(10년) 농촌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하는 전략계획(10년)

시･군

기본계획(10년) 농촌공간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시행계획(5년)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 등 

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시행기간 등 

출처 : 성중탁, 2023의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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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과 업무가 비슷하면서도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

협의회 구성과 주민제안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각 지원기관의 주요업무 내용은 표 5와 같

다. 시행령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원조직은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농식

품부와 시･군 및 특별자치시에 해당되는데 광역자치단

체에서는 조직구성의 강제성이 없다. 주요 업무로는 중

앙의 경우 기본방침 작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평

가, 통합지침 마련･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예산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군 및 특별자치시는 농

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조정･관리, 주민협

정체결과 주민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상의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자문 및 평가를 담당하

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민간에

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지원조직은 관(官)

이라 할 수 있다. 각 주체들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협약을 체

결하게 되며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법에서 제시하는 농촌

공간계획에서 우선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은 기본계획(10

년)이다.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

리를 10년간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

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략 이행을 위

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5년간 어떠한 사업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 시킬 것인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농식품부에 농촌협약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두 계획은 모두 수립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

초농촌공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농촌공간심의회

에서 승인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공시 이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은 두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표 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기관의 요건 

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된다)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만 해당된다) 

  마. 그 밖에 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출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표 5.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기관의 종류 및 주요업무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시행･

운영･점검･평가 등의 지원

∙통합지침 작성･운영 지원

∙제44조에 농촌공간종합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지역협의체의 구축･운영 등의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 조사･관리 지원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

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주민제안 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점검･

평가 지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무 

출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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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계획 체계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공시 된다는 

것이 계획수립 측면에서 현재 농촌협약제도와 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농촌협약제도에서는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

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이 두 계획을 활용하여 

공모에 응모하게 된다. 하지면 변경되는 법에서는 비슷

한 성격의 두 계획이 농촌협약제도 공모 전 기초와 광역농

촌공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시되어야 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때, 이 과정을 추진하는 추진주체는 농

촌협약제도에서 사용되었던 추진주체와 명칭과 역할면

에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명칭

만 변경되는 주체도 존재하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에 주민과 관련된 활동 및 참여 

주체는 그림 2와 같이 주민공청회,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회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주민공청회는 수립

된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

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진행된다. 다음으로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회는 농촌특화지구와 관련

된 주민참여를 의미한다. 주민제안을 통해 주민들은 운

영하고자 하는 특화지구를 제안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특화지구 운영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주

민제안은 특화지구 뿐만 아니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기 한다. 시･군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사업과 함께 협정된 특화지구를 활용하여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및 광역농촌공간정책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존 지역

개발 관련 법령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공청회가 계

획이 수립된 이후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참여라

면, 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직접 특화지구

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은 특화지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시행

계획 수립 참여를 통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모두 직접적으

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참여방법은 농촌지역개발에서 

과거부터 강조해왔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

그림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계획수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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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행하는 내발적 발전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

1.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주체 및 운영방법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실행력은 기 추진 중이던 농촌

협약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

시하는 농촌협약제도는 결국 법령 제정 이전 시행하고 있

던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기 추진중이던 농촌

협약제도의 농촌공간전략계획은 20년 계획이나 시･군의 

농촌공간 전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생활권 단위의 전

략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기본계

획과 유사하다.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촌재생활성

화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력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는 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계획과 유사하다. 

단, 현재의 농촌협약제도에서 운영되는 추진주체는 사업

계획의 실무를 위한 추진주체라 할 수 있고 법령의 추진주

체는 그 보다 상위개념으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고

도화된 추진체계라 할 수 있다. 즉, 향후 시행되는 농촌협

약제도의 추진체계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추진체계의 하

부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

행되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농촌협약을 위해서 구성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추

진주체는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지원센터, 생

활권 추진위원회, 농촌협약위원회 등이 있다. 관의 추진

주체는 전담조직과 행정협의회로 전담조직은 농촌협약

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농식품부에

서는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

(課)’ 단위 부서로 5인 이상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농식품부, 2022). 행정협의회

는 농촌협약을 위하여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을 의미

하는 것으로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계･

협업사업 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협약지원

센터는 민간 혹은 민･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에 존

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의미하며 현장활동가가 포함되

어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의 

형태는 민간 위탁 혹은 관설민영3)의 형태로 구성되는 경

우가 많으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체

계를 띄고 있다. 농식품부(2022)에서는 농촌협약지원센

터의 운영은 민관협치 관점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강조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과 함께 민간이 참여한 조직으

로 생활권 추진위원회와 농촌협약위원회가 있다. 생활권 

추진위원회는 사업이 투입되는 생활권 내의 주민과 읍･

면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공유, 

세부내역 사업의 협의와 결정 등을 수행한다. 농촌협약

위원회는 농촌협약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이 민간대표

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농촌협약과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을 의결한다. 구성은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을 비롯

하여 실과의 과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농촌협약

을 준비하는 시･군에서 우선생활권을 선정할 때 본 농촌

협약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표 6). 

해당 추진주체들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농촌협약제

도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체계는 

그림 3과 같다. 상향식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사업은 생활권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하며 이를 전담조직에서 행정협의

회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농촌협약위원회는 이를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은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즉, 주민이 사업을 건의하면 행정에서 이를 검토하고 

그림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계획수립의 주민참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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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에서 최종 승인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이 추진체계 내

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협약 선

정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협약 평

가에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전담조직, 농촌협

약지원센터는 필수사항으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 추진

위원회는 가점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즉, 위에서 제시한 

필수 주체들을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농촌협약 체결

이 불가능하며, 주민참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6. 농촌협약제도 추진주체 및 역할

조직 구성 및 역할

전담조직
∙ ‘과(課)’ 단위의 부서로 5명 이상으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과제와 관련된 담당자로 전원 구성 

∙농촌협약의 사전 기획과 총괄,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

행정협의회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이 협의회 장을 담당하고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부서와 관련 부서팀장으로 구성 

농촌협약위원회

∙단체장(혹은 부단체장), 전담부서의 장과 관계부서, 지방의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민간전문가, 주민 당

사자협의체 대표 

∙지역 현안, 문제 진단, 미래방향,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 선정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

∙생활권 내 주민자치회 임원과 행정(읍･면장),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지방의원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 지역사회 공론의 장 개최,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세부내역 사업의 

협의와 결정 - 월 1회 이상 

농촌협약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중심 

∙농촌협약의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 수행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행정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자율성 존중 

출처 : 농식품부, 2022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

그림 3. 농촌협약제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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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농촌협약제도 추진체계 운영결과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1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

의 관련 담당자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표 7). 인터뷰는 

농촌협약 담당자를 비롯한 농촌협약지원센터 상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간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시행

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

촌협약의 진행현황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

체계의 운영, 성과관리, 사업운영현황 등이었다. 본 장에

서는 인터뷰의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한 ‘추진체계’의 현

황과 운영, 지자체 담당자들의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농촌협약 추진주체의 구성현황 

2021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서는 협약 체결 당시

의 추진체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주체라 할 수 있는 농촌협약위원

회,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보유하고 있었으

나, 추후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된 생활권추진

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생활권추진단은 농촌협약 

자체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제도로 생

활권 내에서 의견의 조율, 사업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차년도부터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추진주체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농촌협약위원회는 

최초 협약당시의 구성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

약이 진행되면서 개인 신상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가 존재

하였다. 구성원은 대부분 부시장 및 부군수와 민간의 대

표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하는 구조였으며 구성원은 시군

청의 과장급과 지역 농업･농촌 관련 단체장이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위해 시군의원이 포함된 경우

도 있었다. 행정협의회는 시군청 관련 과(課)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주체는 최초 농촌협약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형태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

협약지원센터의 경우 농촌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다는 원칙만 동일하고 시도마다 구성원의 수, 조직의 특

성, 근로계약의 형태, 수행하는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촌협약의 운영을 위한 추진주체는 협약 

당시의 가이드라인에 존재하고 있는 추진주체만 구성되

어 있는 상태로 차후에 필요성에 의해 제시하였다고 하더

라도 추가적인 추진체계는 구축하지 않았다. 농촌협약제

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민간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

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운영형태

가 시군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농촌협약 추진주체 운영현황

농촌협약제도를 운영하는 시군 인터뷰 결과 농촌협약

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주체의 운영이 현장에서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시

군에서는 추진주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대다수 시군에

서는 추진주체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농촌

협약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농촌협약위원회는 주

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되어 사안을 결정했어야 

하나, 대부분 원활히 개최되지 못하였다. 행정협의회는 

사업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 반영과 제도적 

검토를 수행해야 했으나 이 역시 원활히 개최한 시군은 소

수에 그치고 있었다. 마지막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민간과 

관의 가교역할로 정보를 상호 전달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견을 개진

하였어야 하나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시군에서 농촌협약 추진주체를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추진주체 개최를 위한 이슈

의 부족이다. 각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주체

의 안이 존재하여야 하나 회의의 중요도나 참석하는 참여

자를 고려할 때 이들과 함께 논의하여야 하는 주제가 부족

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각 추진주체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활동가의 농촌협약제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농촌협

표 7.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시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 이천시
원주시, 

영월군

괴산군, 

영동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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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위원회의 경우 농촌협약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해

야 하나, 관련 농촌지역개발 전문가는 지역에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민간의 경우 전체적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

다. 마지막으로 개최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전문가나 민간의 주체를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이

들에게 수당지급과 함께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주인력에 대

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경비가 필요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에서는 자체적

인 경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근거와 기

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V.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 

운영방안 

농촌지역개발이 내발적 발전론4)을 바탕으로 시행되어

야 함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농촌협약제도는 이

와 같은 원칙 속에서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령 상

에 제시되고 있는 추진체계가 이미 기 추진사업을 통해 존

재하기 때문에 기 추진되던 농촌협약제도와 새로운 법령 

내의 추진체계 간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술하였듯이 법령 상의 추진체계가 상위개념, 농촌협약제

도의 추진체계가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명

확하게 설정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현장에서 효과

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농

촌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추진체계와 법령에서 제시하

고 있는 추진체계가 조화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농촌공간재구

조화법의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통합

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촌협약제도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

주체의 비교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의 통합된 추진체계

를 제시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주체 비교 

분석하였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하는 조직은 농촌공

간정책심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라 할 수 있다. 농촌공간

정책심의회는 농식품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

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농촌협약위원회는 기초지자체에

서만 운영된다. 수행하는 역할은 정책 및 계획을 승인하

는데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면에서 기초농

촌공간정책심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는 기능적으로 중

복 된 요소가 존재한다. 민간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농촌

공간지원기관과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농촌공간정책심의

회 및 농촌협약위원회와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 해당 

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는 농식품부의 정책지원기관의 역

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정확하였던 광역의 지원기관

을 새롭게 설정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농

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협약지

원센터와 동일한 역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역할이 부여

되었다. 관은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에 반영되었으나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법령상 

보이지 않는다. 주민조직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는 주민협의회가 존재하고 농촌협약제도에서는 생활권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다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는 농촌특화지

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생활권 단위의 사업 기

획 및 운영을 위한 생활권 추진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보

인다. 종합하면 기초 차원에서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

의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주민조직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표 8).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의 설정 

및 운영방안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을 위하여 추진체계 설정의 원

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분야

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촌지역개

발사업은 공모사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민의 참여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 이는 사업의 이

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 결과물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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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신규법령의 도입 시 지역에서 느끼는 혼란은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농촌협약제도와 연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혼란은 최소화하

여야 한다. 셋째,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중복성을 제

거하고 편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추진체계는 결국 지

역의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의 추

진체계에 새로운 추진체계를 얻게 되는 ‘옥상옥’의 구조

를 제거해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주민

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별 Action Group(활동 단

체 또는 행위 주체)을 추가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협

약의 추진체계구조는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주체만이 

설정되어 있어 타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이 없다. 계

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보

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주민 Action 

Group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조직을 

참여시키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주

민협의회와 사업별 Action Group으로 구성된 실무추진

단을 구성하여 추진체계에 참여하는 안을 제안한다. 또

한, 생활권 계획이 아닌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법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활

권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

민조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농

식품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농촌협약제도의 

사업 형태를 고려할 때, 패키지 지원에 효과적이며 통합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촌협약위원회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농촌협약위원회를 폐지하

고 해당 역할을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의 운영은 

결국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 효과성

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농촌

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대체를 제안한다. 전술한 농촌협

약위원회의 폐지와 동일한 사유로 기존의 농촌협약지원

센터를 폐지하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서 해당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의 역할 강화이다. 

현재 법령상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은 한정적으로 ‘농촌공

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

표 8.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인터뷰 주요 결과

부문 내용 

추진주체 구성현황 

∙생활권추진단(추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을 구성한 시군 없음 

∙의회의 협조를 위해 농촌협약위원회에 시･군의원 포함 

∙다양한 조직원의 수, 형태, 근로형태의 농촌협약지원센터 

추진추제 운영현황 

∙추진주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이슈가 없는 상태로 추진주체 활동이 불필요함 

∙추진주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농촌협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 문제 발생

∙지역 내 부족한 지역개발 전문가 현황 

∙추진주체 운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의 부족  

표 9. 농촌재구화법과 농촌협약제도 추진주체 비교

구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협약제도 비교 결과 

관+민간

(거버넌스)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중앙･광역･기초) 

농촌협약위원회

(기초)  

∙정책의 결정,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계획 승인 역할 수행 

∙기초의 심의회와 위원회의 역할 중복 요소 존재 

민간
농촌공간지원기관

(중앙･광역･기초)  

농촌협약지원센터

(기초)  

∙지원기관은 현재 지원센터의 역할에 추가적인 역할 부여 

∙기초의 지원기관과 지원센터는 역할 중복

관
전담조직 전담부서 ∙중앙･광역･기초에 존재하는 행정조직으로 농촌공간 정책 전담 

- 행정협의회 ∙기초에서만 행정협의회 존재 

주민 주민협의회 생활권 추진위원회 

∙주민협의회는 농촌특화지구만을 위한 조직

∙추진위원회는 생활권 사업과 연계된 조직이나 명확한 역할 설

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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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초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있

어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광

역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광역지자체

가 기초지자체를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닌 지원 및 협조한

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은 광역지차제보다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광역지자체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지니

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광역적인 관점에서 수립 단

계에서부터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광역단위에서 현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승

인하는 과정에만 참여하지 않고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도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와 같이 농촌공간기초지

원기관에서 시･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운영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때, 농촌공간광

역지원기관의 지원 및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적으로 법령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

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농촌공간광역

지원기관에서는 지원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기초와 광역이 함께 대응해 나가는 유기적

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효율

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 추진 중이던 농촌협약제도와 추진

체계를 비교하여 새로운 추진체계 안을 제안하는 목적으

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시행령

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에서 운영

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종합 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촌지역개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체와 거버넌

스,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강조하고 있었다.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행정과 함께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

역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동

시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도 

이와 같은 중요성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농촌공

간재구조화법은 사업의 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체

그림 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농촌협약제도 추진체계 활용 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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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는 현장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

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목적인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

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

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협약제도의 특성이 반영

된 것이다. 특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법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이던 농촌협약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추진체계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

한 추진주체 중에 농촌협약제도와 중복되거나 역할이 불

분명한 주체가 존재하여 사업추진 시 법령과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현장에

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협약 추진주체의 문제점도 도출하

였다. 이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

여 다음의 추진체계 운영 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농

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에서 중복되는 주체

를 법령에서 제시하는 주체로 대체하는 안이다. 두 번째

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참여와 더불어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주

민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으로는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한계를 개

선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다.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

기 이전, 사업 진행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

이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이미 추진되고 있는 농

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된 추진체

계를 제안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발의 

주체가 되어 본 추진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개발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추진체계라는 시스템 속에서 해

결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민과 

관의 역할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 역시 중요하

게 작용된다. 이에 성공적인 농촌공간계획법의 정착 및 

농촌지역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해 알아낸 농

촌협약지원센터의 시군별 상이한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

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현장의 문제해결’

을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농촌이 직

면하고 있는 소멸위기와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註

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을 기록하였

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를 기록하

였음(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2) 365생활권은 농촌지역에서 30분 안에 보육 및 보

건서비스 접근, 60분 안에 문화･여가서비스 접근,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함.

3) 관이 설립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형태는 관에서 설립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관

설관영이 있음.

4)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

람과 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re-

source)과 능력(capacity) 및 기회(opportunity)

를 주도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생산적 활동을 창출

하고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창출하는 과정(pro-

cess)을 말함(정기환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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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논문발표, 지역 답사, 강연회 

등의 개최

3. 국내 및 국제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4. 국내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및  조직,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 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조사 및 비영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초중등 학교 등, 지리학, 지리

교육, 관련

2.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3.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

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단체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

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이바지

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

이 회복된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지리교육의 발

전에 공적이 있는 자 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부장 및 차장 : 16명 이내

한국지리학회정관

2011년  6월
 

18일 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5월
 

12일 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9년  5월
 

18일 개정

2021년  5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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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4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감사) 

1. 감사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16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 일반 행정,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총괄

② 편집: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③ 학술: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④ 홍보: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학술단체

와의 교류 협력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부를 담당할 부장 1명과 차장 2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18조(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 원

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 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 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

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이의 구성은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부설기관) 

1. 본회는 학술진흥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출

② 정관의 변경

③ 기타 주요 사항

제2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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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

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3. 단체의 존속기간 동안 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원칙

으로 한다.

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관리할 것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운영경비)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본 정관 제정 당시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 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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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지리학회 발간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

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연구” 및 “이중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

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

제4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

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

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

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3.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

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5. 연구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

사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

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

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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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

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

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

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표현은 절대 삼가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

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

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

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

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7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지리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

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

사위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

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

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은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위

원장, 사무총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연구의 특성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제10조 (조사와 결과 보고) 

1.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를 실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보자가 불

이익,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

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시작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

④ 조사과정 및 판단의 근거

⑤ 허위 제보자와 윤리규정 위반 피조사자 징계 건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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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1. 회장은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지리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

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

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

릴 수 있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지리학회 이사회에

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323 -

제 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

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

국지리학회 학회지(한국지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

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권한)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

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

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

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의 종류 및 양)

1)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등의 분야의 논문, 단보,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제7조 (논문 접수)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

일은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접수일은 투고논문의 편집위원회 접수일로 한다.

3) 논문은 본 규정의 투고논문작성지침(제5장)에 맞게 

작성한 파일과 관련 서류를 한국지리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

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인쇄 페이지수가 12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

마다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3) 별쇄본의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경

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심사료, 기본게재료, 초과게재료 등에 대해서는 편

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2011년  7월 16일 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2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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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9조 (심사위원 선정)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

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이나 이후 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

해 진행된다. 심사판정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1)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논

문은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

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하지 않

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

할 수 있다.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을 통보 받고 정해진 기

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한 논문이 연이어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 받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

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장 투고논문작성지침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3) 국문요약과 주요어

4) 영문요약(Abstract)과 주요어(Key Words)

5) 본문

6) 미주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부록

단,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 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

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

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국문제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운데 정렬

시킨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한글(한자)을 병행 표기한다.

(2) 저자명은 주연구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 으로 구분한다.

(3)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는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이메일 주소를 말미에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 앞에 기재

한다.

예.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hongkildong@hnu.ac.kr)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을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1) 영문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킨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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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3) 국문요약과 주요어

(1) 요약문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첨부한다.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1) 영문요약 분량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주요어

를 제시한다.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본문

(1) 논문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Ⅰ.

     1.

      1)

       (1)

         ①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는 구분하지 않고 그림

으로 통일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정렬시킨다(예: 그림 1. 지리학 연

구방법론의 모형). 그림은 파일로 저장해서 제

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에 직접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일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선명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이 될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제목에 설명을 붙인다.

출처 예. 출처 : 홍길동, 2022.

주석 예. * 해당 연구자료는 ... 

(‘*’와 글자를 한 칸 띄워준다.)

(3) 표 작성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예: 표 1. 지

리학분류).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

측에 기재한다.

6) 미주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고, 본문 다음에 일괄 작성한다.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

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1)에 의하면 …).

7) 감사의 글

(1) 연구자가 특별히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8) 참고문헌

(1) 아래 편집규정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을 참조한다.

9)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

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순으로 한

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예. 교신 : 홍길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

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hongkildong@hnu.ac.kr)

Correspondence: Kildong H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hongkildong@hnu. 

ac.kr)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1) 문장 시작에 인용 표시:

김창환(2015)에 의하면…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

최근 연구(Langran and Chrisman, 1999:102; 이

기석･민태정, 2001)에 의하면…

…을 받아들이고 있다(최원회, 2012).

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문헌의 정

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발표년 

순으로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

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3)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Kraak and Ormeling(1996)에 의하면…

최성길･장호(2008:10)에 의하면…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

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Robinson et al., 1995:286-291; 김

종욱 등, 2008).

논문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

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

콜론(;)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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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있다(Muehrcke, 1998; Dutton, 1999; 

Murphy et al., 2016).

(6) 재인용

① 재인용한 문헌에서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해

서 인용하는 경우

예. Rimmer(2002, McGee, 2009에서 재인

용)에 따르면 ...

②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재인용하는 경우는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이면서 동시에 재인용 문

헌이 포함된 경우는 인용 문헌 저자, 연도; 재

인용 문헌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도시의 내부 요인 또는 지역(local) 요인만을 

주로 고려하였다고 비판된다(Dick and 

Rimmer, 1998; 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7) 번역본

① 문장 끝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 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공산국가의 등장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에

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졌다

(Venier, 2004; Rüger, 2007; Clark, 

2012, 이재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② 문장 내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Deleuze(1968, 김상환 역, 2004)에 따르면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에 언급된 것을 빠짐 없이 싣는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 문헌, 동양어 문헌, 그 외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그리고 국문과 동양어 문헌은 저자 성의 한

글 자모음 순으로 그리고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

파벳 순으로 싣는다.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

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② 외국어 문헌

Ullman, E.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

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1), 

54-66.

(2) 출판 단행본(Book)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김상호, 1958, ｢지리학｣, 서울: 대학교재출판사.

옥한석･서태열, 2009, ｢세계화 시대의 한국지리 

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② 외국어 문헌

Abler, R., Adams, J.S., and Gould, P., 1971,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Marshall, T., 2016, Prisoners of Geo-

graphy: Ten Maps That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World, London: Elliot & Thompson.

* 번역본 인용 시 원저를 먼저 작성하고 뒤에 번역본

을 작성한다.

예. Clark, C., 2012,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London: 

Penguin(이재만 역, 2019,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

가｣, 서울: 책과함께).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Richardson, D.E. and Muller, J.C., 1991,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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